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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鄕樂譜歌詞 의 背景的研究 

ᅳ.緒  言

일직이 故 朱« S 氏가 田»博土 還甲記念論文集 “ 東® 音期* 簾” 에 输文융 유前하

여 "現存朝鮮染편” i  하여 幣趣한 것이 있다. 여기서 味’氏는 闻 ^ 以後이 微  榻% 

에 言及하고 官供幣雜인 

"世宗資錄« 猫"

ᄀ！?•組實錄® 謂”

外니! 나-泛과 같은 锻譜에 跑한 5 |用율 들었다.

-■  端宗-教錄현六 元年六月 1； f 三 H 戍中條

•‘親政f f . f » 삐 f t啓 放 r ( i i t 宗2우 ) 前찾學提調 朴*突上言曰 有t:
享«  i i t i i ：ハi ’ 朱^公懷禮  經典通解中 得® 享和搬逆m  ：：：i t . , x j g i ；ifti

出之 表之ᄉ廣!.ト 於쏘 乃川w a > :  成之빛 躬親歡衍 謂中» ’® f f 之:炎入於

환之 ,T仍將3S法ぐ部 命 우 所  印而傅;2 : S 今：•:■■トᅳ年 位未印行 f t 被 V 
中命印行e i!T s s ^ 所 グh h ■'不同 恐久而失本 請依上言印行 從< r ’

ニ. 11院했錄卷^ 四十六. 'I 四ᅲ^ 子四/J rノh八 t r r c i 條 

■'命分^ 향^ 千降荷, 찾狐 忠淸, a •原进開r r  

H . 也足^  f?!叔權이 明宗大年 事» 要”. t •ド r j g 율 著# 하여 同 下卷 八道程향 

册板條叫 ^ I 'c  所藏 萬1 4 ■•八年 刊行本에 依하여 册板이 있는 地方總數 ,1 

八十.九简所 總種類 九  ̂ 九 Kfl:種이 있움§■' 밝히고 --X 取天條에

11 ̂ m "

가 a s-t- 指摘하였다.

이 리하이 ᅦ氏는 現在까기 :(?在한 nrよ 世祖«3S外에 錄，世姐赏錄. 맛휴撮

© 힝,의 記事에 依하어 i j l 에 佚휴가 된 « 想유:作를 향證하닛

"今後 意外의 方배에 서 金ᄀ서 같은 文默이 나音지도 알 수 없다,

4 98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106 잃 ® 學 報

리.고 말하였다 . ユ미고 ユ 論 ^ 끝에

" 세 :다  f i 名한 骨董品 표集家 «氏 의 手中에 坂本樂M ” 가 秘蔵되어 있다4  하

이 a  번 찾아갔으나 으기에 이 a 지 X '하였다 ”

리 A  首 及까지 하였나. 이 ぃ!하어 •木氏 논 世유朝解む本« 譜, 順X 板染踏, 學 ^亂 의  

古 r 향謂間보錄” 에 51)13비 어 ^  ：- - m ,. 朴해, 朴 :» 老，許 嗣운， 俊, 武安守 金 

從孫, 李l i t 鼎의 오업와 '人正切年없까지 存:{대 었 다 ::- " 大했;的謂'’ 의 出：fjis - ifil诗한다

-ᅲ' 하였아.

B f卷 延 躍ん:學校에서  T 亂 以 前 板으르  推 호되는  時 用 麻 향 ^’’ 의 影 印 本 'g- 公f i :항 

에 이료러 想慨  다못 깊은  바 있 다 . 人概  ^ 想 播 承 이 향  !:외 世 明 ^ 표 말 «i 암<>(• -  .般 

에 公S f!U 키었나는  베 的  制 約 과 아울터 대서는  i3폐  기;;■로 가 ^

이 « 描 가 刊行지요 W fr 5 1 4 fc 5! &  또한 ^ a f 이라 아니할 수 ^ 나•.

이 外에 笨者가 宋«复氏거 m - f  補充하는 후:[R!에시 현請料係 !• 货錄에서 더 추

려.으면 다 움 피 .'나  ? jq  있다 ,,

( 一 ) 太 ‘-;:-卜 年い1! n 丙 -m
‘•以a ® 誠；s s 海逆 /職 ^ 使 …. . ^ ^ . ! . ' , t r i  木 廢  啡m 誠能明其^

«liL-n^wl- -11R受1 ^1 느命 W赴® fc£ ᄂ }：̂xm V .hf 'l f B i代分 ;iV 

歡 "

( ニ )  i«향 赏 錄  十 메  i ] 二 十  /Ln 條

"■命：!K ff殺副提한 鄭!U,紙 奉禮 鄭梢 향;)t w 尺于犯f:!般 仍命技했편 上？?fft

라康斬기:及 諸 선 深 ;«몌作,느妙 a  ふ 搜그/ ’

(三  ' 成 :;-:했 »  사メ!利  n 乙 卯條

前知中职院事 iini-v；v^m a% ^- -Vi ^  -vi 命傾

m:心 y:n也  m-' 나ᅲ판八十 HxJ!：fif .h;vJH ^f 命後政iw ;!v

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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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Y
이에 이 時用 娜향譜  所載  歌]■司에 확한  文 献 的인 文 »的 인  考 察 -3* 하기  的에 몇개 

거쳐야  할 關門이  있 음 •느낌다 . 于先  本  解 楽 猶는  어데까지나  後 德라는  大 前 提 •이

서 지 아니히•면 안되리라 믿는다 . 이 했謂속'•시 파 1；인 請 의 鑛 振이 所표하면 所펴: 

합수록 이를 짢헌속에 定着시 i ᅵ ??最가 여기 數 r r年동안 잠자면서 할아있는 이 歌 

謠의 및로_되는 더 « 要 斗며 이는 어면 具體的인 生의 홍짧을 우리 앞에 is 接 共PX5해 

주는 것이다. •ユ러나 이의 科生은 WSgW 究家의 손비 달 뇌 있다 . 3. •'音樂的 提作 5- 

거치지 아나하고  이 만用補체취사  硏究안 있-た 수 없는 것이다. 여기 혜 ᄂ  ；e e i 

한 背景的 考察도 ■，；：한的인 환 :!r 도 民 (谷的인 發제.도 s=- 다른 분이 하고있는 기 歌해 

解請을 s 하 精 'i的인 ^釋ᅮ 향편로서 서 全-니■(勺 t 察난 m\- 후備的 !하段이■ᅵ 不過히- 

다 . 이에 本稿^  향 A가 个吟 현행한 바 巫系文®의 猫頭를잡기 위하여 하나의 試i l  

를 提示합에 不過하다. •그러나 이 歌 詞 의 향察 t  람에 있어서 했현의 本來 마:R - 

대로 이것은 t; 'i>；,- 中心으로 하여 特殊한 협游하會에 限定된 文®이가는 -ij-a： tu： 

常 念頭에 두고저 한다. 적 어 도 이 傳承을 可能케 할 个 있는 사람은 典혔. 樂師. 染 

生의 身分이거나 兩班으로서 5?衆院에 벼슬하 사람이어야 하며, S .하 中

心으로한 敎坊과，敎坊과  連給지을 수 있는 K 殊독}  *1.會에만 限定피는 す시다..--러도 

로 여기에 실려있는 歌 詞 는 이킨 制約으로 말미암아 宮中의 享에서 붕령.入 1 라는 

常 識的 인 前提어1 서지아니하면 아니핑 것이다 . 가락의 平調 ，! ᅵI調의 典惟한 u 族 '：IrM  

이 것율 證明하고 남음이 있다 .

ユ터나 高 » 歌 詞 익 여러 歌 詞 문 VI女ffltte Z J i!라고- 하어 排解하：n., 佛 , iiv  

이 다  左道라고 하여 항*?하던 마 당에 巫系歌詞 -h ? r中 •宴3? 에 «  ᄀ:; 다 ::- '■.!은 5i 

나의 奇 »的  現象이 며 이 t i l l«느바 i m -?： 述하여서는 우리文學의 域撕 i r  鑛묘이 있 

으리라는 幻 想 ?: 갖게화다.

이 發見以^  a 은 사람기 i 狀혀애 m e- 5T究 :「a; •나 에  'ᅵ ■ - 꾸  ^

외 »片 的 인  操 作 :7■ 거 * i 새 s *  )c■合기 ^ 能할 것 이다. ' r 後 많은 硏향가  切待피는 

더이나 子先 "1 小論푠- 提ポ 다여 ,»；：%[.>']«: 2) 叱 U :  비-리■ A거 야나.

本  樂 譜  의 成 ケ 年 代

文献的W 究의 起點으호.서 本 «153«! 成立年代s  確定하기 爲하이는 m s 學的 ii'

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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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h «  ®  學 報

확察괴 아音0 M B *H « 니  1WRT했 :»! ® 興와 大« 後13»!■외 ,比 «硏 혔 签  많은 .» n

的인 考察,1 必取* k?a으나 rv»w s« 繁教로서는 文sk的으旦 나타난 猜表에 依다어 

大略미 평想이하 하여 글t r m 다 

于화 成宗:K » 廿ᅳ부 FJ병 45!내ᅵ 네미난 아에 依 が 1 任元麻,■柳 f-光» ©世 謙. 戍 

说等기 « « 店 ：fLJR 歌賊鲁 賴 한 化 代  *  成宗 « • - 年五月 C A,'D  1490)a 한다면 

* -软있 最효推定온 이'.를 넘1-1••••지 본과.. 이 中 北Wf<:39가 « 1 *외 淫調5*

던 겠이 成宗二.+ 四年 ■八月 .h爾케 « 攀軌I5”« K  時用解* * 418說煤 鶴i*TE親 

處» « 合 ^ 비 改撰되에

贿 ? 山河千里壯예 WSSM B .S *  ! 료’=*■ 나

'm  輝B 58SS 明味陣어 늄 « 冉흡烟a 嫌教跑 ! •»다 나;5.

t m  쁘 f f 年버 與興했 r 시여: 乘衣ᅩ代*文章이 j«허•

S 2  ：>. .̂. :记錄되 ^  있으.'a.s 보5 前記 廉赏율 :與» V  수 있다.

( mm. mpjm^.r
本 병»익  最下年代:류 잡 ，! « * ;  현表'는 야직 i r 화表記익 费播에 依김p &  숙 밖에 

« 논태. ■.符외 練 , 傍팠익 m f  ::萬 :歡 マ:十八.年 内W  1 :며本 !«후 4W5 く光*  

元年 /  月成'■'에 .호 作i 占이 있 다 서 ! い: 爾 ᄌ . :::.十一張) , J»保의 存在, 进音調和 

*■? 規則件 ®   々 ^  보상 * i ᄂ音消 너 ， :E iU .로 삽요 보한 兵呢으 s l 因한 燒솟可 18 

性융 향慮에 넣유신대 f i l ■’■’■ fl IT M i 잡■가야 할 것이다. 이리하여 前記 敢 

古 워 t e J f .더 T f r .年시 만 幅이 ^  ：!' <1 'P M M  'f f位한 王이 成宗,. 燕山君. 中法 

f :宗, 明뿌.:a : iH  니 其 i> 中험年him .펴城 -i；±m-w 儒生들이 ᄈ 하  寧件이 jj*a 

으며 同';p tfW 에 昭格» .  :fc- - PS- 閉ts하 '중  成興 祭簾한에 « 한  j昕恩祭에 爾 

^  是作, 에 s?!- if1 ：?' 避:把4  있었옴목 보아 파中 宴享에 있어서»i

꼬系狄 itf'S. 현 謂«! SrSl.Tr » 稚髮 <■ iPiHH、지 観 *fS  이 않01 있다•ᅵ 이 는 아-7-씩 ^  

備® ^  ® T-S8J- 廣쨘졔용 ft ') ?|.」 흉 *"： ''' 화 ■ 禮 宴 에 는  興请융 

fi 다 '1: ᄀ } 神 ; m  근 게  ᄂ一 'i ' ■:': ■단) 하 ᅵ?!ᅳ 朝6m i 로 哪^ 에 .a*;歌 ^ 나 ft 

« s i•게 •? f  -r ■.パv l 리*n  , : , n '  ：«.：：̂.. 加 作 s  彩棵搬 ® 를 ,没備-斗 스 成 V f tt

想舞 ’ f?:fi띠 ! ¥ : ! へ9■ 하 n ：J- ..i. '3 !'t ',?作하기 诚价운 設 ® 히■で. <1 -! -  향 fc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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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解!«N 歌爾의 背ft해研^ 109
雄 »邊에 离I I 山舍 이폭하여 山上에 月客융 만들고 « 花*  a ife fj•고 M 舟몰:만들어 

池逢에 띄우고 運平 三V 餘ᅵᄉ音 SKSM «게 하고 (拥山君日記十：::年三月條：» 王自身 

巫«  f f iW 를 좋아하여 스스로 現01 되 어 作衆歌舞했으며 ( 燕山君9 K 十.一年 九月 

免fr  ■ * 寺에 옴기고 ® 興淸二百，運平ᅳ千，庚照一1f 융 여기.에 常住시켜 妓 

# * ■.敎習시키니 GBI山君日記十一^ 二月條•> 이에 相應하여 樂；！;외 需耍고 많았융 3  

■은..W S K X 외 투,.이번 染譜흉 雄 » 시킬 資控的 必要가 있었으리라 본다.■生 太 

« I  닭«외 巫我■!■ 좋아«율 王이 前記 六王中 痛山君율 째놓고 있을 것 같지 않으 

sL*. «4■논 m u m  時 «  *  이 91譜 成立의 «隹ᅳ합 m «가 되지않*까 推as하는 

바다. . 이에 前記 ᅳ« N  寧* *  보아 이외 成立온 無山君+ 年(A . D. 1504>t* 前後 

한 .數年M으표 ュ 範國脅/5 ■히고저 :한다.

ニ. 想樂의 內包와 그 文學的향요

iW K » 외 歌I i 가 客中융 ■中|&으.里 唱和■된 樂章»:飼 라고 하면 ᅳ種의 文學이 

라고 하겠는비 K 格한 意味로 限定시킨다면 貢族율 爲한 文系 이 며 이 것융 불른 사람

•i•온 公私賤에 드는 향:來院妓나 歌a 자 ifew 巫女■等이기때문에 ^.文 學 的  후®[온 規 

定하기에 어려울것 같다. 論者 高麗歌詞로 現在 나터오는 软詞물이 平民文學이라고 

하지만 ュ 堪数과 傳承온 가장 貴族的인 舞楽에 依存했타는 面에서 ᅳ»的으토  平 

民文學이라 規定하기는 어려* ' 것이다.다만 우리가 常識的인■樣式的 * 場에서 이 痛 

樂IS의 歌詞를 分析한다면 이들 歌詞가 古稚性(antiqueJT에 立脚하면서 가장 民俗的 

歌謠生活물 i疋影하고 있다는 點이다. 이를' ュ외 ■费生 的 '位g 至 換元시키 므로서 民衆 

의 여러 搭層의 歌 * 生活율 ^合 하 고  있유유 認識할 수 있다.

이에 本 郷染譜에 移植된 文學活動의 흉요的 把握온

a.* 類似樂章

b. m

c. 短歌 ( 歌曲 )

d. 歌詞 

1. 創作歌떠

494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11J 滋 a  報 ■
, 傳來 別曲

2. 民談パ
m

3. 巫歌

휴으로 大Si:할 수 있다. 이로서 本 에는 장朝타葉의 歌謠的 分布을 先分히 反 

■고 있옴올 알 수 있다.

a. 類似?!！!쑤:

여기 類似햇''？:이라 한 것은 本 혔평의 雙花曲' 莖 歌 이  a 직 i i 文으로민 되어있

i  우리 말의 r?尾 자 들어가지 « i;-움ᅵ2- 말 ^이 ■斗.本 郷«비 ^文의 詞로는 夜深詞. 

g： 人방이 있으나 우리 말의 訪K 가 -!• 어 있다.KJ 표深詞•風入松 기 飼인에 比하여 이 는 

资«S之® 费花筋芳 來^표王 SJ®共휴•ᅳ•…

으로 햇:Tt體로 되어 있다•辛;T 求氏 는 이를 詞라 하였으나 (:崔K 培先生還甲 記念論 

文화 所載 歌’«亮과  鼓吹染 '形式上으로 보아서는 樂 ^으 로  다투는 것이 •を-1 것이 

시 는 文？:形式이 나 昔染的 形式에서나 가장 高度로 淡化된 것으로 注目 할만 하 

다. 이 와 아울러

戍운 K 錄 - 十三年八 디 己未條에

新«登歌햇화

於 --S? 文敎曲 與RS5W:>

大哉宜행 文敎之宗••••-•

>Br.m ran:曲 c *® 子！聞)

神化离方同 iw&不 尊 海 東 ……

在作曲 c * 風吟ao 

海東文»W 浮水 货堂奉素王禮销..….

第四 R? 河淸曲 c * » 泰no

河淸千 »運  费德百年期 ••…

第五招 聞文曲 c»化»!)

明明我王 조W文風 •••••

第六 K? 景運曲 勒杯» B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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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用 解 ^辑 歌詞의 背最的硏究 i l l
景運方해러®할 W聚ᅳ世膝仁»  ••…

第七爵 配天曲 (五» » »0

維我后 腹大東 •- 

第八爵 跑雍曲 ( 納氏故»o

展也B 夫子 魏乎百世師.•….

第九爵 明后曲 c天휴曲®：)

査明后 撫大東•• -••

라 있 어 在來한 步虛子，海被春 ，靖计別曲，五徐歌, 納氏歌 ^ 에  다시 淡文 

樂 ® ■€• 덧붙혔으니 이 는 移 植 과 模做의 文難의 絕頂을 表;표하운 것이다. 이 雙花曲 

은 任元游， 柳子光, 魯世謙 . 成悦 中 누구 한사람이 作詞하였겠지만 傳來歌 詞 를 男女 

相悅之 詞, f里語라 贬稱한 結果로서 代置한 것 이 이 향章® ，絕 !지향府is 이 니 ■호네들 

외 意 識 익 所在룰 推測하고 남움ゥ 1 있다. 이렇게 解 衆에 漢文혜 ^이  들어간다는 ■ 것' 

온 漢學者들에 依한 - 意 識的인 改撰 의 탓도 있겠 지만 黄族 會에 있어■서의 高 度 의. 漢 

.化가 이를 促進하고* SB. 滿足하고 있었옴音 5J 어서는 '인•될.. 것이다.

b. 鋪

여기 風 人 夜;菜詞는 高 1!史 染志에 fTK 하 & 많은 詞라 협學軌 ^ 익 證樂里才 

들어 있는 詞와 아율러 U 號, 致語, 爾 ？:서 宋 舞架詞익 系嫌音 입고 直接的으로 

«詞익 移植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. 中國에서는 詞는 斑五代부■거 高度한 p昌외 文 

華 으로 發達한 것 이 며 楊향齋 得의 作詞五要” 에

“ 作詞편 有五 m -  3T: 擇搭 83규韻則勿作 ■• 二 剩 « S  律지«■月 則不美 ■••第三 

耍圾詞按譜 第四 要隨fド押韻 -  - 第五 했 *新 意  一-•”

라 하었음脅 보면 i£i接 끊譜에 通하지 않고는 詞불 지올 수' «告音 :想定할 때 이 

詞에 内包된 文學性기란 特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. 高®  嚷泰報以後 權陽村에 

이르기까지 創作된 口號 致語•爾가 作品으로 남아 있으므로 景搜體歌의 ■嗔ᄌ가 되는 

齒林別曲의 發生도 民族的 머몸위에 이런 詞의 彭«기 應當 있«으리라 범 ® 다. 

本染猶 所載 風入松은 南宋의 吳文英作 風入松모 있어 ■일직 ''우버나타에 傳來되 어 舞 

향니 詞가 되었옴융 알 수 있다. 이리하여 훼포- 우e r W i學 す 한 장트时 ■位S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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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지하리라 본다. 이 詞는  歌润가고모 하여 W 文歌詞 와 混 同 이 되나 舞蹈현약 

脚가 되기는 共通하 다 .

c. 短歌

文뿌 i■■■■態的으무ᅳ  보아서 느 本 «현 에 서  街投門은 m -nb  短 歌 i l ii) 形態 이다 . 향謂 

s- 十六W 綱에 가ᄍ 記 ;M V  것으로 뀨’11이 없고 散'해가 덧붙더 있으니 또 '人했後^  

에도 所載되어 있으나 이는 本 했^ 中에-=- R 殊한 것이다■七？1•絕句 익 懸吐形에 短歌 

終화  形골  덧 붙인 것이으?- 이틀 推 想하여 時調의 源 3£를 캘 . 수도 있으며 形式上요 

모 보아 取歌形가 時?피形과 의 차읽또으로서도 파要한 요표가 5A다 하겠다 . 끊햇的으 

토 이의 系 ^가  및아지면 앞으로 또 ^한  問 ^ 를  提긁태千 리라 믿는다 . (WiS. 參照 )

d. 歌詞

이는 鄉향^  歌詞를 ;凡稱하기도 하며 國文歌 詞 만音 좁혀서 말하기모 한다- 後者 

와 같이 狹意토 解 釋 5i■다 하드라도 이를

ᄀ. 剖作歌혀

« 來 別 i!!1 (iESBf歌a? .
ᄂ 民謠

^  謠

C . 巫歌

等의 J IR 的 장르로 나눌 수 있으니 표中文뿌이 t i l유소 많은 び線-&■ 內在시킨다. 

卽 民諮나 巫歌시서 •?:中文화으5- 냐摩斗기에는 했T .의 했想變化로서 足하다. 애곳- 

에는 K 衆익 손으로 創 ^된  이 ® 歌裏가 客中이 :&•>?에 쓰기게 되어 飛ffl-S' 하여 歌 

詞로서 i凡稱하고 -ᄀ- 發生의 만代的 條件자 則 3的인 ^ 活感,낸융 無说하 r (族文學으 

로 定立하는 것이다- 歌詞를 別曲으로 -'ᅵ니ᄀ-지 하는 鄭烟S 氏 의 Pi■論에 (思s.1 界 i 

935.1) f ?同하려면 于先 이운기 다 휴中신했으모 향3 化했다는 f t 存關係를 이서 는 

안될 것이다. 이a■의 別dh的 :®識든- 中피의 詞와 장이 ᅳ ^한  節환게 s •추 歌 ^으  

로 形式化해서 되것이 니 그 혔生的 i iS 에 搜元시키 면 -x^!-S-ei 文學的 s 識이 반 各 

個의 舊殺으르 萎'®하ᅭ 만다. 各他 하 地方에시 み他하게 發生한 民施와 JS度한 剖 

作的 歌誦인 輸林別曲-:> 同一•하게 論합 T 있 ^까  ? 또 本 SKS 所載 歌혀만 하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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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解 편想歌詞 의 背景的硏究 113
라도 '楽諸에 맞수기 S 하여 第ᅳ章만 收錄하였으나  ュ 形式온  各其 다  다르다 . 王 

ュ  爱 生 « 位 « 로  보드라또 納氏歌，懷林歌논 辛 切의■ 創 作 이으, 西京別曲, 靑 別曲， 

« 石歌 ，思 母 曲，歸乎曲은  時代는 不 明 이지 만 俗稱  高年歌廉이 니 高麗의 民謠라 할 

것이며 , « 格 曲 모 時代：不明인 民 *비  « 할  것이나 相件歌는 i l l議가 될것.이고 , 傑禮  

R , 雜處客온 供 @®r詞이면서 巫歌的 傾:向音 띄이고，城皇飯， 內堂 , 大王飯，三城大 

王 ，軍馬大王，* : 國，九天，別 大王等은 純 然 한 巫歌이니 이 歌词  양요논 錯 ^ 하게 된 

다 . 그터 나 現在표 보아서 는 宮中 舞蹈詞로  定 立 된 이들 ■노래 & 便51:的 用法 과 民 

族的  嫌式율  살려 软詞라  通稱하고  이를 民俗的  様式으로 還元하여 狹意의 歌 詞 ，短 

歌 ,. 民謠 , 巫歌로 ■노누어 그 갖인 바 ■質量的 形態的 與件으로서 各共 ᄇ 르把握音 하  

여야 할  것이다. 여기 软 拥 나 , 民謠나，時默로서 S S 한  短 歌 는 헌間 마끼두고 다만 

f f i歌돌만율  ᅳ瞥하여야  할 5!이다 .

e. 표歌

여기 巫歌가 鄉楽외 한 장a 고 나서게 된 것온 本 架譜出現외 한 牧獲이라하겠 

다 .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神聖하여야 할 宗 願 ᄈ 이  雅樂이 아니라 俗樂으旦 다 

早어좌다. 이는 日本에서 神樂(kagura) 몰 가장 典雅한 梁으로 치는 것과 比하여 自 

已 民0폐 에  射한 * 醒과 省察외 不足이겠지만 ュ만큼 中K X 化의 彩«이  壓®的이 

었다는 證左가 되■논 것이다. 本 巫歌a  그 主格神이 中國傳來의 것이 있다 하드라도 

巫歌 本來의 性格과 本質온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, f i®  南解프이 宗廟를 이록하고 

ftW  阿.老틀 主祭시 킨 옛 傳統에 서 면 日本의 神楽기 가지고 있는 크 古稚性은 a■대 

우리 巫歌에 있겠으며 우티 民族歌謠의 本統울  이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. 이 

번 35歌를  賤視하는  것온 時代的 世界歡에 影 ® 받온 바씨 지만 二千年  빗 날에는 가 

장 .神聖한 느래이며 가장 主流的인 文學形態 이었다고 하지 않융 수 없다：巫歌와  努 

節藤는 우리 歌謠文學의 源 流 가 되는 것이다. 그러한  前提的 論理展開로 보아 地上 

에 ® 出된 S 頭로  因하여 鑛 腿융 찾는 것과 같이 本樂箱의 巫歌는  稀 罕한 球玉篇이 

아별 수없다 -

이와 아울•러 孫释泰 , 赤松智城，秋葉降 諸氏에 依하려 採錄뒤 많은 巫歌가  二十世 

«J 上半紀의 民俗것:學*5 로만 存在하고  過去에는 없먼 形態일가 ? 이는 自 明한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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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다 .:*.鄉 歌 의  概 念 융  規定하는■비 있어 詞 服 歌 斗  郷歌의  同格 , 해 腦 歌 斗  S 歌의  -  

元化는  具 ® 的인 民 俗 的 歌 謠 生 "S音  度 外 « 한  歡 念 的인 思 考 方 式 이■斗 . 그렇 キュ  마여 

民俗文學과  記 ® 文 寧의 限界를  無視■다는 것은 아니지만  新羅 時 代  郷하의  r u i 性  ;- 

考成에 레 진 대  SM R외 槪念  가 운데농  新» 切t o y -터 r / 在 a 먼 이터 形 ® 의  歌 ;* 룹 

網 羅 한 어떤 的인 語 義 가 内 包 a 으리라  입 어 진 다 . a 弘이 編 흙 ?} 드 代 目 マ 이와 

粧接的인  到  戊온  中國의 s « 에  있었융  ■것 아 나 .

；三國111記 第三 ! 八 雜志 職官條에 

國學藤禮部 神文 'I .二年置 … 敎授이法 以間표，倚寄，毛詩，禮記，春秋左氏 !# ■

« 8  分而爲之案 •••• JT策* ® 五* ^  :.-:も  諸 子 者 用 2: •■•'■

라 하였으으로 ^  : 얏행이 ᅵ장 初 ̂ 的  벼範일-신 대 이를 기 SriKi. 音啓暑나 典 

12暑에 傅來外는 宴享혔자 ^ 뿌 ^ᄀ  졔 니  요 收 것 은  推则하二 남음이 

있다. 이리하여 郷歌는 이 本 » ^ 4  棚£하는 ilii에-<1 代俗的 歌 ；r ± 活을 43含시- 

셔 미i 傳來하는 詞版歌와 아물■러 tf啓봉내 傳하는 ぺ 當야의 K蒸와 典«

^ 에 아울러 傳하는 S神的인 神歌를 包 ;V斗つ 있으리라는 推測유 可能케 ?;다.

이 려한 大局的인 烏嫩율 한 다옴에 우리* •  -fi代 . ᅮ쭝天(II式에서 唱和된 K 俗的於 

謠가 다만 古代에만 있었던 하나의 股始藝術이었던가 二1¥ 지 아니하면 7<T代社會이 

文化殘存物토서 高肌  朝를 通한 基流的인 民俗文 «로 서  存« i i •지 아니 었 ;?-까 f  

濟州島와 같은 古代®制가  二대로 存裙합 수 있는 封 r f 性 社會에서 했 在  神話的 本 

鄉푸리를 가지 고 있으나 ᅲ代에는 그런 形態가 없었던가 ? 를 묻지 않유 수 81다.

이 리 하여 現在 村間 게서 巫협: 기 덩 명 덩덕 궁 북을 울 리 '며 푸리하  는 巫歌 다 5 -", 

千年ᅳ色하 우리 t t # 의 停?t t t 그대모 옛날 古代社환부터 줄기있게 나려온 것이 며 

으 *날  都 ^에 서  城 E»굿. 山神굿，都향^■융 하 部落共同體의 S 典行事는 ■그 니 가­

^國 의  옛날네 우리 組上이 가지 --a 있던 部落共同體나 , 部族共同體의 祭典形式과 M 

差異가 없는 것기■斗.

그런 面에서 볼때 따諫하고 狂 的 기 고 歡樂的인 이 く] 祭典 의 혔 阐 Si>r 우리 民族의

의 가운비 脈脾치 ュ 1京始信仰性에의 , 또한 S；妹期'사 구 X■픈 技歌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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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» « « 에 나하난 R « 外  ffi作평 职 0» 나 誦를 빠어놓»■大 民 * 가  차

* i하고 生 巫歌가 끼어있다는 것온 HfiU이단 말 自睡外 '긔 » 있 는  하包의 多雄性 

율'  말*5서 또 衆과 바로 ᅵ乎吸이 as하여있다는. 것은 里;れm l■외 * t t ■的 身分에3b 

通하짜 있*]만 JRR自B 의 性裕에 基 因 하 것 이 라  하겠다 포1；}•..그 内包위 多様性 

과 아율버 a e t t은 文學«병에 »어서의 突曲的 행®f t 율 «터 주는  것이다.

三. 時用鄕樂譜 歌詞 解摩

納 氏歌  平 調  

;ベ組二年 « :道傳作, 삐 !/1| &  « 항 歌詞 所載 教祭樂.

“ 初]IK舞于戚 唱納氏歌 亞»:舞弓矢 唱納氏歌 並北向而화 舞 량小金三被次同 

m  わ鼓 大金爲一節！I  終獻» t t 刹 唱納f t 软 相動而舞 只*!中鼓 撤邊s«g 

벼ダ 화 曲 姻 S jH if 瑰退 亦只擊中®  舉병»:*짧 + 通，’

卷•이

r 本歌의 染猶는 張師助氏가 靑山§ J a r ( 東 ® 曰報所* )  이란 論 文 에사 » ^  靑山 

別曲1’외 猫曲율  技举한 것이라 하였다 )

二 . 腐  体 歌  平 調

作者 , 추 re不明 .

樂章歌飼 所載 . (舊王宮  雅« 靖R本 ^ 下 » t )

染章歌詞 4c 온

1, ‘:萬民외 成楽이샷다，’외 “ 사” 가 H  되어있令 .

2. 百載이 登登호삿다  다옴에 葉” 이 있옴-

三 . 橫 殺 門

作하，年代不 明 .

大향後節 卷之五 所載 .

本歌는 歌曲 , 短歌 .

读詩絶句 니 懸 ^에  '아 으  ,<< 甲曲調론 突 明君 ？* 효•노 ^ 다 ” 短歌 終章形을  붙혔으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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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 链 W 황 報

時 M 이 源 流 가 時或  이번 形 式 에 있 '지 않 울 까 v ( ’張 師助氏 는 前記論 文 에서 이 横 

殺門은 i t 代  俗혔 紫 霞 润 에서 拔 체 !" 것이라 하 었 다 - 이는 前記 ” 太 平 曲a r 단 

것으 도  미투어 보아  高 n か 金元鮮의  新 調  太平 曲” 과  關係가 있지나  않音 까 ? 

紫 ® 洞-포 新調게 屬 ?i 만용  이런 谨詩詞외 挪 譯形 과  時調의 源 流 는 詞腦歌의 폐 

m  十句體歌게 通하므 로  直接은  아니 라 도  間 接 的 인 影« 은  ' 있으리5i  ■본다)

. 빠  曲 

_ ，年代不明，歌詞-

^  秉咬先生기 新羅 本州歌에 比擬한 바 있옴.

本 «譜

2. 어쓰 써라

3 .  어 M

5. 어 取'i라 

7 .  어다j  리 ■

梁^ 歌해-仁 

업 + 니 i l  다

어01

업세라

업세라

五 料 );T 別曲  平 調

作!1ᄂ 年代'不叫 . 歌詞

本했 IS  樂:?歌词本

4 .  다 링디러리  다힝디리

六 ^ 花  [ilj 俗稱雙花^  平해 

作향，年代不明. 梁 ^ ？

成다:：S 錄廿ᅳ年五서 條 c : 四 :)• P ,  1 8 )

■ 'a *  命西河^ 任元®  柳子光 刺尹 魯世謙 大司成 成恨 删改a 花店北爾

歌中 ' ; 之 辭 是元帘향撰進 傅11 ;>举했院雜?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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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보아 木!3의 戎立年代는 成쪼'11•ᅳ부五서비 傅來歌詞 « 花 IS을 成便等0了 

删改-?i•것이 다. 이 때 删攻한 '•北殺”이 樂學M範에 들어 있으나 그는 歌詞將 피教 

歌이고 本曲은 했:화雅로 황改된것이 f.S徴기다.

七  概 禮 歌  平調

作 者 , 年代不 明 . 歌 詞 ■

本핑r 譜에 비로소  나 온 다 . 이 에 對 하 여 는  따로  解 組 하 겠 옴 .

八 - 鄭  G  歌  平 調 界 面 調通用 

作 者 , 年代 不 明 , 歌 詞  

〔校 合 ;

本 1S!19 햇 한 歌 해 .

1. 겨 사 41다 계상이 다 .

3 . 느  니 슨 와지 이 다 . ■노니 *? 와지 이 다 .

九 - 靑  山 別  ！]il 平  P!

作 합 . 年代不 明 . 歌詞  

( 校 合 )

本 햇 謂 잇? 항歌 詞 本

1. 실: 어리라;다 살 어 티 랏다

2. m u  의 KJ 山 에

어 리 e ]v4 실 어 리 랏 다

3. 따  먹고 먹고

4 . 靑山의 靑山 애

6. 알 리 알리 알라 알리 알 리 알 ^

7. 알라 성얄 라 라리 알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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師助氏는 i f 記 論文에서 歌鋪와 衆曲形sc으로나 納氏歌과의 比較에서 

'D  흉朝勤期音！fi의 하나인 維S 曲 及保ᄎ平中 隆i t 는 戚代 ᄈ  風人松내서

(2) 横^門은 ® 代 俗??? 紫® 洞»«서

拔萃한 & 융  밝히 고 納氏歌가 プ:組二年 岗■道傳의 作기 므 & 李 朝切期의 昔뽑은 

稱꿈가 軌룰  같이하여 ᄄ  以前부서 f# 來라던 어 적 樂 曲율 二대로 했 하 거 나  ~  

部를  다萃改作 한 點 f r  물어 니山別曲온  분명 廉代俗했의 하나임 융  황定하지 않 

•§•수 없웁 것같다” 라고 발하고 었다)

— 維權 曲 俗稱비두로기 o 平,關 

年代不明, 民謠

本權想에 비토스- 나온다. 本歌中 "버곡f  융 證標 J■아 高]!5유宗외 산:산,않※ 

에 比擬해 보았으나 未部.

(« 0 쳤伐?? 鳥

伐？f. 鳥之« 濟也 容宗 欲聞ビ過及時政得夫 廣！̂吾  현恐m v  作此软以 

a 쳤之也 (高思史 樂志)

1. " • [꾸기” 구꾸기，버국기, 뿌꾸새. 향숙n , 칙국새. 물국새. 까？' 公.〉. 짚 

국( 钱SD，시구0 철媳:), 포곡''布穀：>.포곡조(布截鳥; ，s 곡■獲穀) (■옛말••버국새 

參考 “ 산비들기" 멧비물사，골구(照피). 명구(嗎행) 반구、斑鳩) 산구( 山鳩、(큰 

사전.:)

2. 布教 布截 古人以脫향同爲^毅 今山«5也 詩之때쩌是也 東人所言布했者 

果此 碧휴無文似瘦 ( 梅) 】堂集 卷s )

十 - 歸乎曲 俗稱가시 리 0 平i聞

作者，우re不明. 歌詞.

(校合)

本染획 楽章歌해本

1. 가시터Si 가시러잇고

2, ク

十 二 . 签 歌 짧 亮  平폐

18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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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郷染3S歌爾의 背景的班究 119
fN f. 年代不明. 鼓吹曲飼?

이에 ©하여는 季«求 氏  ■ 獅 寒 亮 外  鼓吹s r ( 崔® 培先호« 申配念! ^ 集:)이 »  

表되 었음,

十 三 . 相 件 歌  平調

作者, 年代不明, 民謠.

本樂諮에 비 로소- 나*

傳李退溪作 相件歌가 "古今歌曲” 에 傳해 었융.

十 져. 風 ；1,松  乎調

作者，年代不明. M- 

(■校合)

本衆譜 權章향詞本

2 m  爲報聖 s i萬歲야 爲賴聖灌萬金아

2 1  ク

十五 夜深詞

後者, 年代不明. 詞 

(校合；)

本병譜 樂章歌 PJ 本

2- 官漏促水浪消나 客^ 足水消消아

^  六 . 城慶飯, 界面調

作者» 年代不明 巫歌.

+  七* 內堂 拆®調

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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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- o  液 방 報

作변，年代下叫, 巫歌.

- I -  M f i h  '"プ 르 다 디牛誠 十  / v  人  七 m  内쪼マ 로 다 미樂태

作有，年代不明. 巫歌.

구 九 . ^ 處 容  平：해

作-•#, 年代不明. 3 ^ .

: l O .  三 城 처 : 平調

作者, 年代不叫. 錄

二一  軍 馬 大 포  平341

i m .  年代不明. 巫歌

ニ ニ  二 三 . 二 四 . ；大國 平p>

作者, 年代不明. 巫歌

二五 九天 平調

作者, 年代不明. 巫歌

二-.六. 別:大王 平調

作者, 年代不明. 巫歌

四. 巫系 歌詞의 溯源的 背景考

本 染譜 所載 歌 詞 中 巫系歌협에 關한 越源的 考察들 하기 前에 미러 모 &  다 解 

說 程度밖에 안됨율 흰過하고지 한다. 이들 歌祠는 •그 하나 하나를 硏究 對 象 으 ^  

하드라도 充分할 것이다. 더구나 이 歌 詞 들의 解讀에 對한 定說이 나타나지 注온 -a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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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郷혔踏歌詞 의 背景的研究 121

늘날 이는 ᅳ種의 冒險세 稱하는 일이다. ■ユ러 나 모모 다 하나외' 因果系列叫 腾할 

것이 며 于先 問題를 提示하여 後考불. 기다리고 싶다.

또 本樂請 發見의 具®的 成果로서 民兼系列에 腰하는 相件歌와 비두로기(維 媳 曲:) 

룰 얻은 것은 多ᄎ한 收接이 라 하겠다.

묽 기 방 해 나  디히히태 

게우즌 바비나 지어히애 

아바님 어마넘해 발-5 고 히야해 

남거시든 내머고,리 히야 해 히야해

本歌비 나타난 바 事細한 S 民의 生態는 S 융 爲本으로 하는 李朝 國是로시 採»  

했으리라는 •.… 多分히 类化된 »:獎的인 意®가 엿보이지만 여기에 어리어있는 m  

觀에 쌓인

디히히애> 지시히애，히야해, 히야퍼 

둥의 尾韻은 天礙외 絕唱이 아닐 수 없거 니 이 a •현 »i 表 ® 에 흐르고 있는 뉴앙 

스만 하드라드 農民的 流截에 어린 哀愁에 사모치는 부르짖옴 같다. 누구는 太平閲 

民의 含哺I i 股 式 譲歌라고 말하리 . 그러나 "듬기통 방해나”  ''게우즌 바비나’’등비 

어리어 있는 犯定된 티由에 황한 肯定은 ᅳ 種의 짧觀으로 돌릴 수 밖비 없다. ^ 朝  

歴代 王中에으. 世宗, 世祖는 같이 즐겨 農歌톨 들었으며 朴}■突의 俗 향 $ 集에도 間宫 

採화의 風敎的 底s i가 있었겠 시만 ュ것이 마침내 이투우지 못한 것은 ■s■中리 生活 

과 S K 의 生活은 接 ^기  안•시기 때문이다. 拥山;화 當時비는 傑 禮 비 *J 후神의 悶효 

詩 -lr  -& 은 孔潔같은 JU iltrL^' 廣  k 도. 있었으나 •中 표享게서 이 런 S 靡가 불러웠 

다는 것 〜 B 的 窓짧的으로 ：)포作된 ᅳ述의 風敎政®임에  물립없으리라 본牛 . 이리 

하여 이 노태는 鄕현譜 가운데 에 定 ^되  어 있는 稀貴한 農謠의T S 本기 라 하여 過言 

은 아니다 . 農業立阔 數千年 동안 農謠의 定若 이 頭^  했志에 ‘‘^ R n 'r 가 있었斗고 

하나 通減되고 百結 先生익 逍 音 «： * 율 수 Si는 오 ^날  이 것기나마 남^■斗난 것은 

稀 罕한 일이 아닐 -r Si 다.

4 «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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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農謠를 군이 ュ 翅源율 캐어본다면 世 'iQK錄에 나타나 超M 濟 »士 가  _ 詩歌 

fe 彌(P .204) 에 整埋한 바와 같기 同王 十二年 十一月에 '.S 歌嫉가 家貧無食하여 其 

夫르 더부러 날마다 市肆에 나와 農歌를 불러 乞食한다는 •말을 들으시고 불러다가 

달로 대 어平고，歌妓 A A 과 合하여 九妓라 하여 內宴이 있율 때 는 반■드시 불

러 내다가는 農歌를 불리여 歡衆하시고 또 民事외 級難율 아셨다” 는 것과 “ 十四年三 

月에논 戶普에 命하여 農歌ᄉ 俞光右, 張 ；！：珍 ，莫金，그：奉, ；巨千에게 各各 布r •四 

율 주고 또 兵1肖에 命하여 驛으로 보내 집으토 들되 보냈ᅳK ' 는 事요로 미早어 ユ 

S 時 內宴에서 定着된 農謠가 아닌가 한다.

^  維^  曲 은 

비두로기새 논 

비 두로기지I ,v 

우루믈 우투리 

버 곡빙=이 아 

난 도해 

버 곡량이 시- 

난 도해

의 詞意不 明 의 歌 ‘詞이 다. 或者 이 룰 詩經의 “ 關떼確場는 在河之洲 로 다 ……，’의 國 

風 周南章에 比하였으나 군이 比擬한다면 解說내서 言及한 바와 같이 高» ^  伐谷 

n 에 比할 수 있겠으나 後考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•

1 雜 禮 歌

羅令公宅 機禮曰기 

廣大도 金線이샤ᄉ이다 

궁에아 山A 굿叉것더신g  

鬼衣-모 원 ® 01 리 가

리라리러 나티라  리라q

481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時用挪染31 歌詞외 背最的硏究 123

擁 禮 歌

이 «禮게 關하여는 本 學報 二卷에 宋®夏氏익 ■‘處容舞，播禮, 山 * 制의 •關辟를 

IS함’’이란 論文이 있어 여기 다시 重複을 避하거니와 宋氏는 여기서 備禮를 彩板傑 

I f 와 g  時«禮 톨 區別해서 말하였으나 筆者로서는 이 傅禮를 행태와 雜없部로 나•누 

어」i 고 싶다.

m 傳部는 中벼傳來의 周ia * 官司馬，後漢書禮儀，禮記月令，s f六典을 한 系列로 

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高:顔史禮志에 나타나 五K iH l 이으는 歲睁 騷 

疫으로서의 備禮기 다. 前記 高®?!t  내 依하면 靖宗六年十ᅳ月 戊實韶에 驢疫的 記事 

가 있고 容宗十一年十二月己r 條게

“ ᄎ灘 先是 登者分傅爲左右求勝， 王叉命親王分主之 凡侣极金伎 以至外官편妓 

無不被徵 遠近호至 旌旗瓦路，充« 禁中”

이라 하여 驅疫的 伊式外에 雜 ^ 優 雜 伎 가  덧불혔으니 이것이 所謂 雜載部라 

고 일컬융 수 있는 것이다. «:式的인 儀式外에 漸次 演劇的 要素가 덧붙이게 된 것 

이다.安郎氏와 같ぺ 新羅 허致遠 “ 五伎” 꺼지 擁趙와 結付시킨다민 이의 結合은 헐신 

上代에 울라갈것 이다. 禮記 月令에도 雜는 ~年  三间 仲秋., 季冬에 行하는 것

으로 되 어있다.

“ 命國雛(■擁 ) 九門庙搜 以畢春無’’

‘ 天子71 雜 以達秋氣’’

와 아울터 军冬 大備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季冬 大灘만 盛ᄎ히 하여 惡도틀 

«고  地氣를 助養했먼 것이다. 이는 多分히 K 職한 儀式이었을 것이나 우리나라로 

건너와서는 古來 八關이나 髓 의  향«으로 Dionysus的 祭典形態로 移f f 하여 偶提 

* 伎불 덧붙이거 舞劇化한 것이다.

이렇게 備禮가 ᄄ 의  牧應集二十ᅳ卷 躍傅行，成说외 虛白堂集 默傅詩에 나으는 

五方鬼舞, 白澤舞，吐出间祿( 吐ᄌ), 吞靑萍(吞刀), 古月(西胡^  江南賈客語, (以上 

比擬는 李裏求氏說율 追從하였옴) 處容舞, 弄丸，步휴(줄타- 0 ，小室(人形刺) 其他 

筋 斗 무 박 칠 ) 上竿( 솟대■노릇)等 « 多 한 써一커스的 雜伎로 化하였으니 이는 高 

K ，후朝불 通한 iS ffi文化이 母體가 되는' 것이다. 이렇게 演刺的으 :5 膨跟된 분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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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孩  ff? 學 報

온 B 疫과는 別個토하여 해出되었도 니 太양實錄元年:：■月乙未條에 

“明使Ei來 設山瓶법F: 備傅SS?fK'

라 있고 以外에 .- « 錄 에 散見되 는■바 宋®® K 가 이른바 採挪雜禮가 備禮와 獨立되 

어 山孩雜.K로 指稱하게 뒤것도 이때문이다.

中京實» S  年十一月 條에

痛山?? R K S  年十二月 癸?fHI 

"傳曰 備禮之»  本爲®事 

다 있어 爾禮가 雜粧로 «用되이 認識되고 本末 이 頸 된 것。1다. 二러드로 李 

朝末 m -m . 先:i/셨에는 (KH t. 朝鮮巫俗의硏究, 廣大의 * t# 組織條) 廣大휴 » 禮 

山主라 하M으나 여'-T 爾禮도 雜K 的인 意B 에서 指稱한 것 이다. 이리하여 備禮논 

황中에 S; 어서의 唯.--하 iK劇的 ^床이 되었고 處容歌가 여기에서 많이 演出된 것온 

이 미 周知외 車實이다. 향學軌範에시는 觀«와 觀處容 ( I I 慶3% g 德宮)과 갈•라 있 

뭇이 備와 68ᄈ 는  別個의 것으로，이룰 갈이 認識됨은 內粗概章의 擴大와 縮少에

mmv-i
mum 日 記四年 卜  - 月 辛 애條게 

“ 下혔 □ 備禮雜s  짝휴常根탐之事 以他可玩之事 作爲技巧庭歡”

라 하선 妨記 級代w *  傳來해온 m m ： a i式之 ®라 하여 採 «하고 “ 技巧庭)k ” 普

하타 « 敎하였。-니 l i . C -  稱術的 35«이 太梢혀으르 高度하게 發達된 사람이 

기에 한記와 -；>■€ 알-,?r 함今도 . 나시 热 山 五 年  f■二 ;3癸 피에는

“■»h 本@(k事 雖極雜独面觀之 변人關孫者 휴能u K  而じ死 其有能

從銀孫»術者乎 承V? 李探啓 搜人仲!II ル術 하 i.J 明S ft承;〒 詣往義黎符 

试觀하1ᅵ;之©: f !銀孫휴쥬”

라j ᄂ 있어 傲 禮 가  寡혀 廣人의 雜®가 되고 *  그 名人이 그•리 집지 아니함 

율 알려주논 것이다. 이를 웠황하는 것으로 

文宗實錄元年 r. 月 乙 未條 비 

■今모」■• 하 皆是小K ••••如廣大펴A 注叱莽鈴斤頭향 有規式之K  則依舊如 :•；: 如水 

尺僧 廣大等 突號之戯則 列立備■數而已可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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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郷染 1®歌詞의 背景的硏究 m

라고 있으니 여나 水尺僧 , 廣 大笑誠之戯는 多分히 演 ®的 으 로  호불 素因율  內包한 

것이며 이렇게 搬餘나 •中宴享에서 廣 大笑誠之蚊같은 것 골 헬 향 로  應®하 피  ᄈ  

演 出 했옴音 알겠다 . 이리하여 여기에 巫歌같은  形態가 宮中에 물어올: 門 01 '열려자는1 

것 이 다 ，

이렇게 廣大가 宮中維k 외 俳優로서 键禮때에 民俗的樣式에 « 한 ' 满出율 하 «과  

고 하면 어떠한 f f 路룰 밟아 을라 오는 것인가 ? 이것융 解明하서 前54. 우피.논 .그 

St# 的 位置를 簡單히 瞥見하지 아니 하면 인■되리라■■生« 된다.

羅時엔 

" 樂 1: 曰尺”

'이라■하며 舞尺，教 ^» 琴尺아다  하 2*® ，. ■■ 截林類事에 

‘ 俱日水作 ’’

侣ᄉ之子曰故作 樂 :！; 亦 日故作 ( 註)  多偶人之子爲之 ”

라 하었으나 , 古來  水尺으호  通하는 호言* 非V 汲水牌 , 汲水漢 f * 頭便« : ) 과

禾尺웅ᄉ으로 通하논 禾尺온  다 "수자 ’’ 生는 ■■무자이 이며 •그네열-이 曰 •水作 ” 라 

한  « 林® 事로 . _ 해 본다면 ユ P » 的 親 近 {*율  알 수 있으며 이문이 李 의

"廣 * 水尺笑 誠 ;2JST외 水 R僧으로 나으며 T 人이나  樂:！: ■£• 이합의 壤字名에 不過 

하 다 .

또 廣 *논  巫堂書 房이•고 優人이으 歌客이a  傾面 爲 蚊 者라 하 ■는. '것온 高s m e 以

來  » 치 않으며 이■논 辕代의 花郞이 座俗의 但俗化 ，去翁化로 말미암은 歌舞 者로 墮 

落한  遺種이 라는 것은 通說인상 실 다 . 이 렇■게 ■廣ᄎ，花郞C郞中 ■은 侣夫로서 -巫 堂 書 

房 요 e  M 堂 의 » » 을  도웁는 賊吹者로 寄生하고  또 이끌과 ：후人율 合하여 里才ᄉ 

ᄋ'！라고도 하는  바

中宗實錄三十六年五月 己 ^條에

“ 呈才人白丁等 本是無恒產之A  « 業優)표 横行間里 稱爲乞糧 實肆却 換 勘 族资生 

寄於民家 小有不框 非徒衝火 窺 規作賊 爲導不質 ”

라고 할반품 中世紀的 편浪優人으로서 ■"乞糧”으로 겨우 民家 에 寄生하였던 것 이 

다 .

이리히•여 이네들온 國家나 何 家에 무슨 일이 있으연 모여드^  것이니 科환及第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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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126 S  W 한 報

외 逆街나 聞휴宴에 倡봤者로 나서•고 «家에 嚮禮가 있으면 挪禮의 ᅳ愤用前 

十•ᅳ« 末'<E에 外方 各地에서 뽑히 어 을라와 衡禮都監 觀f  號에서 货^하였던 것이

다 .

光海—：?f  n  記 "iᅳr .年 十：• : 月 十七  日 庚 버4?

f t r i  季冬爾.템  自i i 宗朝  例 於 十月入 啓  十 ᅳ 月 十 二 之矣  依 舊 例十月 

啓 下  卜分擦 爲事  言 于 觀 兔 監 ’ ’

라있고

成 宗 實 錄  十 ：年 十二月 條에

• 懈禮優ᄉ 蔵«上 者 多  留 京 » 離 速 送何如，上日 « 禮  自組후朝行^  不可®改  凡 

優人本•스業農 2 糧而贫 H.非速«feA 皆 居京幾二 H 程教 業已來京過正朝下^ 爲®:”  

라 있고 JE 中宗2 i錄四年十一月 條비

觀備K 事 份A 裏糧留현之弊不혔 如群E 通宴 ᅳ年只行ᅳ度 不可尊®也 ••■•.上曰 

數擬戲끊해®之事 似不可行 上有大 ^殿  不可廢也•••••'火山»  我쩌長技之事•‘••••便 

後人» 習可也”

타 하여  優A 들의 備禮 參加 가  成 ^이  되 어 "赢 糧 上 호 ，，하 였 음 을  밝혔■斗 .

中字 K 錄元年  t '一月  條에

« 傑 則 雜 K 也 而 ᄈ 才 A 出 入 宮禁  事渉 ® 편 不 可 觀 也 ■ ••■ 觀 傅 雖 K  亦古事  . . . . .  

自朝宗朝以來有之  而 乃 ᅳ 年 一 度 事也  •••_•三 殿 近處 較 首 낭 ᄉ 等 雜 « 無 k 不 至 … … "

타  있으니 이네들  賤ᄉ물이  W iff i으로  들어 길•수 없*  요闕에  呈 ;3•人으로서  골어간 

■넜 이디••

.또 꼬.堂 도 歌 舞 를  배워 ‘ 較 音 ，’로서 宮中 익 이 런 표享에 뽑히 어 올■라갔으니 外 方 捧  

上 樂 :i :으로서의  廣 :k 와 아울러  가장  K A 에 擬한다、

이리하여  李朝 의  宮中 演 數 文 化 -:;

1 )  妓  ( 讓 했 院 妓 ， 内® 院 妓 , 손 民 著 妓 ， 外方표 上 妓 )

2 )  t . i m r ,  항樂院搬 : r  外 方 捧 上 樂 工 ，樂生

3 )  供優  (廣  し 才 ᄉ , 水 尺 僧 ，歌 ® ,  舞 窗 )

等으로 하여 維持터니 이들 中 敎坊에 매이어 있-는 妓 コ•.을 째어 놓고雜戯侣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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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郷 향 행 歌 교 의  背最的硏究 

庚 大가 外 方 에서 뽑히어 올라온다는 것은 民俗的ts 式의 宮中宴:후비의 

고，民 *;本 樂 猶 의  f f l件따，維ぬ曲 ' ( ■같흔) 4  巫系敎謠가 歌 JB化할 

는 것이다- -E 여기에 紋 ^도  内표에 있어서는 前記 

中宗實錄元年十----入! 條 

“ 三殺近處校首才 A  합雜 K  無所不至M 

와 같이 才人과 아울러 僻禮내 參加5S으므로 本* 謂 또歌는 °H1 

«趙 비  불려진 것 이나 아닌 가 한 다 .

이리하여 굿ᅬ秋의

‘‘궁에 아 山ᄉ굿• . ! 경 더신S  

鬼衣^  金線이리 라”

는 :g니 j 한 한毅틀 內包한다.

«禮 때 에  築造 하는  舞 슈논  火 山 察 (브 산 티 ) ,  沈 현山， 茶 ? ,  m m - i  하기  爲하여 

蓮 花 «等 이  舞 ^ 나 背；g 융  使 用 되 -자 여 기 에  « r s 율  按配 하니 車 概한  舞 u 임 율 ■ 알 

겠 다 . 그리하여  여 -;서  i«出 되 는  것은 舞 « 과  舞 樂이어서  먼저 例 記 ^  雜. k 外니i 논 

處 容 舞 가 演 出 되 어 이 가 s：비 여러 歌 爾 휴  神 入 歌 ui 로 하여  붙렀으니  傅禮가 

“ ■노롯 , 늘이 , 놀 음 ” ( 없 )

“ 놀애， 느 래，'’ ■ 歌 ,«

( 舞 )

외 " 歌« S T  三者외 錯혔된 « 지엔토：FageantJ式 舞했임융 알겠으며 本歌의 

" 山人굿’’

외 " 궁 ” 은• 山ᄉ굿( 山ᄉ赛神, k u t)과 ᄎ山塞의 歌舞劇에 通하리 다 본다.

李朝宋期의 K 幽효 金氏의 東 ^ 日記비 敎坊歌樂율 

" 굿，’

이라 한 바 있다. 그러나 여-! "山ᄉ굿‘'은 本衆靖 巫歌의 存在로 보아 訪^이 用 

例로 보아므 無關하리라 본다. 이 «譜비 나오는 여rK 巫歌는 現布의 斗울:. 향두거 

리같이 連結되고 獨立된 굿거리로 보아진디-. 그러므로 本 ® 潜 표歌는 採2! 뒤 '£H$

移植이 可能다 

» 이 可能하

1Z t

S 首 네 依 s !•여

枝首4 •게 依한 具體的 巫歌류 시 官中舞樂으로  改 編 한 것이 아닐까 !  - 녜 : 나  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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巫歌의 服装온 다 다哥 것이며 ■其中 代表的인 것이 處容假面，鬼衣이니 九

處容冠服條에 秒帽，衣, 天衣, 吉慶, 裙，汗衫, 帶, 鞋와 舞童冠服으-2 " 銅蓮花 

冠等이 그것이다. 그•러으로 本歌외 

。廣大도 金線01샤/ ^ i다 ”

의 廣大는 假面이리라 보며 金線온 假面 装飾일 것01단，前記 染學軌範九 紗帽條

에

“ 紗帽 以竹爲網而造之 如常制錄紙옳彩A 花 .以주布用造 或표布爲殼着彩

兩화懸® 環® »  帽上所挿牧丹花 及桃 枝用細주布 桃實以木磨造”

라 있어 金線율 使用한 적은 없는뭇 하나 이를 常制라 하었으니 時代에 따라 金 

線으로 着彩의 代用율 한 지도 알 수 없다. 以外데 胃 軌 所載외 會禮宴時关蓉 

冠，公宴時芙蓉冠에는

“右冠……外面用金銀 各色彩 IT  

라 있어 金銀으로 彩筆한 것이5■로- 前者위..i i 擬도、康强妮會는 아니다.

本歌 四行의

■'鬼衣•므 金線이리라，，

는 本향譜 所載의 巫歌가 열무저리와 같이 ᅳ述된 巫歌면 全般에 ■걸친 鬼衣이겠 

으나 이를 處容舞에 限定시 킨다 하드라도- 樂學軌範 九 處容冠服 “ 衣條” 에 

"東 方 靑衣 領及胸用f f 金線……폐 方 南 方 紅衣 胸用綠金線”

" 裳” 條에는 

" 紅金線二寸六分 '’

^ 9 下以紅金線黃销連補’’

라  있 으 므 로  通할  것이며  本  傅 禮 歌 에 서 도  處 容 舞 의 存 在 를  暗 示 해준다 .

2. 城 팔 飯 

東方애 持國天포V 하 

南方애 廣 H 天子天또님하 

南無떤方애 « 長 天ᄏ̂ 님하 

北方山의4  耻沙FT天王님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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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향»歌飼외 背:i : 的 W 究 129

다티터 ■다로»ᅵ 旦■마하 

디평디리 대의터 "s•마하 

■모«•다터버 다통칭디러«I 

«=t■리렁 디러터 

內外예 黃四目天王님하

域 皇 飯

城瞎神온  都 S 守费외 神 械地神과  우리나라 古代부터 나리A 는 所謂  供 石 «외  향  

•4 한 것으로( 孫晋 泰 ，民族文化W52 P.159) 械 際 이단 이통-?r 高BS때 비로소 «來 한  

것이지만 新羅에는  四械門끊가  있었고 이런 紫石壤외 古 俗 이 中國 m 神윤 統合하 

여 우리나라 神格으로  化한  것이다. 이리하여 各地方의 ᅳ描三壤  'r x ® ,社稷壤，廣植 

械 瞎 壤 )으里서 械證埋은  痛式으로  結合된 公式的인 祭禮이지만 お石쳤자  城 際 과 외  

結 合 했다는 事實부터 그 始初에 교祭에 依 한 祀祭가  하여진  證.左가 아닐까  한다• 

高 ® 史 成有ᅳ» 에

成有ᅳ爲朔方道監倉使 登州城躍神屢降於巫 奇中»家禍两  有ᅳ諸行H 祭 揖而 

不拜 有司希닭劲箱之”

라 있어 城 ^ 神 祭祖에 巫堂이 介在s}•였옴을 밝히고 ■또 •ユ것'이 陶祭로 되어있다. 

이렇게 이것이 꼬祭이으 國祭라면 高麗 文宗時 新_ 에 城隠神阔를 設立하기 前 

세는 國行祭로서의 이와 類似한 先行祭典이 있었올 것이다. 孫晋泰氏가 聚石搜과 

中關 觀 과 의  結合애서 現在외 雖 堂 의  成立율 論證했으나: 과) 

우리가 注目하고저 하는 것은 이런 祠潮물 물러•한 祭典이다. ■이의 溯 ® ^態 로 新域 

m  城躍神祠가 이루어지기 前에 빌•서 新羅에 그«  原形31 있었다-는 推定音 하여야 

하겠다. 資料의 ：不足온 다만 馆測에 ；不過하지만 禮記 八婚, 水庸居七이 水庸이 城 

이라 하고 이爸 祭城®의 始切라 하면 ；三國史記 雜逮 祭祀條에 나요는 新羅의 四域 

n 祭，四ᄎ道祭가 守護神的 辟邪的 行事가 될것이며 어떠한 形式'나 依하여 fif하여 

진 것인지 밝양지지는 않았지민- 이것이 域池祭로서의 本然의 形態*U 國家 祭典으표、 

서 城陛^의 源流가 되지 않'* :까I i■다. 이런 祭典에서 都堂굿이나 別神굿과 같이 巫 

s^H- ■불러 歌摩 妥향하였을 것이다. 城-際神이 A 格神이 아니1라고 하드라모 在來 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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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과 結f l 할 수 있'논 素며어 이던 4폐  ^ 典 속내서 뿌備되었융 것이다. 여기에서 

佛敎의 [几:天꾸 같은 守門神과 辟邪的 觀念에서 結合하여 本樂譜 所載 歌請와 주各 

佛敎的 a 彩를 뛴 城地, 城池，國^  守護神으로서 定立하：요 山神와 結^하고 잃石 

搜과 結合하여 그것이 容놨하게 巫俗信仰으토 빨a i化된 것이라 입 어진다.

도 山神의 稱呼에 s 하여는

관晋泰氏가 前記論文 '朝鮮익 환石편과 ^古외 部행에 就하여 에서 民俗上의 %

石境의 名稱

( 全南，撕水)할 미 할 ( 祖 방 ，老姑堂广  

■‘天 王 堂 거리”  " 귀天 't ’

天 王 堂 ”  (堂 우가  a ■立 된것 ) 

先王  堂 ”

선청堂” C堂 宇 가 進立 된것 ) 

“ 돌선 왕”

um m ^

■國시 堂 )

둥 율  들 고 ， 할미 堂 이라는  것이

(慶北 大邱) 

(® 北 s城)

( 中鮮地方)

( 平安道 )

(成 道)

[a有하 名稱임을 밝히면서 國師堂系統외 語海율 

高歷지 國師r 에 比擬하고，天王觉율 佛敎系統의 四天王에 比擬해서 派生한 이통이 

라고 推定 a 다.

二리 I L  天 후 ^系 綺 은

“ 이것은 文字 그대로 天익 王이라 1  解釋할 것은 아니고 佛敎의 天王으로,부터 

轉W 된 것인 뭇하다. 說明할 必要도 없이 W敎의 天王온 東方持國天王， 南方천 

長天王，西方廣目天王，北方多聞天王 等 四 天王이 있어 그*1：온 帝釋의 外S 으 

로서 武將과 더불어 四方들 守護하는 考이다. 이 性質이 集石塊외 그•것과 類似 

한 바가 있으으^ 써 처음에는 W, 敎徒에 依바여 일커러 언 것01 渐次 民間에까 

지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”

라고 말하고 東國輿地勝?！:? 卷四四 드!步ffi護향 祠廟條 

“ 太 f t  山祠 在山項 俗稱天王할”

"近 III祠 在府南-M l1 俗柯火天51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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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用 ®染 譜 歌 詞 외 背最的軒究 131

同咨 卷™十 陕川那 祠商條 

"正見天王祠 在海印寺中 俗稱 大伽做國王后正見 死爲山향*

同鄭 卷三一 成陽郡 祠願條 

‘ 聖母祠 祠우二 •ᅳ在智？! 山 ᄍ 蜂上”

라고 한 것을 (MJH하고

"이旦 보면 현石壤 또는 集石^에 W하여 建立된 山神祠약:윤 天王常0洞)이 

라고 俗稱가게 된 것은 늦어도 후朝 初期부터의 일이고 •生 •것은 逆爾道와 

및 그의 近接한 江KI道 三涉에 있어서의 일이었먼 것이다”

라二 結論을 나면다.

이 孫^■泰氏91 推定은 本樂謂의 

에

"東力 에 持闽天王님하 

南方에 廣 r■ 니 다  

南無四方 애 처.나天T a! 하 

北方山의아 耻沙門天무 ^ f!. 音)

内外에 히k 目天t ■님하"

가 나 <? 므로 말 미 암아 實際的으로 與證:E 었다. ■*■러 나 南方과 西方의 天王神格온 

a 說과 뒤바꾸어졌으나 이 가운비 ®要한 事實로 黃四目天王이 디•시 멋불이게 된 

것다，'i黃，’,이란 陰陽的 思考가 더 호■어간것도 注目할만하며 이리하여 城隠이린" 말 

온 中國의 城池神과 佛敎의 四天王이 現實的 o.포 結合된 證g j롤 보여주는 것 이다. 

a •버나 이 外에는 成宗實錄 三年二月癸酉條에는 棺君三聖堂의 組織«： 말하고 

•'桓因天王 ‘ 植雄天王, « 3 !■天壬”

이라 하고 西夾室에

' 九月山大王居中 左土«yg 神, 右四直使者”

가 있옴을 밝혔으니，이로 보면 天王은 ᄎ,壬보다 ᅳ格위에 位置반 神格을 말바는 

곳하다.

이렇게 城隠神은 歴史的過程속에서 文化型(P ^te .n ) 에 依히•여 規制®•하면서 響英 

해 나려온 것임율 알 수 있다. ュ러므로 城隠神은 古俗의 山神 卽 女神이 !©句1|*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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太后. 大母에서 新羅의 神母，聖母, 佛敎익 影® 會 받아 天女 (辯才天女 國遺事 

避隱>에서 ᄎ王(仙桃山神母 도國遣事, 感通) 國師로 $  의 四天王피■ 儒式의 

城池神과 현石표과 結付하여 城腔堂으 ^  이 몇번이나 慶貌했으니 이는 ■巫俗

의 animism的 適應性자 民俗倍仰的 性格에 ■ 起W하는 것 이지 만 또한 우리 나라 文化 

의 半S 的性格斗 우리 K 族의 傳较에 對한 保守力의 德 율 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.

変컨해 本歌의 四天王，五天壬의 存在료 말미암아 佛敎文化의 具B 的 偶像神의 

巫俗비 의 搭合狀態를 窺知할 수 있 는것도 한 收®이 라 하겠다.

3. X  ^ 飯

八位城 ;® 어音位런 놀오쉬오 

못 a 가슷리 징̂ M ; 리 

當時계 黑牧만』리 

坊  Jfff 애 で 드■가리 

노니실 ：大王하

디 허 렁 다리 다리 러 미 러 리

大 王 飯

本歌 解明의 키이 . 포 인 트 는  첫聯 

“ 八位城腔 여翁位런 놀으쉬서’

에 있을가 한다-

이 八位城隠은 現 八道城瞎과 같은 意味로 본다고 하면 現 巫俗의 八道城® 은

慶前道 太白山선왕넘 

全羅道 智理山선왕넘 

忠滞道 錢M 山선왕님 

r\'w M  金剛山언광넘 

道 三角山선왕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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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병 通 歌詞의 背 »的硏究 133
成품道 白頃山선상님 

平安道 慈母 山 i i  광님 

资8테  九月o ra 왕님

(秋葉 赤松 朝鮮巫俗의硏^ 上 P. 172)

으로 되어 있다• 여기에 나-!>-는 八道域隠 로 火味은 八措 道別 山神으로 나으나 이 

文献的 連結온 新羅익 四® 的意,識과 해혔 鎭S # 으로 모신 高原3if代의 道편이이서 

道別과는 相關없이 그翅® 은 相當히 古代로 을라갈것이다.

高廉史 列 » 四 妙淸傳에

"妙淸又說王築林原官I  표八聖觉干요中 八期 

ᅳ•曰證國s, ■ 山摄太s 仙A 實德文殊師n m 疲 (白頭山神)

二日龍圍凝六通尊者« 德 釋 : '： r )

三曰 月 城凝天仙實德大辨天神 ( 月城r® ) 山神 

四曰駒煎平壤仙人«德 燃 澄 제 (植하)

五 曰 騎;!® 木変仙a 實壊5!it沙女尸 柳 木s  山神 거 

六曰松綠遵主g -1 實德金别휴並 (松岳山神

七 曰 栖«잖神ᄉ實德勒 叉 天下 '； K 城山 神)

八曰頭綠天女實德不動後婆夷 智理山神)

皆總像” (實德卽如來>

等 은  八 道 城腫이  아니라  그 常 時 에 尊 ® 율  받은  山神에  佛 號 를  붙 t ! 것 이 다 . 輿地 

勝 党 開 域府 條에  ‘‘ 八仙 요 在 松 £ 顶 "이 라  있고 

이는  辛 薇 의 松 緣 山 上 에 있는 八仙 宮詩 

"石 路 紫 同 到 上 頭  

A  仙 ®•歡俯 神 州 ”

와도 有關인*  하다. s- 金寬毅 ijk錄

唐翩宗湛邸 欲偏遊名山 渉海而来 登钱旗C松錄舊名 註筆者) 南望曰 Iit;地必成 

都 S  從者曰 此眞八也住處也 

로보면 松岳은 古來르 八仙율 祭享하는 곳인뭇 하다. 또 松岳山ᅵI司가 同 천地勝겠 

ᄈ 朝 條 에  八仙宮과는 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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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松岳山祠 上有五?  一曰城隱 二日大王 三日폐師 四日姑女 五日府女 俱未知何 

神”

이라 하였으니 前記 八仙宮과 이떠한 w 係가 있는지 與否는 現在 알길이 없지만

八仙을 新羅時代=• 比擬하는 前記 八仙요 緣起設諮는 開城都a 과 P:聯造作된 합話 

이겠지만 二 가운비 八道 都山神的 偶意틀 內包된 *  하다.

이 리하여 八位城躍은 新羅以後의 遺制로서 -て 時代 時代에다라 다로며 本歌에서 

의 八位城®은 东鼓툽 中心으로 하여 八位 城®율 指稱한 것이 아닌가 한다. 李切에 

京炎에서 靠崇받은 神f t 온 德费, 白岳. 松岳，木？£외 岳’ 各ᄎ王과 開域ᄎ井,. 三 

聖, 朱雀等 八大王이다.

치 f .익 稱 ; ! 到 하 여 는  三»!遺事 感通에 仙桃山聖母가 五岳神君외 하나로서 尊崇 

율 받아 _s 다가 第五十四代 最明王이

‘ » 登此放K 而失之 隱於神母U 若得B  常封裙 ず而K 飛來 ib机上 因哲® 大王焉” 

하였다는 후實로 보아 其前 尉에서부터 山神의 稱呼로 仍用된 뭇하다•

*  東國후相國集에는 

又祈雨폐師 火 T : 文 

“ 然國師所宗大雄釋氏”

라고 있어 松岳山 國 師 의  主神이 三佛帝釋임을 알겠으며，이를 大王어라하였다. 

(PJ在도 巫扇에 三佛帝釋율 ユ렸으니 佛巫의 結合은 高 中期를 넘어 발서 新羅에서 

三國逍事 感通 仙桃山神방條下에서도 想合相융 나타낸 바 이는 異次頃의 狗敎 S 時 

에 박서 多神的인 사마니즘이 佛敎를 包攝했다고 볼수 있다)

^  同향에 又祈雨城®文 

“ :大干之食兹土久矣 .… ’’

祭松岳文 

“ 以我火王 ᅳ國所倚 .•…''

其外 東京 西岳 東岳祭文도 大王이라하여 國師, 城隠，山神等이 1$ 切에 ᄎ우으로 

仍稱되고 ® 爾史에도 數间 山川如f ?의 記事가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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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터나 本歌익 i f 意로 보아서는 坊府이 있고 또한 黑牧.丹끝<꽃?;)이 있고 둣X(?T 

邊거 가 盆 이 장화(莊花:■로서 외워싸고 있는 宮中이나 屋親이 있는 고장이니 굳이 

推測울 加한다면 無山君이 慶會播 池邊에 离激山과 ^ 山塞불 이폭하고 山上에 

月宮융 만들고 採花를 SPK하•고 龍舟분 만들 어 池邊에 되 퓨고 36乎 三千餘A 윷 _  

沸騰게한 (恭山君日記十：::年三月條) 時代의 所產이나 아닌 이 ? 後考를 기다린다.

4- 內 %

山水淸凉a 리와

淸凉 애아 두스터 묻 어디 서 라 

道极애 아 오 시 V 니 

S  남종과 두남종과 

열세남종 •주서생라 

바회예 나a 새라 

다르립 다러터 

열세 남종이 다여위실더드런 

니물 되셔 혼와지

聖 A* ± —평山 大勒하 

다 르럼 다리 터

內 堂

이 內堂에 敝하여는 文献的으로 相考할 資料를 갖지 못한다. 다만 現在 남아 있 

는■巫歌 서울 엽두거리 안당ス굿”율 이에 比擬할 수 있지 않音가? 音通 内堂굿의 

主神온, 帝:釋缸( 단지) 또는 錢袋가운비 祭K!지.내는 것으로 帝釋이 있■으나，이는. 內堂 

主神이라기 보다 그家族의 子孫에 命福*  个는 神으로 되어있다. C朝鮮巫俗硏究下P. 

m  普通 이외 祝願에는 暗祝과 吿祝이 있으나 後記 吿祝이 巫歌로 되어 있다. (朝 

鮮巫俗硏究下卷 P. 130)

그더나 本 "內堂■'에 들어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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道場

聖人험 >. 兩 山大勒

두 스 리 ’ ’

향으토  미두어지는  佛敎的인 辭宽와 

영 세 남종 ’ ’

으 르  미루어 지 는 地 府 十 三 王  V 의 背景은  어떤 料 定 한  藤 勒 激을  물러 씬; 聖所에  對 

한 푸리가  아닐까  한■斗 . 李 朝  f f ■代 !■ 通하여 内佛 堂 이 尊崇 율  받아  왔지만  이것이 

巫 歌 라 는  前 &下 에  서 면 어떤特定한  곳에서 發生해서  流 碎 BV는  서윤  열두거리와  같 

은 巫 歌 가  아닐까  ?

二러니 이것 이 彌勒 i弗기라는데 옛날부터 祈子祝願에 尊素율받은 彌勒石像에 ^ 意  

+ 지 않문 수 없다 .

朝鮮巫따硏Vi 下卷에 

혀州 g 山池 郊外에 東西로 和對하도 있는 彌勒 石像 이 있다- 東方은 女5爾勒 

이고 一種의 女陰石이며，西方은 男彌勒이고 男根石아며 그것에도 大小가 있다.

•■ •• 이 彌 象 의  腹部에 맺어지 있는 종이를 彌勒帶라고 하고 그것은 祈子를 爲 

하여 巫가 맺은 것이다 작은 彌勒像은 W히 佛子라고 불리워 婦人들은 이를 절: 

쳐 다고 求T-때문에 奇®하 共感탄 模做的 叹術行爲를 行하고 있다’’

라 있음은 汁:意할 만하며, 이 本향譜의 試窓는 祈命的인 것이 더 앞서지만 內佛堂 

醜齋觉이나，帝釋音 主 «'으  =?- 하는 内한굿이나 , 祈子 , 命福윤 비는 것으로는 相通하 

는 바 있다. 애초의 W 敎的인 祈願이 꼬俗의 淫祀와 結付하여 前記 濟州島의 彌勒像 

崇仰으로 이른 것이타 生^ 된나.

이와 아울더 궤  巫했의 聖所로 기어 있는 開城 朴 f f l石佛에 ® 한 傳說도 一顆의 

■©値가 있다고 보겠다 - 

中 «訖에 

« I上兩崖셔石佛 

라 있고 宜® 朝a  膽 ® 堂 林卷 遊天_ 의 觀音a 條에

東i胃 岸 ，ᄄ 佛 各一® 삐 夫 得  队曰t目泡朴朴 寅 굶 삐 호

«破 朴料 해矢得存焉 下十餘^  에扑淵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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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H-3鄉4转黯歌詞 의 않最的硏究 1^7

라 있고 成운朝 蔡 ^의 •遊松都錄中네로 있으니 以上 高裕®  松都古St p. 274 ar/

記 內 1むr.은 K;파삶:生의 폐師堂 焚燒와 跑係있으므로 ュ 當時 이 石佛표피;도 7̂ 41 

와 胸聯된 잇이 아닌 치 ? -5 이 石佛어i 靜!하여는 三國通事所載 «1 坦朴朴, 努평夫;■:?； 

의 에 UJ 南^  创寺緣起와 版係가 있으므로 £?話的 JSi综율 가지오고 있으며 前記数 

音席은 gJM末 个^텐이 願요이 었 라는었-보 附記더둔다.

이런것으 로 보아 本 内堂은 佛敎的 背景에서 . 물려받은 獨立 速離된 호훠:로 ^ 이 

을겠으니 m 향:歌 内堂テ''- ; 源流的 形態라 推定코저 한다.

b. 雜 處 요

中 H  인■ 해 셔져신 «處客아바 

外r.M 피 둥 y 다«포터마 

太향大T  니 Sgs? 3- ?시 란10 

太탕大T;시 *에 !  호시란5)

시-으 '. i.； ■： < 실:언긴■안 

*:;? 다 'パ ! 테  i나러^  

아으 C; 먹 니1러 리 나로티

處 칭 歌

ᄎ抵 處'#해는 ュ 假面과 歌岡와 民俗的인 騷傅形式대외 ■結合이 그' 삐 S話와 어 

떤 連係에 서 & 가늘 解明하여야할 것 이다. C處容歌 禅疑 參照 

處容歌의 이를 ;文(K으로서 는 H 國遺事의 記事와 아융려 學齊St(i287—1367' A. Dᅳ)

외

新羅昔 tu a  碎翁 見說來從춰海中 

貝齒赶평歌付;j «肩紫 «I 舞春風 

과 후®의 C1293-1351. A. D.)®；

開雪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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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 m  視: 學 報

細 勝 批 遊 密  雲 開 世路通 

依 保 »  代 兩 仙 翁  曾 見2 2 1 卞 

舞 月婆 婆 6  替 花 爛 瘦 紅  

欲 尋 杳 雜 窮  須 喚 半 帆 風

천 記 事 가 앞서 며 이외에도  李 崇 仁 과  李 환의 詩가 傳 한 다 . 處容;次가 世 宗에  f t 하  

여 歌 詞 가 改 選 되고  世 胆에 依하여  향 補 된 宮 中 舞 ^ 기 피기 前 諸詩에 나타난  E  

容舞 외 演 出 形 式 온 簡單.했으리라  보이며 李 朝 末  高 宗朝  鄭爽 周撰 인  “ 敎 坊 歌 謠  에도 

ュ 搏圈의* 詩 가  남 아 있 다 .

赤 面 油 쪼 尺 許 長 僕 頭 指 帶 秘 衣®

新羅古樂今猶在 道是龍王遣七郞 

이 ュ의 향다. 이는 李能和氏 朝鮮佛®r通史” 에 

•'慶州至今 尙傳虚容舞 惟七十老妓金映月解作此舞 

와 表裡가 되어 前記 "敎坊歌a ” 가 晋州에 殘存한 _ 舞 시 事食«生울 證明한다. 이 

리하여 宮中舞樂인 했學軌範11 虛容舞蓮花登요設外에 여러 ■處容舞가 存在5!■음■& 알 

수 있다.

•그러므로 本 歌  雜處容의 

中 門 

g a 容  

外n

太  宗 ᄎ王

等 과  結 付 할  수  있는 形 式 온  前 記 處 容 舞 .蓮 花 s 合 設  것이 아 님은  自완하디•• 

여기에 本歌의  ■雙 處 容 아 바 ” 는 前 記  후殼  詩의 

■■估® f f  羅M 仙 옳 ’’

과  和 應 하 고  本歌시  中 門 ， 은 宮 中 과 아울러 地方的인  家 屋 形 態 를  B i굶 해 수  

는 묵 하 다 . 이리하여

‘■太 宗 ：大王이 殿 座 를  ^ 시 란 1;)”

를  注 EHI■건대 大 王 이 란  廟 號 가  나 오 므 로  同 王 과  11聯된 祠 祭 를  더吾어보떤 

다 움 과  같은  것이 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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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用 » * » 歌  ia 리 합s 的硏화 139

麻  R V

摩 펴 山 n  祭

資  w  胎窜祭

여기 官中의 思 應 »는  的 향典 이고 이때에 « 徒 i 이 歷代의 名«{통  부토며

ICTS에서 俗 #어 라 하 여  厢 IK 율 물로 씻온 행俗이 있었으™1 이는 에 «하 여  * « 5  

하다  忌 W  된 바 있다 .

-r. 摩 nuijiKR는 太宗大포이 代首요 .*  한 때 3 3 8 에 있여 ° v-% 고明에 太운大포 

의 賴械»  부호*  « 車 했다호 하나 아는 埋敎의 祭享입에 里俗과te »程 이  «으라라

->- ■다,

^ «' 營州始室祭는

世 宗 »錄 元 半 十一月 條에 

••■ « 啓  ᄈ 移 安晉州時  令於安胎®  ife« 拥 其所* : w e  止於s e n  結w  

i i 供仗 표u s ii通  各 i f « 해 3상  « 得 越壤  從 r ，

라 보이 니 이 «  가운태 本歌의

太接ᄎ王이 級座불  S H K B J »

외 太宗의 « 位 불 모시는 5(i機가  피리라  믿어신다 . 이더■한 摊测을  可能시킨다면 

이는 太宗給室항 傅 ®E외 遇유錄 .0 ュ 發生的  源 流 기- 있 지 않융까 ? 干先 疑問융  남겨 

문다*

處  m  歌  m  疑

이제까지 교容歌의 發 3 :에 圈聯하여 成容歌의  歌 ■同a 서의 性 f f i율  여더가지토  比 

擬한 바 있다.

于先 發生說^에 있어 ᅳ<! ’; 門神과의 關聯에서 (金•在M. 朝鮮6 IK 史. 우能和’，朝鮮

« 俗考, 守門神條) 胃 5> ##腺:雜와 關聯해서 (安 自山 팟柱東’ W M ^m  p. 150) 

연海#  削4 關 乱  ぼ » 홈V 짧 • S f  : 热 狀 야 鉢 ®公 主 艇 와  關聯해서 (李 

能和. 朝鮮.巫俗每 SH5LCO S其 說운 에운 바 있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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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 n  m m m.

* 抵 & 緣의 假而에 추 Hj•자 木實로 하枝 . 桃 脊 8■- 해다는 것도 이 ᅵ® 客» 가 !«!朝以 

來辟邪， 11備로 쓰인 하나이 通表이다' 의 P fF ^ rn  f lJ I 的 效II !外에 雜K 的要泰가 

것드리 어 M 時에 谈 劇0 •안 것이니- - 이-:.:‘ flW f 巫항들니 f t  기리에 따타 그 眼 色융 달 

리하는 깃과 같이 애 초에 ュ 舞햇!에 띠ᅵ라 發生 1*• .小i i i f t 話의 位 S 에 容 01 있't :  것 

하4 .> 그■러으로 그 巫祖的인 處容의 올：바튼 位置를 더‘5 는 것도 이 舞樂의 오란 傳 洗 

율 살의는 課越로 表面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. 이는 巫歌에 흔히 있：는 것으로 金 

鹿信母 萬明니 巫祖가 되어 鎭川 始«山神이 되고» 德物山의 崔쪼將Vg，大國堂익 rei 

间 1ft子 文借 等 歴史가 文籍化한,MMし에도 이런 里资씬 神格01. 派生한 것 fr 보면 

過去 여터 f 내가  模»;한 處容의 驅疫的 門神이나 EJ月純神의 線担침,话가 이떻개 14 

환歌과 姑 fj-비었는가!• 系■譜的으로 바3.잡^  午 있료- 것이다.

资天，祭山JM, 祭日月神主，祠成”

할의 禮개 乃至 祭빈가 所謂 自然で拜Cnaturism)의 한 具現이라기 몬다고 하면 

W况나 門神， M i5, 금?b 햔은 마嫩놘하(fetishism)의 한 形通이어서 個中에는 

사 마 * 艱 흉 한  것도 있지만 또 中國 S 神의 響과 佛敎의 影®도 많율것이다. ユ 

터므로 處환歌의 發호的 位S ®  바5 잡& 때에도 그 發達의 様相을 通하여 古代에 

存f f 한 %物的 信仰이 外來외 같은 類似«仰과 結合하여 어떻게 發展해 나갔나를 把 

握하여야 할것이다. 이의 징검다리 aᅵ 하는것 이 所謂 법 鶴 ’’이다. 후切 世宗때에 포-祥 

E 에게 歲裔 i  나누어 준 ^錄이 있으며 柳得恭의 " « 都雜志”洪3；設의 ‘'東國歲時記 

金 遇 換의 훼 陽 歲 時 記 ’’행에 記 錄  «來 하 는  & S 에는  a 尤 之 神 , 女 ， 商 日紳

將 , 金 甲 二 將 軍 ， 회頭 ，鋪 旭圈 같 t  爲體的인  道 敎 的 . 辟 邪 神 이 例 示 되어 있 다 . 이의 

源 流 를  高 麗中葉  宋의 道 敎 가  高 麗 애 글어 바  道 觀 율  세운後부터라고 - 大概  말하고  있 

으나  ( 李 能 和 , 巫 俗 향 .> •그 源 流 행인 叹物 的  要 素 는 巫 俗에 포- 存 在 하리라  본 마 . 이 의 

歲 흘 는  李殼詩의  依 描 ® ■代 兩 fill翁 ， 傳 見 ：| !? d 中 ’ 의 « 圏 의  處 容 과 도  有關 하 리 라  보 

며 ， 三國遺事의  處 容 f f i 面의 辟 邪 說 !;S는  V .期의 記錄에서  移 記 했을진대  羅代에  모 그 

런 叹物의  存 在 틀 만하는  것이 아 닐 까 ? »1-3- S 國退事의  處容說話에  서 抽出하 드 라  

^  駆 疫 的  守-門 ^符 로 서  떼代에  與^ 識 !S i가  쓰인것이  確 實 하 리 라 • 그러 나  漠 然 히 羅 

代라고  하지민  _ 王 時 代 로  부터  太 i i « i  登 極 은 數 十年밖에  04•된다 . 그러:？-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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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?K爾歌해의 II最的硏究 141

f t ᅳ然기 搜君神話훌 記錄하는 國梓的 思황속에서 中國的 守I*爾 에  购 •여  傳來 m 

俗의 K 族 橡 式 으 로  處容說諸를 記錄한 것 이 이ᅵ닌가도 生覺되매 이는 또한 中固의

叹的信仰-ト ■우-리나라 IQ杉한 巫俗거-의 ^合이 中國t 네?!익 博來외• 아-!•터 急速히 體 

系化한것을 말하는 것이다. 處향說,네만 보드라도 龍神의 아물인 處客이 다시 守門 

神，躍«神으로 定立한다는 직은 處裕의 假面에 桃枝, 桃'K 을 꾼는 것으로 보 드 ᄀ독도 

中혀傳來의 叹物信仰 桃符說2 가 좋은 聯關이 된다.

類»  에

‘ 贸帝時 有兄弟二A  I : f ； 神茶 次名^準 善能殺电 後人至海 度明方 見有大桃樹 

靖屈드千里 下하:-,神 - r W  H 不#  卽此故향 於除夕 锻桃符著戶 並S «[於 

門 謂i n  神 取其辟K tiT  

라 있 ® 厢禮 註에모

“桃？ii桃鬼)!^ : 荷« T 祥,郭往) ^梗讲符 所以辟鬼 ᅳ•云木说人’’

이라 있으드로 방符, a (象，木偶人等이나 處容익 ® 像이나 民俗的으로 짚 '想)으 

로 A M I  만!:이 處함기 斗 다여 액 ^  이( 향JEKL- 하논 것은 서 S 和通하는 麵 性 을  

가지고 있으므로  新羅中萊以後 禮記애 依?} 中»:式인 ffi禮가 行하여자매 影輕율받 

아 新羅 古代의 한忌思想히 姑아한 것이나 아닌지 ?

모 搜神記 卷 i •六에

• « 瞬m 有; 2子 死而 s 鬼 ᅳ 盼 [:水 ©«稱  ᅳ勝흥水« « » 鬼 ᅳ班ᄉ言室환향

人 小兒爲小!^  於* iliS 命方相요 filliit»  以k & w ”

라 있옴운 보면 이는 辟厲의 觀 2；보斗 디 해進한 猫疫的 觀^ 01 것드터이 있 과 ’- 

로 그 民俗的 4i■仰의 對象으스는 比향하다고 보겠으니 여기 古來辟邪로서의 傅禮가 

處容舞와 結忖할 宁 있는 形態的 類행을 찾을 t  있는 것이다-

다시 이를 遺事나 3T!석맛記애 나타난 바게 의하여 處容說話톨 分析해보면 다움파 

설•다.

遺事외

“第四十九窓礙大t 之代 a 京師至於海内 比超連墙 無ᅳ草모 평歌不현道路 a  

雨調於四時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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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 资 學 . 報

는 三國史記

六年-九 n 九 ia 王興左右 登 ju : 柳 1̂ !  s(都民屋 ffl®  歌吹連«  .•• 上w 位w 來 

陰陽和風雨順”

과 IU應안다.

遣事의

■'於是大午遊開雪 浦 は ^  王將還.g 畫歌於打邊 忽3 遂冥«* 迷失道路 «EW

左右 n r r突 s  此東海龍所變也 A 行勝事以w 之 於.;!:勒有司爲龍)0佛寺近境, 施 

令已出 업開i i 敗 w 名해雲浦 iu m m  乃辛七子 現於:i 해 ,資得獻舞案했 其 ᅳ子 

隨贺人京 輔佐王政 名曰處容”

은 드폐史記의

"五 忙 : 卜] 巡幸國東州郡 후대知み^ i 四ᄉ 指sd ;i歌捧 形^ 可e  衣iw n 與 

時시i  之 靈 *？쁸두매 

와 相通하여 處客說話의 主要한 테 무리를 들어내주는 것 이다.

어기에시 安W氏는 樂學軌範, 東tefe時記 上元燦, 佛書宿® g , 大日IS B , 牟新*

等을 들어 處容은 日触神의 보 ” 이라 하고 ^ 桂 東氏는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

羅猴德” 을 引비하여 法華文句, 향 l« ^n .K £ , 往唯摩經 , 法華經과 前記 遺事 所傳율 

들고 日独神 “ 羅 眠 ” 의 化身으로 比 擬 ?!으나 三 闕 ;)：記 에 나타난 바에 依하면 £1 独 의 

事 없 는  것이다. 日独 其他 異變&- 

'文聖또六年春二月 甲 A 朔 H 有食之 

七年十二月朔三日並 出 

十:ニザ春 正 / j  土 a  人月 

十七年冬 i -二月 土 人 I 

最文干七年 t - r J l  客 犯太 n  

十五年春二月 S 字于東 

磁야下 六年 션 : : ; ]  太 n  iu  시

十- 年冬十; j [子  太r 니rw.

Mm i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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畔비郷냈;灌歌闹어 背景的硏究 143
等 으 s  日食온 正 ® 하 日字의 T - i :까지넣 이시 表示하 것물 보드다도 觀 奸 '代 에  

日触 » W온 없었다효 보아야 할짓이다 . ュ 터전 또몇王六年 '存r : j? 외 大 « 犯.;V§r 疫神 

외 "美女犯房과 給付하여 羅 喉 의 化황으로  볼 것 인 가 ? ュ러민 王將還^  畫歌於バ 

邊” 과 相違가 된다 - ■ュ리고 處客歌 木歌가  P 代익 所 作 이-으 猫學 範 에  敕衍된 것 

혼 » 代나 鮮切의 所 作 이 라 :». 볼것길•으면 羅 啦 아의 結 내도 暖昧할 뿐아니라 - :顯  

德 ” 은 ユ  文 IK으 a  보아 "羅 ■꾸德’’으로 보아진다고. 하면 하나여 년시I 스가 되이 버 리고 

만다 . 이는 李初에 名山， 城 ® ，海鳩神에 侯 . 伯 ，i f  , 等지  神號를 -g-인 것과 

같온 意 ®에  依하여 羅王  代身 羅侯라고 했普 뿐이라고 믿어진다.

그러면 遺事 의 '•忽雲霧冥!® 迷 !;-道路 의 一聯의事度온 前記 S  國 !)tT d J f 年三 f l 

條의 割許 표 記謂 r 郎位X 年 r ’라 하였으므로 * 記가 史料로서 遺事에-도 リi 川:a 다 

고 하면 憲 ® 王元年이-1̂  景X .!: r7T.年의

“ 春二月. 융都 及옳東地K , V.字 f-東, l f - H 乃滅, 3 ：T l ) 1  龍 !fF tY J l,

四合飛去

외 寧實性과 結 f、l 될것이라 밀 fc-다 . 이런것이 지나친 比 K 0, ! 진대 그 國 ! 의  

" 詣駕히1歌舞 . 時ᄉ謂之 山 } /▲ ぎ 과 逍 화의 此 屯 滅 ii所變-L i’’

는 ュ 當時이 民俗i !仰에서 ■= 姑시할 个 있는 것 이다’ 3=- 看ii見 ™ 가  m 홧 s m 쳐 

合飛去’’와 이떤 聯關이 있유것이ネ  

コ.러므로 親前歌舞는 이 기에 .fsiM性-& 模索한다면 東海)#애 있는 i i 神'초 いi

>V4

東國輿地勝资 卷 二十二 蔚山條에도

“ 開3 浦 在都 南 :게 JP. 新細 ®教 王  速® 城 , 至海油忽^ ® i t 표 失 ふ ] / ; , ;  

開费 因名焉ᄍ 

라고 있다.

三國  i l l  記 의 “ 形 容 可 病 , ■衣 i l l , 는  神 « 익  假 面 的 份 1 • 는 i  이 ' : i v .  

까  ? 患 泰 王 代 는  바로  崔致逮의  鄕 현 7 t詠의  時期에  位 置 라 는  것 이 다 . O i ’:致速 은  琢  

康 王 ID 位 -:年 해 에  席 에서 하 였 斗 .

그버면 處容이란 語義•는 ■목잇리--h? 推想레 보거대 神格으브 jv § i. « 龍, mm ：u 

尤等에 比 ''!할 宁 있울둣 하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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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 资 « 學  報

하여튼 東海龍王의 아들이리 -고한 處^이 ® 俗的 緣起說話가 i l 했:系統외 瓶神과 

현하여 ᅳ聯의.複合說沾를 形成하고 나아가 이 것이 定着된, 것이라 믿어진다'

'1 렇게 處容이 東海龍神의 아들토시 門神과의 結合는 前註 f 書의 挑fel- 並執현 

染一造桃符著戶一並» 像於門~謂之 門神 ^율  系列로 하고 搜神記외 悔의 ᄈ 아 의  

結付에서 우리나라 通容說話發 軸:換시■す機緣이 .되는 것이다•또 이 說표가 新雜 

에.發生했다는 •것은 外來的 耍素晉 多分키 暗示해주는 것이다,

•2= 高激史 樂志에

&號 處容 每月夜歌舞於市 境不知其所在.時以爲神a  後人辑之 

외 後A 親之作是歌” 라 있으몬' 麗代 数衍된 處容歌를 두고 말함이오 또 

舞於市'■라 있으은 애초의 處客이 歌舞했다는 것과 結付하여 花郞徒의 K 落過程에서 

행r ，z rA 化한 舞尺과 무슨 i :係가 없는가 生覺되며 이로써 疫神가 와의 觀念的 

또는 生理的인 율 보고모 歌舞而退하였다•는 것은 宋錫夏氏가 이 미 論한 바차 길 

이 “ ffiWf進麽觀念及 新嫌花郞道 請揚觀念을 包含한 複合說話” 로서 成立할 수. 있는 

것이다. 또 여 기에 畫像만으로도 또는 假面만으로도 恶神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

中陳의 門神과 處容의 祝物信仰的 結合이 니, 이는 佛敎의 忍된說括-로서 羅臉羅의 佛 

敎的인 親念보다는 .오히려 magic-re]igious한 fetisS'sm的 觀念과 taboo的 觀念'91 

結台한것으로 보는것이 끓을 것이다. 耍컨대 處容說話는 東海 龍神의 아들인 편組 

토서 의 處容이 門神으로. 定휴하면시 巫堂거 리기- 되고 다시 中國門神과 結合하여 僻 

那的 意圈톨 갖게 됨으로 다시 備禮舞染에 ■후이게 된것이 믿어진다-

6- S  城 ᄎ 王

瘡 マ^  실 가 三域大下

일 S 수실가 느:城大王 

癌이라 難이라조:세 r:pj 

저차:*셔 

다통디리 三域大—F 

나땅 -1리 械大1-: 

네 라의ᅳ :며^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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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用郷猫 ^歌 詞 서 ? f最的W 究 541

三  城  大 王

이 三城大王온

太宗實錄十~年七 月 甲 戌條 

“ 命 禮«f 級岳 開 짜 大 세 ぬ 先是 网향 承前朝之想 於热苗 &岳 松

岳 本S  紐岳 開域大井 sr密 朱雀等说 卷w ifis i 현^ ' 4■及巫i 司金i i 之 

叉?k 女^  至是 上日 神不享하禮 令禮I f  f f  求古典 합罷으 以 f t f f 別 S 春秋以 Ri之” 

의 三聖기. 聖과域의 音相通으로 因바여 이 三城에 該當하지 않을까*J 다.

*  太宗货錄  同日條에

■ 遣n•.書描秩于海豊 問前機制金瞻싼도행朱벼大w 之神■.… 瞻^  朝忠烈

또尚tit祖皇帝女 請中테在南之神祭溶 흡水道禍福也，ᄎw 則中i»•北方之神 忠烈 

壬亦請祀之 费调公作新ᅢ 成秩無文 右二神 雕非其正iinse典 不可땀합 숟聖亦 

i m 祭z m  之”

타 ュ 있어 忠 烈 王 ^가 中W (V 南之神 ！: 奉■祠했음융 알 수 있다 .

觅해輿地勝资  卷 十三 S & S 嫌에 

三뿐堂山 Y f德水縣南五 .II 

M  祠廟■비

_ 六年 故 .r-i#네로
례 1 ',!；•/!• 命後택않그*細！M*fc

라 있으니 :ᅵᅵ:작V 'r城 ) r- 임유 II ;'l; 1- •

三械이 中N 볘 이  神이리 '시く) へ니 이기 왜 略 咖 :니; 하였도기도  雜후한 神;格 

^  奉 * 안 个 있 - '-매 f is s r 시시 .«,;/!'■ ᄀ- itM n- u-?.- t - ：-- 없음이 is « 이다 .

드뾰윤 굳이 Til：//： 神 格 外 比 财 4  im  m e  -s>v地方네 (,1泰되ユ 있는 狐仙 潮 小 

關ᅵ-n 해o /c 이 神格에 比할 i  있기 않 :>까 ? i i r c 에시 文 /시 병

C y-U i-m i P l i l f r  n  행이라 하다 . 'i  i t  i 어 ^站 般 에 서 는  玉 ^ .h  帝 ，老

-y-，i i p  f：-"- 있으니 이런 깃은 m : ^ \  볘 . 모  나은다 . 또 ?•비나라 Vi

来의 드聖은 力 시 山 三聖)니에 

fe w  W雄 방« 天포 ”

율 指稱하지만  中H # 來  31이라 타정 近 数系校 '"1 에 문야ᅵ으리라 본다 .

458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146 S  植 學 稱

大抵 이 三城大후의 巫歌가 여기에 향着하게 된 것은 태»以來 三5E니 W行 » 恩 

處가 되어 표女로 하여픕 女 ^音  張하여 S ftl한 ^품이라 하겠 K  또 本歌논 그 詞 

意로 보아시 揮難 일 )율 무리하는 태ᅵ調로 니어 있어 典§9的0J 巫歌이다. 이와 比等 

하게 大 W” 의

•■四西痕雞율 아니쳐차실가，’

와 서里 通하니 祈 ■ 과 祈福의 兩«가 있으리라 본다.
广 '■'

7. 大 m  ( 一 )

술도 표터라 므모라

고기도 도터라 H 라

엇더다 別大王 ■! 터신*3

W百癌難율 아니져.차실가

알리알 리일: 라

얄라 청일:라

人 威 し n )

요부장서 비신서 个여天•유 

チ：子大干 最S r i 보되리허 

天子:大^  ■으 V 논나래 

슨랑大王인S  아니스 시려 

兩分  0I Jᄂ시'논나^

命옛 福율 져미:fi 서 

알리알리알^

알라성알라

大  m  ( 三 ;

小國이로다

«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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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嫌^  软請  *1 背最的)开究 147

! 小國도 치 s  이포다

小盤의 다 ^산 紅牧마 

섯디여 -V니져 

았리할리안라 

알라성 았라

大  m

大國온 東 »輿地勝竟 開城條에

“k 正門外 有大해德物:ᅵ:神' r

이타 있고 ■ᄀ- st에

‘'大國有囘 테世子??H?r 

이리 있다. 生 ゴ 源流대 對하が'는

太;?«錄 十ᅳ 年七月 ff 械條에 

' ‘大國則 中 瞬北方之神 忠烈干亦펴 l i z  

라 있으나 北方의 무슨 神인지-는 밝히 지 않았다.

マ 티고 大 錄  同 R 條에

jtS U .啓 흉人國S  以傅軌所無也 所不.휴者폐里호JP  

라 - il ~*i, ;-r f<.,!i1 故에

■避 ! » 楊» 꾸海f t  剛 み  制金級^  '•聖朱 * * « 느神•’

라 하여 金險에 質疑하 結果 fltilil 北方,::神이란 答과 아울러

■■昔 周 쏘 作 射 "i 냈秩無文 右 ::神 雄 升共疋 載在 i [ i典 不 可 » 也 .• ■• H 3  ~ M M  

K 祭^ :®  仍舊祀之

i i  하였음골 보면 李切에 大r 해 ； c 典에 있었1？i 것으토 에서 赛秋보 » 番 就 

致货표 하었을뿐 이-니 타 . * f f  別4 ,?니s>i 内하에서 IS?•待며人을 보며 «叶 » 화으로 

하여름 致誠율 드린 것이 確實SKᄂ

이 火觸祭이 삐;i i 致S 는 太향代서 없어졌으나 祈思祭만은 섰 핑에도 存續한 뭇하 

머 s . *當 의  信'm이 두터워 現存 * 歌에 大國祭에 跑한 것이 많이 남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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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148 S  搜 學’ ■•報

안산은 대국이라 현자대국의 사신가망，한우물( ᄎ 井 > 뇟우뭏V三并 :i에 물욕누 

라 용궁가망 (81 宮가망 )

…••..가망 C®臓 究, 歌 71. 72. 95. 96)

안산( 内山) 대국(大 國) 의 한우물C大弁)  용신 ( 雜神)가망

(同 上歌 77)

大國이 中H 地方의 무슨 神인지는  밝힐 수 없으나 奥地睡究 開城條에 記錄된 바 

와 갈이 间H 世子가 널리 信 仰 51으니 이는 16®山이 에 초에 本* 네  信仰인 山神信仰 

이 崔향將軍 信仰으里  옳아간것과  갈다 . (■秋葉, IS B ffifS K te r p . 216)

이 K B 世子논 實存ᄉ物로 元來에 S33I에서 稱供하던 明玉珍피 子明昇이 明太粗에 

게 被逢되어 漢主 i» g 와 함게 恭懲王二十ᅳ年에 流®해온 文借이니 애초에 . 子영山

* 頭下 天堂洞 ( 지금 觀德亭南：& 崖가인뭇 ? ) 에 살았었다 한다. (高 酸  松部紀行)

이 I目间世子는 本获中의 

会랑大王에 孩當하며 語義 아기大王이다.

全량 兒郎

兒 ^5 1 会 (i»腹 字會 )

이리하여

수여 天子 

天子ᄎ王 

別 ᄌ壬

뭉온 슨 링 大王율  中心으로 한 所謂 神聖짧 K 이 미 

으부상서 

비 상서

동은 ■크 糖«神이 될 것이다. 이는 李朝中葉 大闽堂에 모신 各 神格의 이-Sf 이겠으 

나 이 대까• 지' 大國堂에 财한 調^报告가 없고 또 近 * 에 ■ 와서는 德极山으로 표행尊 

崇이 옮겨온뭇 하여’ ^  民俗的 혔證■€- 할 수 없 S 이 遺센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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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- 九 天

리로 리런니

노리라 리로런나 

至라리 리로리런나 

요리던나 

나리 런나 

표린 나

토라리로 리던나

九 大7

本歌해 는 또화 人 £ 과 別大王과 같어 e 音 懸調에 f t  한 歌猶이다. 尾頭의 “ 나” 로 

현하여 輕환하 비유을 자아내면시 ■■九 天 〜 篇名아 가리켜는 바«j• 같아 a s  九

쬐  나는 뭇아 胡®  Sr 가지 고 

本#:V에서 으직 4!義語라뷴 

"으터번나 

나리던나”

가 으로 나리는 辭 *불  나라병뿐 이R 献만상고는 이 歌辭의 意圈유 捕保할수가 없 

다 .

九矢 中또

指九天以爲正兮 (ᄈ )

九天巫祠九天 (史記 封神흑:'

師古i t 曰 九天者 謂中央釣天 東方찾天 東北畏天 北方玄天 西北幽天 西方姑天 

西南朱天 南方炎天 東南陽天也 其說見淮南子 ᅳ說云 東方:g；天 東南陽 天 ■ 南方 

赤天 西南朱天 西方成天 西北했天 北方$ 天 東 *» 天  中ゆ 天也 

皆« a y #阔宮中 (前漢嘗 郊祀志)

4^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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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 挺 <9 學 報

흡'武本紀云 立九天潮'U'聚 

三輔故事云 胡巫事九天於神名毫 (紫®)

按菜黯 S 正義 並引淮南太玄 以W 九天之名 御 I:翁九天 女 야稱九天娘娘 (齡 기  

等으로 보아 中國-占俗이 神名이미 이것기 道敎神으토서 우리나라게 W來한둣하미 

다 니 巫俗으로 姑合하였다. ® 經 

“r, 十八宿 神將篇” 에 

“I*請九天玄女玉^上帝 ^(T k% 抑 右便?K女神 四海防谷VB©aiaRSiMf ••…”

라고 있으므로서 알 수 있다. 이 九天歌해가 "火國  과 “ 別大포’’ 의 사이에 神入 디 

바 太 國神을 물러싼 道激的 fli! 女기 기나 -ffi 敎神 A. 로서 프聖祠에 奉紀됩 神格으로 1\： 

擬터겠지만 i f i敎기' 巫 Hf과 混馳된 짜犯호 보아시는 ^  本脸를 찾을 수 없다. •生 민 

敎의 神格에

‘'九天應元® 聲普 化天합 

이있웁은 明史 卷五十 禮志에

•‘案爾普化天尊者 道家以爲始司7Y® 又a  人月 ii 爲天«5 허i之 l i m iM S ：

曰遺官 詣顯靈宵致祭”

라 있고 期王廟익 聖經인 “三聖訓r> '에 文n 帝^ 資!s

“不®帝境玉眞慶宮現九十 八化之行;i s ᅲ  하휴 之神異飛®ら祉於在在^̂

生生至孝至仁功存乎儒道釋敎不顧不^職盡乎天地水하功德難量威靈莫测欠悲大K 大 

聖大慈九좃輔元開化主宰司綠職 G 舉眞君七曲현應輔德弘仁大帝談經灌敎消 il !行 化® 

生永命天尊”

이 긴 寶諮를 보드라도 道敎가 内한하 世界룰 推想할 수 있-으며 

世宗實錄九年五月條

Hfifd 羅州牧事 k 子w  上言 祈雨之法 雖多 浪« 普 ^^#新 雨 尤 切  • 断賴于 

昭格殿從之”

로 J4아 前記 '■九天” 이 元來 道敎神이 며 昭格殿에서 祭享했음육 알宁 있으며 •九天 

이 巫俗과 結f.J■한 다음에도 水道왔福 祈雨를 主宰하는 神格으로 崇仰을 발은 것이 

아닌가 한다. 萬若 九天율 道敎的 神格 으로 한다.면 이는 昭裕* ,  • 忠淸道 泰安 太 -， 

殿 等에서 派生할 可能性'& 暗ポ해个니 이제 3  를 明確히 断定할 수는 a 다,

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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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郷행;潜歌詞외 背最的听究 151

小:*-實 六 티 條

"諫院소琉  . 昭格불 휴爲K !» 析 而設 } 仰級兆號麻 陳較« 經1？r 證 有同货欧

無所不없  パ때K -n ! 尤不可不ぼ '

리. 있으므ᅳ ■コ k 祭의 力式니 뽀俗과 ■共通的인 것이 있음율 알 수 있다, 보러나 

행格殺에서 이런 解 ^을  썼다고 보아지 지t- 않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巫歌里 보는 것

•■； 을지 않■音 까 ？

이리하여 高宗朝에 板本化하 元坂의 "烈 女春汽守節歌” 에 符奉事* r 占卦：*

"sr衣윤f- 九天i '女 A ^ i 六中 神將여 • ..."

과 있^ §- 보면 九天이 표俗i't! 仰 -i  對象으로 길이 信奉벼어 있-s.율 알겠다.

i 1

요 W 묘 大 £

I 리더후 터리러두 런더터꾸. 
i
j 러투 러리러후

i 리러투리 더리旦

I 로리 로라리

I 버리러 리러투 런러리早

! 러투 러 리터 투

j 리러루리 터리로

馬祭와 軍馬;大王

勝代 馬^의 記錄은 없 。-나 K 代 익 仲春 馬 粗 (天1®神 , 仲S  先牧냐台赛馬^ ^  仲秋 

파社⑷乘馬者'，仲冬 馬M 災효■海者)等의 祭* i가 P 定환文에 있었율 것이 며 高麗 

«t 禮志 小i i 에 이에 對한 節次가 있다. ^ 朝게… 이불 现 !1하 1*i 

太® K 錄 i r :年十ᅳ月 庚t» 條에

•1쪼按校 » 附献板式 (於.)竭組«稱朝鮮國 H 先枚就稱國王. 先枚亦非» W之麵

許 依馬祖^  例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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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2 평 憤 學 報

라 있고» 이어

‘.文上<# k k k & k k  옳爲#  © ) 已也 謂自今 ic 馬組, 爾 取  馬社. 화教之神

令 »:i僕 iY 受 하 '^ r

라 있■으니 馬祖, 先牧, 揭肝，職 ':4 偽 妃시내는 tMg. AtTi 해 으 모  >J,A7나 시 

낸것으로 보연 本 衆謂에 있 ’:ᅵ r 馬大王의 歌詞가 이에서 派生한 詞가 아닌가 한다. 

또 이 歌;데에 & 환義語는 없고 

리러투 러리러투 런러리ミ................

p 音 法則을 無視하는 a 譜끊에 依 하 餘音이 歌 詞 익 全眼의 幅율 차지하고 있으니 

이는 確實히 天！！15가 나는 *? !• 氣分 ';？' 자아내 준다. 이바 같은 a 音율 使用한 歌체 

토서 九 天 이 있으나 九：AM 운데 ；; i j 義대의 片 » 으호서 

으리턴나 나리런나

가 고으 나리 ;::: 이업 晴ᅲ;를 보 'K ■ 이I 比하 • 이 軍竭大포은 이 -  • i -d 면.,K.므 

없나. 다만 現在  %?間에 말이나 -- ■모는 a겨 로  

이라, 이*4 , 이러-T . 더라, 더라，

둥의 시 馬와의 練通語가 있 음을 生烧할 매 이 歌詞의 成立 이 A 히 려 軍馬와 交靈 

할 수 있는 巫했의 語로서 天*S의 音이 될 수 있다는 데 우히는 f! 意하JT겨 If■다.

이런 馬S 의 形態로시 옛1.？:부■터 牧馬地가 되어 있는 濟州ぬ'비 マ 遺制가 남아있 

었으니 東«輿 地 勝费 濟州條새

德표元日至上元 뾰했共擎神봤作摊賊 靜했前導 出入®圈 爭扣im 以祭之 

又於.::;:]朔日 w 德金« 等地 a 후十. ：迎 神 ^之 jg a / j«  엾撞形如竭頭者 飾以 

W；ti\ #8®馬® ^ 娱#  젖'효H乃罷 謂之燃ST 

이라 있다, 이렀 것은 ¥M j大王에 대한 巫式祭紀가 濟州等地에 남아있옴율 말하 

는 것이 아닐까?

이 軍堪大王은 이 런 馬 #의  ^ 革 자 아울러 使E 械隠祭條에 略說할 軍 » 과JR 聯蘭

이 있오리니  巫 p |의 守 護 神 이며 또가 ,电神으로서 않이 泰된 것이라  본 h  숴 I 나 

本歌의  = 音  諧 調 는 a 格伸으 로  .*■.. ■ i t  多少  i m 기 있나 .

本W 究 七3P ® 俗^ 典-'! ??하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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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樂3K歌詞서 背最的硏究 15고

別 :大 王

j?. 나 오리 나 리라리로런  나 

니호리던나  나리나  리던나 

로 로 던 나  리 전나

로토 rj 나 리므1나

io. 別 ᄎ 王

시 했大王은 別k 人:王으로 장 & m 에서 하'«3하고 있는 神格이나 飼觉이 없 

으면서고 허常 コ « 所 에 降臨하다고 입어지는 地域神에게 比擬할 있다" 市場선 

온 예서 行•하는 别하:广.各 核者이 ' ! ^ 城 德物山의 離 의  편 山上夫人은 前者■이다. 

生 神格에도 か® 脚 r .•十 살이 애.+ ■; 이 .乳테 . 지니고•있는 것.도 있으니 여기 別-大 

王音 어 ?  게 잡아야 할시 이 38 tiP - 로서 & 未업이다.

고러나 여기 音훼의 ^ 軟性タ - 보^  K H  .だ上에서 충추는 女神과*  « 이• 男神 

■£•로 J±擬하기는 ■■'. 버ir  것 같나.

이와 가-i :  러 人폐의

"엇 더다 別人王 물버 y 티 

四百瘡難을 아니져차실가''

와 聯關을' 가시고 있으리라 밀어 진 トᅳ

五. 巫系文學의 展開

(■애초의 筆 者 기 意 ® 로는 各 m  分析함으로씩 コ 가훈！수 들어있논 神紙的 要棄 

한 추려내어 古代 s?天이.나 실시네 i んn ;율 * 掘 대 보고저 하였으나 여러 旗 대X 로 

抛IR5S다. 이 런 것 은 사칫나엽 觀 ^ 的-으 로 호 己기 .y 고 또 «H 랭 , 가 이고 神S§的

으로 歴系비1•만吾 文默의 硏究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. ゴ터나 <1 論者見 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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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 禹 搜 환  報

開시키기 爲하 않■論的 所信만율 여기지 抄記하겠다.

大抵 叹物崇拜(fetish ism  ■에 H 自然崇拜 n a tu ris m \  祖上웠拜里 옮아 온 우리 나

라 ᅳ占代聰制의 ® 識에는 四紀 七八世紀 우리나라나 n 木의 國史編资표時의 具體的 

인 世界* f  이 j  가운데 스며들어 原始巫俗을 抽出할 수는 없이도 여려 神格율 位 

仰 했다는 事實性 가운데 우리나리.나 R 本이 共通的인 神概睛制불 가지고 있었먼 것 

만은 하實일지며 이는 우호 • 알타■ᅵI 共通神话 위에 中國神话의 影헬을 받아 K 系 

세운 바•에 依하여 國祖神話를 定立했으리가 입어 진다. 우리나라에 있어■서의 人神 

CMan-GocDtI 여 러 國相神話。J 憤 乳  解夫宴, 東明王, 赫廣世，首;遂王과 氏族組上神 

昔脫 解 ， 향 网 智 , 耽 羅三神中  w 君과  脫 解 는 일직 山神으로  奉 « a 고 其 他 는  ュ部 

族 , R 族기 現實的으로  執 權하는  동안 神 ,finhl -모시어 巫 여에 依 하여  ^享 되 었 으  

나 政 治 的  現實에  서 얼 어 지고 中 國 的 , 佛 敎 的 ，祭 祀 方호이  輸人의  자 古代  神 飼 에 

서 물 러 나 와  民 俗 化하여 山 神 化 ， 城 !? ^ ’化하고  더 나아가선  아 *  消 減 니 ^  버 :»! 

고 만  것이라  믿 어 진 다 - )

이리하여 우리나라 上代에 있어서 五月, 十月 祭天과 S 功始華期의 歌 禅 其外 雜 

犯神

"三韓 諸國邑 各以ᅳ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建:*:木 以懸鈴鼓 事鬼神”

c後庚鲁 東하傳)

‘ 三많 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 群聚歌舞飲酒”  c二-國志a 書* 청傳：!

"夫 餘 以獵月祭天 ᄎ會連日 歡食歌舞 名□ 迎호r  c後漢* * 夷 » 、

"않 常 用 十月祭天 畫夜飲食歌舞 名^ 辟天”  ( 後澳書東» 傳)

•'m m iijt 以爲神”  c s 國志魏書柬혔傳:)

‘‘高句藤 國俗 …立火屋祭鬼神 ….十月國中人會迎猫 C=國志東夷傅：)

‘ 高句麗 又祀看星社fF ， ( 梁* 諸夷傳» 혔:)

百濟 以四仲月 王 ^天 及 五 帝之神 ^ 其 凡 臺願於國城, 歲四祀之’’ crs« 東펴» ：) 

“ ■fi■濟H:夫餘a  ••…先祀神艇及山한之神 ■•…”  C舊* 書 東 화 »ノ 

"新羅 每 ^  曰 相 K  王設宴황 짜责屛官其日대0 시神主’’ C北史新羅» )

“ 新羅 好祀山神■’

향에 나타난  바를  보면

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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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天紳”

虎神 ”

‘ B 月神”

山神 ”

1 山 ?f  之 神”

* 險神 ”

험과  ^ 君 神 3 에

해土產神 

< 天神그 

예祖神 

風神 

水神 

常神

等의 •古代的 神;K 과 

^ 星  r

“ 社  i r .

“ 五帝^ 刺■

ᅳ양외 中國的인 ^ 祀 形式의 影빻章 엿볼.宁 있다. 이는 桓雄神話에서 三千이라 헤 

아릴 수 있는 神의 存在로 미우이 生^ 할 때 사마니줌的인 雜多한 神格外에 ^  ご 

中國的인 새로운 神格을 주權의 伸張자 아울려 在來의 皮族神話의 旗*格에 接同시-경 

융율 말하는 것이다

註 0 이 에 比하어 日 本 ■니 얘우은 자 ^  빨XH> 있다 .

祖史 P .：3 - 古흉記, 日本書記等시 神話體系를 ^備하여 

옴과 같이 된다. r a 名略 )

造化神  ^  神

폐土經營神  食物神

n 神 酒 神

/ j 神 家紹抑

ペ佐伯有義 기 예  

이를 列擊하면 다

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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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 農 植 學 報

星 神 井 神

R 神 蒲 神

兩 神 御曾神

神 酒殿屋神

金 神 H  神

水 神 蟹藥神

土 神 旅程守護神

山 神 航海守護神

野 神 障 神

海 神 直日神

河 神 視曰神

水 戸神 跋處神

木 神 氏  神

(參 照 古事類苑， 神s t 部 -

우리 巫俗익 現實에 立脚해 시 生16하드라•포 우터에는 이러한 神格이 ■古.代니ᅵ 存在 

« 융  것이며 最後외 氏神온 그클의 宗願制度, g: 祭틀 말하면서 ニ i t f t «로서 數百除 

個의 宏壯한 神社, 神흉율 가지고 있 ᄊ  보면 우리나라 古代의 氏族神이.후朝에모 

H.聖祠( « 君) 崇寧 1K 東明王〉索仁被( « 子 ) 祟쓿8?( 高S 太組) 崇德敗(朴* I 居世:) 많 

烈敗:廣州百濟始祖) 等으로 祭享51으며 其!也 山神祠, 城睡铜 等의 存在로 보건 

대 日本의 神宮은 우리나라 民俗伸의 移植的 發展이라 아니할 수 없으여 兩民族칙 

傾値 意識•宗敎意識의 程度를 表&하는 것이다. C • 表 示 日本式 證法) .

古代»fc# 외 과4  '4 的 共同體制에 根據를 둔 祭天大참외 神格이 名 部族»1 統一 

過程에서 한 部族이 他部族율 支配하게 되고 ュ 支配룰 形式化하기 爲해서 共同祭典 

의 播式化를 가져으며 神 卽巫외 原« i® 制에서 司祭者外에 이볼 代하하는 隅級的 派 

往이 可能해지는 것이다.

이리하여 主祭者에 代身하여 主祭者의 詞章율 의 ？•는 巫祝01 交靈者로서 BSHM匕 

라여 이를이 神과 交 ® 하기 爲하여 行하는 交感的 眺神的 舞踊과 혀백， 請拜외 歌

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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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» 樂 ^歌詞 리 합最的硏究 157

諮와 "R詞가 K 族®術익 创始的 母盤이 되는 것이다. 現作 巫俗의 ff i俗性으로 M 히- 

여 “東方예사터 느태”라고 일컫는 (■핫柱東氏, 古歌硏찾, 隨 ) 鄉歌의 發 ■태5 « {；；；! 

音 蒸ffi水와 같은 無色地«■에 求한다면 • -種의 自家描若에 다모상히게 피지않은- 

까 V

古代 -1 " 迎JT  ■환天 ’' “ m s r 의 ^ 天俱式이ᄀ1 던-  드韓지 ' 別 따 • ":K유 天 祝 ’ 天 

JP; " 徽 ' 구 聚 歌 裸 ” ‘ 數 十.人 作起札隨 S?:地 手 足 和 ® 節^ fi■似?

뭉 ᅳ聯의 原始的인 遺制는 으대로 «族 휭외 .生活體훼의 참5 H  핑 것이며 

이것 융 變質시 킬 수 있는 것 은 淡文化 의' 輸 \  에 따르는 모든 生行歷制 의 벼 文 i !： ( 

에서만 可能한 것이지만온 이것은 헐신 後代의 일이 아닐까 한다­

-드러므로 古代的 生活形態로서의 巫#:的 懷禮톨 通한 神歌이 派生은 과代的 歌謠 

生活을 規制하고 主流f ᅵ 시早었융 것이다. 巫歌에 있어서의 猫캐歌斗 神歌« 分 

化는 그대로 叙事.^話와 歌iS 익 線융 따？，또國柳話와 原始歌표위 發生的 校源이 -了 

리라는 것은 하나의 常識化된 홍實이斗. 이리하여 迎a 나■ ^天이나 東盟이니 H 韓^  

존오의 s i天神이 어떤 神聖한 자리(別a  에 있는 神K ( 藤神, 天神H ： 奉茫i ■여 歌雄 

놀 에, 놀 이 ) • 것 기 으 르  現在'-지 民俗的 形態로 보아서 へ ■一種의 ‘'굿’’이 -린다. ,s業 

的 生產形態에 札應아’e “ 두레” 이 歡念보다는 거.보다 前段防의 生活形態^  ST天이나 

軍事에 따르는 굿■ 的 觀念이 더 있年期리 호s 形態y 시니 "궁，’ 이란 吩始型§■ 거 

지지 이 니skc '•두러)’’이 形態的 派生은 ili i-  수 없으리라 본斗. '

‘'굿，’ 이란 言語가 우달 • 알타이의 어러 族屬이 共通的 으 *?- 가지고 있는 밀임에 

比하여 ‘‘ 두레’’ 는 우리나리에 있어서도 限 ^ 된 地域에 있는 말이라.

^  Kut Sorcerer's practice magic'.

*Tur.f? Kutu ^ap i i.：ess, fortune .

Kutuci tortui a t i ';

*Md Xutu 'the soul of tlie depoted.a ghost cf, mo. utug the happiness 

or glory .c iven by tv：e destiny, the majesty.....of a ri'ler";

*T . Gut' good fortune, majesty;

Ydug Gut "the holvfortuneCname used of the kings of the Uigurs) 

Gutad-'to became happy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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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 港 » *  報

*Yak K u tta -^u ta -) 7t<> afrifi!hten%

Kuttan-'to be afrightened, to te  aw：J_irtspirej’;

•K K it Gat army thological substance like a dark red jelly» falllaS from 

heaven on to the ear^h and signilyms happiness: amulet; soul, 

strdniBftb o! life ’;

( Ra*nst«dt; Korea i  E tym ology)

勿論  여 기 에 '»해 서 모  - 早 다 는  말이 ■있으나 푸리는 /  이 追 求 하논 ᅳ部의 概 

面이고  的인 形描 화 概 念 、_5•서는 41•굿” 속비 모든  派生的  耍素가  箱的되어 있■« 

■터 : ^ 다 . 이를 * :推하여 日本의 神햇( 力ダラᅵ)도 解明1& 수 있‘지■않호-까 ? ^

ガグラ <Ka"ni-gura-a3：)bi( ガ ミク ラアソ ビ, 神座遊»  神- g m ti-놓:>1 > 神 

gud-놀이 > 굿놀기 >紳현 

이렇게 같온 사마니즘的 宗敎的 古俗비 서 出發하여 ュ태 豊 * 히  古代文軟문 保 

存한 日本혼 實地 國 史 線 *우 티 보 다  늦게 著手하였음에도 不拘•?!•모 •ュ-§•의 國音 

으로 表示되었기 때문에 古代生活융 自身외 言語의 힘을 빌려 豊富하게 傳承해 준다. 

于先 그물은 古事記, 風土記，日本#記향의 覺賓한 叙事詩的인, 地!志的인, 史的안 

資料와 je 系文學으로 祝詞, 宣命 其 ' r 歌謠等의 文學的 康形을 가지고 있으므로 巫 

系文學의 展開！' 容易하게 E 系세울 수 있는 것이다. 이언 가운데 日本에 ■  한 巫 

耿와. 巫系 文 學 番 .虞해 봄도 우리 巫歌의 ® 開를 할되 는비 있어 徒爾는 아닐 것이다. 

이는 日本에서 iE系文學으로 生產된 文學的 形態가 우리나자의 古代에도 存在했었 

으리라는 證言으토 삼고저 하는 바이■斗. 現在토 보가서*  그•런 推測^  無親當外거 

나 故®로 歪曲되어 解釋 합하기 쉬웁다. 事實 過去에 上代文學의 解明율■註釋的方 

面에서 믈어가기 메문에 이 런 方面에 아킥 미치자" 못한 感이 있으며 巫架文學의 ■'$ 

바른 展關를 可能케 하기 爲한 우리나라의 郝1話화. 社會學， 民俗f ， 巫女뿌 ? 의 

挤究가 아직 @ 地 에  있움도 否,1g 못하겠으뜨로 ᅳ種의 冒險게 몇하겠으니 다만 

可能한 限 直 i •商明하게 本 ^만  t-  間明해 보겠다.

:大抵 巫女는 天神-天君과 같이 神格 그 自體에서 出S 外여 次次 司祭者로 低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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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郷樂想歌헤씨 背 * 的硏究 159

피고 i t f i t t t # 외 e 退와 아* 터 차즘 9 m 考及 嫌言者흐 技術化힘으里« 座女의 赛 

神과 神楽에 » « W y  修飾율 加하개 외어 文學와 서의 里 «와  民俗B 術의 母

«으모서 의 祭神‘ 舞踊외 發生올 可能케 하늄 것 이 다-

우리 古代의 *W 思想아 巫女와 直接連結이 되여 « 女"논 며!■ 時代에 있어서는 

그 自雅 神이었윤 것으로 >4마 서 神이 뜻한 바 記宣으토서 사%■ 에 게 iS■합에 는 壯 

E 한 말로 S 율 것이며 이?;이 ■‘두리■'토서 古代 « 事3$토 피어 神話體系를 엮어 냈 

융 .>]이머 이와 아율터 *女 가  級 * 者포서 # 융 마지하고, 해율 .눈터고. 神율 보내 

:기 :爲하여 " 늄애” 틀 ♦ 표.게 외있으리니 '‘年태” 에 이 "눕자'표, j$襄있논 に路에서 

律語표, 律I f 에 서 歌« 표, 에서 設ITJt 獲化다면서'各地에 의 지 빠 되 었으니 여 

기에서 우리 文學의 旺胎는 始作웠'奪 것아«+. 元來、» «• 게 * 、기 爲한 •■■ 늘.애，년 

•‘眺神” 敎s 서의 사가니줌 熟의 姿描에소 舞拥化하여 ' 놓이,’가 웠으리가 믿어 

진다.

또 이것이 ® 天우 爲하여 확터하 各部族외 成s i이 한사람의 導堪에 & 하며 m n  

하는 ‘‘sr聚歌舞” 외 祭神的 歌舞에서 ‘‘놀이’ 로서외 ® ^ 가  黎明期비 ^獻에 나오 :i  

始유하니 여 기에 «한  大略^  :'v 述은 趙潤濟博士^  "朝鮮詩歌익 8n生” 에 미투거니.라

이는 아무래-그 a:女期'룰 지나 객 :巫 '■행에기 代S 期에 位S 하지 않융까 »i■다.. .ᅵ버 

나 여기서도. 게 女 in'聚爲f H f  ᅵ 9!女*•는 修飾';3. 멋불힌 것a  w 代에 있니서！»i fc

性의 位 S 다 削 아  f  V  f i  나n ' 웠。리마 임 어1 기 며 女 性 이 차 ズ-ル ;:- 文化행이 '4  

었 움 운 ^ 叫 : i : - .  숴  女r  し . 中게 서 職그的 진:舞汽 *  女익 文 ^ 的  m  - f ：t 5  

的인 歌,효 #  다 *비  H 히 ^  기라 ；-- d  夕-리 다• 입어 진다 . MK5: I V :  아•ᅩ iS  

f i ■歌와 神움 - i •す 이 -n - &  " s  ^  ；-  ^ 求하 ^  r 的 " -  ^ 기만 .그 本 r r 에 \ r i 시 ';:‘- 많 

Ci 다르다 . 前承가 ' 무리’>.니 發 a 形 ：’ 면 後,국는 ；；'；ifi.A 感의 资神밝니면수 어 람  니 

e ᄂ소 할 만 한 .--般  |T:J SfSJV〉ᅵ ■이니 그 D:;始的 ;「態애 :U  어시는 니 區別 니 日볘하 

'  새 ! 상 的  ? ：,;£ ■ :’ • • 'f f t r ；! ： 1 'V '. r -?A 歌議5ᄀ 異！E'i的u  歌 

IS나 包A 하는 끼  工通이1 ;' ■■' 방.‘ - : i ■ .'* ' 네 ;;か ，' 派 '해  ,!；w ft- 

.-： ']-»i； 이는 것 수 . 니 의 . ' 니 -isi?i€ ,A*y：'!' : ^ 呢ᅵ■: ■' 'i!, i! 이 며 

의 始切라는 %率歌아 여지' Ji 나 (: 派生한 测 S格” '? 과 « 에 마  i n 시다.

ュ터브로 純； 래解합니 고. 이 e 하 ^  가 帝 羅昨. 'i< ^ k  .；;； u 粒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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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선 ■이라는 大前提에 서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 舞樂온 보 때의 古俗으로서 

巫俗회 舞^ 융 度外親하.:!£ 立論할 수 없율 것 이다. ュ러 나 --t 當時의 巫俗 舞S?올•文 

^ 的으로 향證할 수 Si는 現在, 馬韓의 ‘‘有似驛舞” 條에 나타난 形態를 于先 考 

편에 넣어야 하겠지만 新羅舞행의 形態를 살의기 前에 日本의 神前舞행율 실•피고■저

한다.

«i 神幣의 原形態불 日本 古市記에서 引 « 하면 3  天照大神기 天石窟 C アメノイワ ヤ 

에 숨어 八효萬神이 石 昆 「f ノワヤ ド)?i 에서 여터가지 짓 : 所樂>§• 하여 굿C新 瞎 矛、 

ギ V f 함때 비 天 ■細女碑 (了  メ ノウ7:■メメ 5 コト) 이 라는 女神 C 巫女) 이 天香山 (■了 タノ ガ 

グヤマ)■이 天 r 蔭(アメ ノヒ*  デ;音  현髮( 力 、ゾラ， 머리탈)로 하여 ^ • 葛 ) 天眞하 

(了 メ ノ マ サ キ )  유 점 빙-( 手 超 ク ス キ )-0 -A I 하-고 시누대C小 'Fi 葉 (サ サ バ ) ♦ 〔손다발 

( ■ p f f .ぐ クサ■'로 뭏어 손에 •:?■고 통 ; 糟 ノウケ)音 ■굴르고 늘애(歌 ) 놀이

하였다고 하니 ( 日木謂 己 )

»*• “充天受k 命 쿠次f?天m i 之天之h 影而 爲s x 之효折而 手草結天香山之小 

竹호而 於天之키평戶巧ᅲ7 而 띠표抒呂許志 爲神縣而 掛出胸乳 裳緖忍於番

Tffl! AfiT4 쮜共1だ’ (W-lirn' .]-)

시 곳이 技 天原(タカ マノ ハラ>1 마 히 ::i  Vj'fC ~'5?：<51 어.느곳에 比할 수 있겠으,며

이름 曰 本에 <ᄂ는 神^의 起iS 자. 

는 것이다. ■느 現휴익 ^향이 

한 W 東 ^  猫에서 g£ 神, 시 , 

鼓(•'기 、과 皆은 意趣이 니

에서의 交靈的인 歌抵F :#

■■ ! ■ 가 이는 우리 古代의 神^의 形態 §: 暗示하 

다 ハ.1 S5디 . 이는 첩句掷게 서 高;顔까지 行 

네  다: 神!:女U -  て셔 ^天 과  飲食歌舞하는 迎 

>i ■' ^ ■시 지하太& 高句해나 H本 种했의 發

- - W傘예 궈  'v^-tb  irS示 ! i 'i r c1.

s  m m  東夷傳에 나■오는 高句 ®  의 送死歌舞 

“ 初終향泣 郭則鼓备유행 以送之 ■

는 趙滴濟博士가 本 W 報 節ᅳ^  "朝鮮詩歌외^ 5生 ' 에시 古代의 逍產이라 한 것과 

古事記 ^ 日本합記에

天稚彥cアメ ワカヒコ;>가 죽었을 때에 ■그 親族들이 모여 喪葬禮에서 日八日(ヒ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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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染通歌詞의 n■最的肝가: 161

力'» 夜八夜f  ヨヤ O 間 늘았다고 하였으니 이 •움’•은 管鞍하舞의 !g융 한 것 이다.

*  ■ 中天苦日子 향胡床之高胸以死 …* 故天若H子之妻下照比費^ ^ ^  興風®到 

天… • ■ 日 八日 夜八夜以®也 ' (古事記上 五二 >

또 日本書記  允 恭 記 에 格

允恭帝가 崩하였을 매 新羅•于이 햇人八十ᄉ운 보내어 软탓歌 »하었다고 있으며
& 允恭K  四-i- 二年iEH 'm & i, 張« 种染、
器云S  或哭泣，成歌舞，遂麥숭於贺요也 )

其外 天^ 帝，持統帝等의 형흥에서 鼓吹歌舞하였다 하며, ■*. 近世 李朝에.s.

成宗實錄二十年五月폐寓 條

“ 簾 慶 倚 道  • 全 羅 道  . … 忠 淸 道 … ■. 本 道 民 俗  於 » 親 之時  多撕 面 贫  K 聚 ® 齒 说  

優  百 数 爾 所 不 爲  一 ，’ ■향으코 . 보아  歌 舞 ^ 屍가 古 俗 으.르서 널티 行 하 여 진  것이 

다 . 이 렇게 喪 事에도  歌 舞 가 였 거 늘  域官외  延 5 인 始 함 领 ， 神 ？호에 있어서 6i  四 

時祭에  있어 서 의 歌 舞 ， 神 향 形 態 는 이 s  서 推 測 하 드 3V도  神樂歌;摩외 V 態 에 시 

벗어나지  않율  것 이 다 .

이 렇게 迎神歌舞와 送死歌舞가 共通的인 神했體制로 나선다면 爾 齡 여  러 神.마 

율  즐겁 게 하기 爲하여 SF- 悪神•?• 묶 리치 기 爲한 涛神율 祭秘하는 祭 lie的 習俗^  fi 

本이나 우■리나라나 別.？ 다복 !■)--■!- 없으리라 .본나.

그터면 이들 祭祀에서 외우는 文學形態는 무 ^ 인가? 이것이 日本내 'a 어니 V  

飼”요 우리나라의 巫歌요,. ユ :re '年前니 形態'4  本 한用郷樂謂의 巫歌요*  ̂ 娘^  

形態가 各 始祖說話에 触合된 請拜歌 행落의 s 이 폐  新羅郷歌中의 &歌뇨 , 핀:二 

歌같온 ᅳ네 ! 들있 것 이 '다.

이런 前提밑씨 所謂 鄉歌다 "  °» r :Nij 史.記 统 5 齡시

"會梁.■… 突阿樂 ..‘ . 枝던1̂ '  • '■■합妨 :#환,梁•■■•■'■雄찢 ■ ■ ■■ト '

类知« ■'… 徒領歌 ■ 控^  비 思內3 物*r ■ᅳ w 知 … ;으傻 … y  思피 • ；' ：：$； 

思內道… 配中…- 皆郷人i 예 쩨 fe, ® 發器之.数 - m m m  m

古記云 政明玉 九年 幸新w 표脑:#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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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 '沒 搜 學 報

監 Xn 琴 舞 歌

筋舞 6 A ZK X 1 ᄉ X

o  下辛했舞 4 人 1 人 2  ᄍ 2 A

o  思內舞 3 ク 1 タ 2 ク 2  ダ

韓岐舞 3  ク 1 ク 2  ク X

ᄋ上^ S M t 3 ᄍ 1  ク 2  ク 2ᄉ

ᄋ 小 京舞 3 ^ 1 ク 1 ク 3 ク

美知舞 4  ク 1 ᄍ 2 ク X

라 자다. CO印은 ■노래가 있는것1

이는 攻明王(神文'王) 九年CA. D. 689 외 일이다. 本紀에는 이외 記事는 없고 

“秋®九 月 二十六日 幸箱山城”

이 있 율 뿐이다■

後漢®： 文帝紀에

“ 辅五日” 同 師古註에

蓋聚^ ^ ^  高年賜酒

이라 있다. 神文王은 辑에 使 보 내  어 “ 禮記” 를 請한 바 있고 則天武后가 명  

凶했禮''外 五十卷율 新羅에 보내온 바 있으며 七年 四月에는 音® s 長’’을 ‘i r ’으 

로 한만吾 典禮的이며 禮현비 關*！>s- 가진 王이니 이 設«奏했은 當時의 證의 け式 

윤 얼마간 模做했으리라 믿어 지지민: T~ 舞현 自體는 傳來의 것일 것이다- 그- 中 筋 

舞, 韓岐舞, 美知舞는 •노래가 S 으여 二 輝멋的 稱成은 Pageant式 宮中옛익 诚出 

却 樂學軌範에 나■文는 各 鄭樂堅■게 • 비숫할 것이다.

이리하여 新羅의  典 f l 的  抒내詩호  나요든  詞 腦 歌 도  그  同■一性율  正踏 히 다짐할  수 

는  없 어도 思 内 舞 로서 具 ® 的인 W « *^  演 出 웠융 -S- 알 것이며  이룰  反혀 解釋한다  

면 玫 粧  新 村  舗 樂으 로  니 으는 f,  舞歌  下 辛 熱 歌 . 思 식 歌 , 上 辛 熱 歌 ，小京歌 가  같 

--- 同- ''- 形 態 라고  斷 定 하 기 는  어려울  것 같 다 . 이런 여러 形 態 가 上代 舞 樂익 專擔  

n  絲 ‘..i 據하는  歌 尺 ，舞 尺의 歌 } 시  나웠다  하면  이 歌來익  源 표的 描盤이 里 

俗과  m ：' -： 推 想한  中 있1자 . V;代익  가장  嚴肅하•고 典型的  歌樂 으 로  始 祖 廟 나 

神宵 si 糜이 있을 진대 이 루 度外視하고 抽兔的으-n “ 東方固有의 노래” 나 융 生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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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수는 없는 것 ■'다. 이렇게 M 腦 歌 가 .思 ^ 舞ダ, 連期이 있고 究牵환의• 福結 이 

되면 ‘‘有^ 辭詞腦格，’이란 記흰가 이런 合的인 把提가운하1 古化 神前

歌햇의 派 生 임音 理解할 - t  ^ 다 . -マ.러ᅪ r'.V代의 흐름율 따라 薛BS歌는• •료 抒

詩化하여 日本외 机歌라  ぅ-'니 K 殊하 '소手形態로 定 形 化 하 요 , 神 的 歌 «의  혀神歌 

는 Jg在 巫없와 비슷하 反 '® ^ 과  で s 形의 # 誦로  發 ^  ?!을  s  '1 ^  러

니 現在  巫^ 에■도 노 랫 가약 調 0! 紳 ^ 이 费 폐歌로 불리우는 것#  보1n 詞 :IS歌의 

각. ^  母始인 « 率 歌의 形 ®  的 把拥_v 니 에 ぺ 可能하지 n  ->-4 « 다 .

抱想英氏가 « 较떠先坐j f ^ r e 念論文혔에 고稿하 “攻 ^ 伊遺에 射外여へ!; 서 挪歌의• 

年하와 詞腦歌 闕한 ^ [' ■그 - - 헛 パ 屯敎授의 郷歌^  定教에 새 토-!?r 而^  ^

ド 주거 니외 詞腦의■ 떤率 t •. 하率0«거 隊  3 :腦와 民諫^  相J I 關ffi.도 老照5 へ 

’'-으 하였다. 이러 獅 키  f'-jf：!S5E.3：- 서 ? ':y交 渉 rt 것이 아니그- 서로 樹關性 -p 'i-  

지ᄀ■ 있옴을 이‘조 ᅵ쬬認태서 논 • '■ ^  .t 이나..X«? ᅵ: 로 려!# .東敎授61 #W ： ■ S! 腦歌 論 

*  校 觀  - f & 이 ^ 雜 i  ᅵ.한대도 •!?••>. 따能性이 있는 것이나, . ,  

n ' 에서 ^ 夺^가운데니 w 腦歌 ^ 格 이 있. f  <+.て라므 文學에 있니서외 死:館« 類jh  

은 は式의 영햇에 그 相據부 두ᅵ는 비- m ?i 形■式에서 보드하도 

A (■究率:?*:) = a+b'(2w!腺歌)나 c 4 u -  

A ( 방후歌 '! - a + a '-K r  K 'M 縣 )

等의 系치을 推思 'sj -, 있는비 

A (5P輒 )-■ a ( 詞 腦 냐 ; 호 세  抽J M ! z 는 없다. a 터나 m 抱;밟니 大 わ提 

로 나서 는 '究 率歌와  神 ^의  異同關係는 現 在 에■므 

神현 ( 두스리 ,. .포살-푸.리 ;

農했C두태，保 雄 )

의 두 系 列 & 論說吟고 있으나 馬韓S '天 農截期라. 하關하'고 " 有 賴 i i r 단 形 !:. 

도. 曰本화記외 天 細 4•神 神衆 M 손에 鋒 矛 ^  •& 記事 가 있으므로 f t ■代의 驛文化사

關聯하여 神樂과 農향의 I와界하:온 校糊할 거이며 前 記 ^率 歌와 ^ 天 ^니  사 네 '.

디-一i 抒 程 »' si-p' 졌이다 ■게히어 歌 에 :k«: 있어パm  巫俗 과 >1 マ a ? 다’ .

함으르써 j ：代文學의 율바 r- 位篮폭 i  °- 수 있융 것이다 이리다여 部歌이 있어서

의 장且的 把握과 鄉歌를 ffi ' ^  i ' V m i  水®-도 躍使 하 t  'TJtfrfi; n-’® 내 '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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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서의 I I •霞(心靈외 费로서 ^  ^! S- 無雖하게 說明할 수 있율 것이다- 

이리하여 新進 學者인 畏友 «현是氏가 解歌를 佛敎루 信奉하는 新羅, 高雇 貴•않 

들의 拂敎的 發願이라고. ':E3l；fKi文學 第二輯：)하«으나 이는 꼬俗균 宗敎的으로 純 

化하는 가운데 서 얻은 하나의 形^이 飛躍이라는 :£味로 보아서는 正當하다. 이런 

面에서 將來 郷歌의 再檢한가 인으리！!.ᄂ 믿어 지어 鄉歌硏究에 있어서s! 註釋的 方 

法-?: 超克하여 새로운 方法으 로 4T표되기를 빌 이 마기않는斗.

이를 巫系文學의 形態的 發® ぐ.i 具®的 巫俗 ^ 典 에서 發撞하-고 -«e K 俗化 되 ^  표 

在의 를 形成시켰으니 巫 歌 'i 장르的 發生그- 아득じ 냔.代비 편 ‘’•다리라 보 .1 

피系文學외 結晶的 結^가 후朝 賴 ^ 年代 비 5 T t향 つ;}. 으리 이 A -  있 ぐ ᅮ : 

디. . 판소리의 把者는 WM ,^ 7 - ' 廣火요 形흉이 여 乂83며 !&  "' ： 누歌 ゴ대포 

외 移植이라고 할 것0’ 며 폐 f;的 & む 廣 니  신常 이 1 ；S ^ : ' 미휴-고 나섰다는 

結果애 이투어 진 것이다. 졔 ; - 141 아스서 ■神^기 '^ W ' 發 中 世  演劇01 崔 

致遠 鄉堪 五敎으*?- 말미암아 <+•<. nm ^. ■•!•+-' PM•에 :3•.하지마 Jfi-ffe? ‘‘두레’’로 남 

아 있고 ■乞耀‘•으로 남아 있는 ᄀ ;T 樂的 *  流의, 山® 雜戲틀 母 W 으로 하는 演M 익 

酸辟에，八關會롭 通하여 古代에 미;i 하는 神樂。J 形態의- 무슨 關聯이 있읍音 * 한 

:否認키 못하리라.

六. 新羅의 祭典

前窜에서 우리는 神樂의 存'f f f t 에 對한 論 ^ 을 하였요니 이런 '神樂*>1 어«ᅵ서 불리 

웠느냐 하는 發艘의 揉相율 把握하 W Oh * ；. 것이다. 여기에 있어서도 浓휴는 日本의 

延황式, 其他 祀典에 1나온 바와 中째 箱^ 나 史記.!''있추 해社志통 :爲始하여 各 正*  에 

나A 는 ^志의 ^祀 와  우리나라 A 代부러 史記. S 歷!i l ，3■禮潘, 太常誌에 이

으는 各 祭祀形式유 표相比較 縱觀함으로써 古代?a制와 .マ 향異를 通하여 포俗의 «  

祀.가 어 평게 傾式化하였나롭 찾윤려 하였으나 時間的 制約으로 뜻율 이투기 -X <1-5?. 

다.

이 직i -폐 史記 향«?條에 나^나 바에 依한 ffijf??!■ 把掘#" 通하이 이의 可能性 

奥否나 試園해 보고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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析嫌의 祭icr에'-m v 여•ᅵ'호國史記에 !g » f l•바 이-s•■推想하면. 다용과'.같다. 

a 俗祭)®요 서의 宗'齡 "_氏族i» p }里서*

干先 氏族 神詞로서宗»  “ 宗闻 第二代 南解王三年春: ；E 月, 史記) 始* 始組餘居•此 

雇 四時祭之 以親妹wr毛 主祭” 國史記 雜志) 름 들지 » 율 스 없다-

여?ᅵ 宗* 인• 始姐 » 논 朴氏외'家神일 것이나 ネト，昔, 金 聖骨이 拥立함으로부가

被家 銀護神-«S ᅵ 고신 것. 잡다. 南 代 :a 比擬한 것온 ュ 1發生하代이 고 宗圈표서 

^  험!짧혼■험신 後代피 일이 미성까? 後 에 知 王 九 ■年券 -:月에 神宮융 始組 初生. 

地 ᅵ奈2 ■에 « 置하» 다- 5■(■며 令氏가 執.顧 f  뒤는 金氏系로 笠靡자 다시. 이早어 전 

만 始IE窗 ^  新羅의 開？'«說 과  함게 K 代»r  信泰되었다V at 度解王 .S. 次次雄 

이^  하는 바 초次速이 郷■才 巫다고 하면 "1 3 ^ 阿호 主S  외■阿老^  巫女가 되갱 

으저 神宮으로서 융 포祭시기'표비 Ut會學的으르 宗®CE埃學的으로 f :要한 ‘爸、 

教볼 內包시켜 '주는 것이다. 이는 이보다 먼저 년•내f i t 國S  各以ᅳ人主향天神 號 

爲天寧 c後^ 寄)” 이라 한였音 *  5 ^ r«  性別프 밝히지'아니하였으나 南解王어 次 

次雄이라 하면 :m 里의 存tF 와 아울러 ^ 玫  -致의 面에 서 阿효는 家族的巫女 

Fam ily w itch''로 定立할 것이타 아직까기 '職業的巫女fProfessional w itc h ')*의 

分化가 되어 있지 않융믈 말하는 것이다.

이리하여 南解王 01 喫»1 ぐᅵ 親妹 阿毛가 巫라고 하면 이 직 神相이 固定되지 아 

니한 채 다만 神聖觀念골 基礎로 하여 하나의 家巫的인 叹術集附율 形成하고 여 

기에 阿老라는 女性이 幽其외 境에 있는 靈魂외 .말문 顯世의 사냐에게 傳하는 靈 

媒者s 서. 祀版行爲륜 하게 된것이니 애초에 祭天的 行事로서외 - 地1或的인 祈f ,:行 

爲가 비보소 어 민 肢系톨 가지 고 ?IJC的t  氏族神으르■ 定立하여 神話, 傳說，神樂 

의 主唱 者로 나설 수 있는 て; 틀이 '잡힌 것이다. ■生이는 ュ 前 j j  에 存:i f  했던 女 

權時代의‘ 遺習이면서 호 女性이.男性외 守護者가 될수정 다^  것：&• 上代에 女神.. 

巫女의 土偶가 EJ本에서 ® 見된 것*  보-기;•도 古俗리 通有的 倍仰이며 女性율.棘 

聖視하여 神과익 交靈율 可能시킬 수 입는 靈性,외 深有者로 認定한 탓이다. 과러 

^  近者까기 致誠, 주리-!: 家庭'f:搞가 主宰하 '? 것도 크 源流로 보면 女性은 누 

•구니 냔:女'、 수 있다^  고해라 고 'k 것 0'!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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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더 源流를 케어 본다면 男性이 냐 女性이 냐의 性別도 暖昧한채 傳承한 三5? 

의 主^者가 巫女라는 辭眩는 아직 없지만 天神과 天?i•이란 S嫌 自K 가 巫女에 있 

어서의 祭官的 地位와 아울터 天神(君J 自體로서 尊5 융 받은■ 것은 事K 일 것 

이다‘ 그더자 件이 政治이 主宰者로 나서고 이 다만 군祭者의 位g 511 下降 

함으로부터 巫女가 1USB2E로서 St# 의 表®相에서 ^ 絶되고 社"t■的 地位도 低落 

된 것이라 입 어 진다. 이리하여 始)ifl라 일컨는 氏族神이 地域을 表象한 神p 的 觀 

念으로 變해져서 新羅I 家의 主 神 되.고 巫女도 애초에는. 王의 親妹<U 家族巫로 

부더 職業巫로 활^하여 中때의 향祀요式기 校人됨에 딸아 이러한 SS•能이 神宮' 

으로 分離.되고 宗廟의 K 念이 定立된 것기라 임 어진年. 기러으로 三!*:史記에 현 

王 &•位X 年春이나 er位年에 恒用0그는 

‘'•壬 親I !  始祖蘭” 가 

대知壬九年春X 이에 ••神宮”•& 2?乙에 문 위르>

' ^ r-ia t! 神 i r

으로 할하니 이는 金氏 執權과 포椎確立•§• 琪짧하는 것이다. 이리하여 金氏系 지 

서는 第三 六代 또恭王代 味郎壬을 金氏始組로 하고 太宗大王, 文武大王，親嘲 

二를 승하여 五顧.로서 ᅳ年六祭익 祭.妃를 기내니 M-& 中阔式의 儀裙의 校做 。- 3- 

K 外여 國家 쯧:犯에 있어서의 民族的t i .式이 차차 자취틀 감수게 되었다. 

b. 典祀의 中國化와 二 ^ 組  삶

第三十六代 恭또이 비 로소 五廟류 定하고 第：H 十七代 宣德王 매 社 :f 堪율 세우 

고 * . "祀典” 이 있었'斗 한다. 三韓 때의 祭天(義式이 潜禮라 하고 金富IS이 搞:行 

호서 合理的으로 推定하여 三 國 ^記 祭祀에 

"第 三 ^七代 宣德王 立社®壇 又見於)i?1 典 r 핵內山mi 而不及天地者 蓋以또制 

b  天子七廟 諸侯五廟 二昭:ᅵ：移與太組之颇而五 又曰 天子s 天地 天下名山^  

川 諸俟祭社稷 名山人川2：在其他^  포故不敢越禮而行之현軟”

타  하였고

' 然其®下之高' /  년門；2:內外 次位之효뿌 陳設登降之節 尊爵 運&  牲牟 册新之禮 

不可得而推也 ’

리 하여 -  ■久■略.우 略記하연다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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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러나 여기에 記錄된 바 八梢, 先農,' 中農，後農，戴伯, 雨師，향星, 一山，71 

岳, 四觸, 四漬, 其外 山川祭等육 禮記또制 月令이나 郊特找，핫記，漢書, 해社志 

합에 나A 는 中國的 樣式이 니 어느 程度 우리나리의 古代遺制을 간직하고 있 f •는 

지 疑問이다. コ터나 コ 形式ᅵ 했한니 依한 中F4的인: 冊況禮가 行하여졌다ᅲ 

K S 하기도 어 렵다. 으히려 過去부거 民俗的 行事로 나려오던 «似 하 ^ 典'운 中國 

式 名稱으로 變更했을 것이니 离若 ュ것이 傳來激式과 判및할 칭 대 中國^式과 우 

리나라 操 式은  二까的  組 織 으 르  並 存 했을  것 이 다 . 八 描祭  같 은  것도 中 國 게 .서r  

民 衆 이 n :歌 !s 吹 했으나 ( i3 記 雜 記 )新羅에서  十 二 月 寓日에  '기 祭典을  «V 것은 八 *f  

ぐ* 先 造 , 司 產 . 農 ，s t表 崎 , 헤虎 , 坊 ，. 水 席， 昆 蟲 中 ，祠虎의  古 俗 과  通하는  菌曰 

에 ュ  ^ 典 융 m ：u n -& -r r  ® 義있는  알 이 다 . ゴ 리고  기 八 略 ^ 는 s 業 生 產 과  ! u f :  

가  있으며 坊 . 水매 神 -? ?-디나라  矩石墙 , 蘇 衛 와  連 향하여 城 腔 神 요 i  發 s •할 더 

진이 마현 된 시 -1 미 ■-, U  후 自糖  f e .7  冬  행와  結 付 하여 高® , 하朝  륜 通斗여  f ；is  

械箱 -  MK*J 수 있는 ：-：!^ - !  이早어 진. 것 이다. 先g 므 古代 ;g業生活을 이룩하 

기 始n ■ド 제부了.! w -y 'x ' 두'* r 리 中!5»的^면과 結合아라 할 5 이며 風伯，雨師， 

靈現くK:- 것' '  存YR> 風神, 雨師,星神과익 結合이 可 18마였융 ' 것이다.

또 名U!에 S « ,v . 비 神 와 ' 아 문 러  固有?K 5! 이거 이를 中國式익 13陽思

想에 依히여 ,f：gs^»rt 것이斗. 이것— ^朝지 나려오기다기 近千年'풍안祭

칼:된 곳으 있으대 또 한 대산( 卑梁)익 仙^山神班라 五岳외 五;3 神君( 三폐遺事:，’ 感 

通) 叶.fn u 잇 東岳神기 ■ 脱解干익 人格神임을 보면 c三^ 遺事. 紀異)■ 各其 山hi 

에 巫俗치 依한 山神Ifc7,가 存在했을 것기다. 五岳巾 현理山 天王峰게 있는. 현埋 

山聖併가 高麗리 威®王后라 하드라도 이는 新羅時代부-서 存在한 山神^  .입회 外 

被에 不過하다. (金映激근 智與山 聖母；飼에 KSPO  新羅時代 小®  ili岳 ぎ 5 . 이 

李朝 稷城익 鋪® 으로■ 합은 尊없을 받二 現在까기 天聰人王을 山神으로• 모시고 있 

으며, 小祀 武珍岳(浩珍)이 光州 無等山神祠토.서 JH代以來 巫残 익 聖所가 비 어 現 

在까지 나려온다. 王 道两城(g 寒)이 金鹿信할 离明의 巫組»說과 아울러 胎露山 

神으로서 후初 太宗이 内侍를 보내어 致祭까지 하였으며 후朝S3代 !• 通하여 巫«  

의 尊崇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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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 裔 樓 學  根

이ᅵ렇계 f f » 외/ UJ川祭후은 ユ 制s 가 中國와 « 이라' 하표리■ • O  紳| |훈=*.대 

로 un»으:k 서 표«의 ' ®뚫율 받아 «으니 이■논 中« s t반 ‘改* i하카 脑예

巫俗에 依한 tu神 緣  m r 곳기 거나 中國式인 想制토 改篇된 뒤대모 그 祭舉& 

® 式에 '依한 '것•임융 말한디.，

이 렇게 中國的 ■祭雛 式이 믈이 으고 佛式에 외한 ■祭享어 流行한 ■뒤에보 « 家»1 

인. ®典으로.巫式에 依*i  祭享이 存在했옴흔 ■■•대로■포歌 分保의 贫量的 ぼ 鲁 

말해 '죽돈 것여하.

미外로 s 평史記 Jt：}? 山JiJ榮拜膝뒤에 나뇨끈 四嫩 想 ン 0 賊 0 四 大 驗 ，■ (錄  

• :» 部鱗 . ? T O 3 ；ii 느祭，( 註 .■ ) 日月祭，五星祭，祈破 ,  b 丘祭,

辟氣® 等혼 ^  :止赠한 « m  틀 推想할 수논 없어度 

上件효因別制，成因水旱而行之者也’’

라 하었옴윤. 보아 .大部分이 # 5 t  ᄍ 파  方5^ 호 했율 것이 며 이 «

것이 娜 祭 ，厲热 較祭flg fS 祭 ?:), HLfc祭* 痛 祭 » 81.八爾* 臟  等으里 高 

K 향代에도 儒，佛» 巫 려 s m 的인 ® 향形Ste•로 存在하여 表jg j« ra  충* tW * t #  

睡制의 靡衰에 따라 李朝時代까■지 나려왔옴율 말한다.

이'라하여 ■’本 論®:의 焦fe 이 되 논 神祠前의' Db«논 헐진 後代에 <̂4•터와서 東»! 

후« M *  에

束京西岳향文

거昨者 東京元惡養庇之受戮 « W P i^ 2 ：® i6 …■•.則當以^ g 옳鼓歌舞侣由之樂 쇼 

報洪思 言不可食 神其蜜之 …••”

東岳祭文

'‘……以至今日 皆大子.之力也 予當쳐？» 姉 :親谢祠前 制 뿐 我

大王 ᄎ근其不享賊云云"

라ュ 있어 옛날 祭天외 古俗과 高句® . 高願, 徐神 奉祀익 Id 事와 아울려 線을 

-•*으면 古代的인 神前歌舞 宗潮，始祀廟합 祭享융 推測될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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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tt)

* 四*?I■했

—  大并H  吐山良門 習比門 四^ 王®«門  

四大道 S

東. 古里 南. 화併植I 지. 諸樹 北 . 括 K 岐

前者는 宮城 後者는 — 에서 外方에서 侵入하는 疫神율 费기 爲하여 « 鬼 塞土 

와神융 祭«하는 것이 이:현까 한다. 이와 갈은 S tffi 예서 日本의ᅵ道삐; ミチ T へ

ノ マツ U )는 令 ᄈ 에

季夏道?f 祭 謂 ト部等於京城W i s a il:而祭之 H R 令 표» 自» 不 JRA« 師  ■ 故 

預 迎 於 退也) 季 冬 . 향  

라고 있다. 이피 '시早어보아 想atfP鬼 는 ipNf:!ih a .것 外 ; 5» 대

疫神골 祭떻하는 것으Jt *1 고 «E:®式'

"宮城四隅疫一祭 흔 舰 ■노^ B8에 ”

“ 幾内壞十處疫神 s r

타고 있는 것과 간이 疫神#. es時 e■■祭聚한 것으로 發展한 것과 新羅의 前記 &  

祀는 相應이 되티라 본자. B: 本이 道祭餐익 神格외 八» 比古, 八® 比資'O iS 大 

神〕，岐神휴은 古事記等의 꾼泉思想과 關係가 있으니 그 發生初SIJ부터.惡鬼警 쫓 

는 것과 結付하여 있으며 또한 하石많拜와■ 結付되어 ■있으리라 라니 (次田i聞» 祝詢 

新講 p. mo r .  ;»fi * 우러 나라 없石壤과 삼은 母盤이 아닐까 ?

이 [치城門^ *  四大道®는 적게 하여서는 요中 廳1雞禮式과 結付할 수.있으며 또• 

械際堂외 民俗的 基■«으Ji•서.도 대係가 있으리라 본 4-.

* * *梁部 KJ：I.h ffi 

ᅳ. 犬 f! ᅳ... 오热林 ᅳ . 靑淵 四. 撲植}

高麗史 雜JPC에

“靖宗元年五;3 祈晴于川上 每水旱 祭百神於松岳溪上 號曰 /11上祭"

라고 었어 n ij：̂ 익 f i 廊혼 祈雨祭와 같으나 이것이 原始形 51 아년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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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文熱林은 fl 月祭” 까지 行하기로 되어 있으므보 古來의 聖所이리라 보기니 

와 다음의 祈雨祭가 "SK樹■’ᅳ筒所에서 行하는 것과 달리 四筒所에.시 行하기호 되 

어있다는 것은 百神을 祭餐한다는 高®史의 記事와 아울러 方位的인 s 念이 물어 

있지 많율까 힌■다.

하* *；s r r  祭

이 - 高趣史 雜祀에 

“m ::丁ᅳ年十月 改較祭爲®  兵祭’'

의 가 아닐까 한다. 이 跋 ^ 는 出他할 때에 道祖神을 혔祀기내는■ 것이다

rt■代, 交通이 阿難했융 當時 唐이나 f?에 使s 을 보'낼 매비 홋?祀ス1 낸 것으로 믿 어 

진다. 이것이 쪼朝매는 使e 이 慕華華街을 떠낯때에 巫女로 하여급 •更臣城®祭에 

서 푸리 ?- 하어 前향의 無事 운 ^ 었'다:  c使 쪼 巧 參照) ■

이 道®神은 風俗®  fG ^^ i 

텔»共丁氏之주 曰修 好遠遊 舟■贺所적 足跑所達 * 不1?^ 故jc 以爲組神 組.者但 

也'’

타 인고 도 漢書景 f ，S 王傳에 

■"組於江陵北 H ’

타고 인고 顔^셔 •祖者^行之祭 W袋飲也 昔黃帝之子療組 好::S.遊 而：死於道 _

人& 爲 行 神 也

와 있으드로 中國에서 信仰된 것인대，이것이 ?■리나라에 물어와서 民俗的인 

S M 가 結付하여 長性으로 發展하고 또 疫神:;II止의 敕祭살^것흐로 發展궁!것이 아 

닌 지 r «끓휴氏가 長性考에서 s i明하 全羅南피: 廣水s 에 있는 長性은 雜鬼를 막 

아내는 洞里守護神으로 되어 正月 +•五日 農民들이 歌舞 祭祀힌•다고 하다. 이와 

아울러 曰本에.서도 固有한 石神fi 障神f サへノ力 ミ.)과 混同하여'疫神妖魔 Hi止와 

行®守甚를 祈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다.

( 柳田해男, 石神問答)

(勿論 이의 類推는 )B丘가 應兵의 說誤라는 前提에서 主|&하었으나 叱正율■바달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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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다)

K 史 雜紀에 文宗二年二月己L•行壓兵S 于？?京北화” 는 疫#?_Uh의 祭努이나 아닌 

가 한다.

七. 편俗祭典의 殘薛

이미 秋葉氏가 家^ 61 T 'M ff織(du?l organization) 이라고 말한 스라 같이 이렇케 

« 家 的 祭典에 있어서의 r .T 組嫌온 4 •리나라외 農 的  性格파 떼 fi:.會의 -X. 

化的 波及외 特왔te율 물어내 준다- 

新 » 以來 中國의 ^ 祀 形式울 돌이고 허 敎회 酸®形式융 들이1s 서도 上古외 遺制른 

保存하고 있논 執糊하 民俗傅承의 힘 이것이 無智한 蒙昧한 民:乾이나 황;養陪級에 i :. 

하면서 '55 限定된 했育율 받는 女性물 4 이에 殘存하고 있는 上代의 文化殘存物 

CcurtBral sm、ivaD旦서 외 '■巫俗信仰이 며 上代익 生括-?r  推定하는비 있 어 無視할 수 

없는 規制力올1 가지고 인는 것이다..

이 ®I 反映이 라고도 하겠 지1<V W ade Yengfous한 사마니 즘의 .8 율 國家祭典에 ?； 

어서 無視할 수 없었으리라 °J어진다.

恒常 «亂 과 飢謹과 異民族의 壓制속에' 시 달 례 ：( 는 이 물 民衆에게 護持祈禮的 密 

在意識■운 북동아 수는데 巫格信仰온 絕對的 힘율 가지고 있었^  广이다.

王室올 두고 보드라도 ᄈ 이  가장 옳進时이 며 合理的인 外國의 揉式音 ® 빨 嚴 

守해 나가면서도. 한 빌 사욱 內宮으로 물어J5 면 妃跋, 宮女를 ■니1 으호 바나의 地 

域社會를 形成다고 이터한 保守와 傳承익 평床아 되었다. 녀구나 現썼的 實®  

道德인 儒敎를 果仰함으로 + 거 宗敎的 依他心율 朱子學익 雛雜한 理論으로 막기 

에는 宮内익 智識水환은 低俗하었든 것이다. 이리하여 宮內는 폐敎信仰과 巫俗信仰

외 f i 床이 되어 想然하 勢力율 保持하고 있었다- 

ᅳ面 國家에 있어서 의 巫唆을 使用한 析雨， 과 아을러 3:室에 있어 기외 祈廉 

永융 爲 한  別祈恩를 執行당은 크외 相應하는 儒式이 生한 S 在한다는 面에서 이 

二S_組織융 音이내 千는 ?온  例®* 하겠다. 이버한■例는 元과!•혼 硬北K1S의 中原 

支Bᄂ下에서■도 일어났다*

元 卷 七十七 志第그十七下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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國俗舊禮

毎S t* 願四祭用司歴監官ᅳa  命？g古®祝 當*牲時 法眼同三K 官 升酸 !^ 戶  &I®

遠至 牲所 以 國 朝 帝后名緯而告^ ……

毎歲簾幸J : 都 以八 R 二十四 H 51祀 謂2 :拖馬械子

毎金九月 內及十二'月 iᅳ六 B UtM 於燒飯院中 … E !現 以國語呼紫朝御名而祭험

每金十二月下旬 ••• ■ 평 했 射 草 狗

毎：ife十二月十六日以後 & 黑꾸된:S S !.— 迎新箱云

毎金r •月 十五 日 於大毀 啓建白®  蓋佛事H]諸色销仗 社直迎引徹 费周遊皇城内外云

.典衆生 is 储不祥 導迎福:Mf 

타 있옴융 보면 中폐的인 하來«r典外에 自a 나라의 « s  祭禮불 行한 것온 우나 

라의 이 런 残 융 또현하는비 他山之it' 기 될 것 이다•

ᄈ  우리나라에 있어서s 니;g式 과 ，혀：';びV는 面 에 서 이 나  道敎式이나 合하 

어 二重 三1 :외 祭典g .式이 수切에도. « 다.이것온 우리 文化리 複雄性융 말

하는 것이니 嫌代에는 巫格的 典어 처 용 에  儘式 으 올 아 가 고  다움에 佛式으표 

統合過程에 I 1»으며 여-1에 다.시 道敎드 들여왔지만 主流的 호롬은 佛敎와 꼬俗과 

91 混成文化라 할 것이다. 이 것 이 R 7 0 ! 들어서면서 巫俗이 "g•어지고 儒式이 차즘 

主流的 i 름으로 發展過탁에 •?!었으니 <, 전은 王한 新羅統一 以後에 ® .a해진 子權 

익 仰張과 相!«하여 년의 枝式기 ■그 ; 게  ;m 속에 *i 高通에 들어와 王權과 더 

부•러 피'서난것이다.

이는 ©廉史 禮志 序文에

“ 高 ®太組 立國碎始 規잇K m  w ?c fi| 未逛雄箱 섞于成宗 按弘先業 (SEE■丘 耕籍 

m 遂쪼潮 ■>>:針稷 n?*K ^  '>m  :•£禮播 然 載 섞 毅 성 : 時  平韋事 崔允俱 

w  걔?; : :  卜® ^ ■蹄 i '成  ¥  餘文IS  爾經兵穴 i ■存- - ᄀ 今！1S史編 얏詳&禮 旁採해 

요六향 式 !M 編혔 蕃 禮 !衣̂ ^;: 分 l i rV lS 軍 S . n  禮卜禮志

,+ 하여 ..X 大要륨 拥明하기: «다. 이논 高® !Ji B 睡가 儒家에 依하여 編®

•났다는 fifg :융 ^ {K s  어야 비겠지반 이런 表面的 호吾-1 -보드라-■;，. 佛式에 依한 

--2■든 祭 禮가 嫌式과 4 存해시 향 典에 。.'어서 익 傾, W,, 巫익 三霞的 組織이 인.었읍 

육 말하는 것이니, 쎄 ^  風기 ;r^：/ ■ 存 ^ 행 던 ■■h :- 想起하드라드 鄭道傳의 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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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鄕 향 표 歌 >1외 背景的硏究 173
氏雜嫌 以來 이 던 佛敎的 祭典# ' 어 렇게 儒敎化하느냐*  爲玫하의 «心꺼리가 되었 

던 것이다■이리하여 후切에 는 모'든 祭典의 僕式化를 促求 ?)•게，m 다.

t :進的인 朱子學 信奉者인 儒敎A 들이 淫祀라고 하여 佛氛 同불 禁K 하고 海東 

小SFI히을- 만들고 있올- 지음 향浴■& 深山 으로 - i•어가고 巫俗은 民俗으로 潜入하고 表 

面的인 文化的 表fe에서 사현를 김 게 서  ᅳ般의 향固한 宗敎的，お 祈 應的 K ® 불 

받-。- 면 서 뿌 리. 김 이 K 衆 사이로 스며 J； 이 갔나.

이 ■二r ル너 脚향^  <%?- 完쪼 이 儒式化해 버 리고 ■古代의 喧噪한 •巫联 代身에 典推한 

雅황과 향章의 에 로되 -  가 피/c; 의 中^神융 欲聚하기 爲다여 불리 ?•니 s 典ifc g 외 

完* 한 中國化가 이항게 進行되었던 것이다.

그러나 요中의 内宮^  물터싸고 시터한 改華的 思潮외-논 달터 * 代a*制로의 里式 

祈祝융. 佛式 if ! i* 육「:: 데 ' X 后w 니敎的 傾向윤 따라 雄事피었고, « S H f까지 

完全히 拂 nm. 한구-풍이에 純样한 뉴族的 様式으.:«l 남아

있어 通行키«언

이 러한 디-든 혔aル?-' -r.^  -K 精神史의 홱이지불 차지하기째분'에 筆者외 企B 할 바 

못된다- 다민 本5g嫌 解明^  표點게 서서 ■ュ 可能한 表商的<U 수1H?• 하 *지  «• 

다.

Br中기나 허w: 흉 中心으 토 하여

1. 祈恩

2. 흔수 A G

3. 祈혀祭

4. 使B 城駿祭

홈 祭典이 雜代의 巫式祭典익 殘潭토 李朝11•지 存在하여 公的인 祀祭포 외»민 

처 이다. 이들온 ；欠概가 高越期에 行하여졌먼 것이므로 ■«超朝만 하드라모 古

«薛가 濃® 하게 남아 있었옴폭 證明해준斗.

el 하에도 民俗的인 ^ 典은 많이 $ 式요토 存在하»겠지만 本 聚»가 官中에서.■歌 

唱'® 巫歌를 지니고 있으2 이륨 可能게 한 背最碑究五서 王；4 이나 各 官衛다 睛

靡되는 것만 주려본 따름기다■

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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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 S  W 學 報

여기에 삐連하여 히馬大王익 條：!드에 G 述한 馬神祭■ᅣ巫祭이며. 中宗三十-年八月 

에는 B月給堂에서: 巫女틀 불러 野 ^물 한 記錄이 있PKC中宗K ® 三十三年ぺ>!條) *. 

傅禮때의 較宵歌舞둥은 悔禮歌條에 略述하었다 .

1- -?'? 恩

이 衝m -  高33朝부터 公的으표 行하여 졌으니 丹兵»i ® 入행•年 매 祈思都號이 있 

이 阔향했-S-기 記錄에 남아^■고(편補 文献.참:향 禮후;O 東國季相國集에도 山神, ■城g  

에 S 한 祀祝이 있 었음율 記錄하었다. ■의 文集에 

''祭松岳文”

‘ 東합하岳^ 文”

東岳祭쏘’

戚邊大神흰祭文”

"公山大 干. 致祭文”

향에 나타나 있는 바 致誠, 報祀가 어 두운 3 팀자가 없아 폐師치于' (國師所宗$  

雄釋氏), m a t © 于大干.ᅳ…大王之食 왔土久矣) ，松岳山神( 以我大■王, ᅳ國所倚：), 

其他!화神( 東京西岳, 東岳，戒흉大神, 公山大王) 둥융 祭« 하'였으니 ■호의 효28^

이 나타난 바 보다는 敬향한 態度를 잇볼 수 있다.

以外애도 如代에는 八關會에서 高句！j ；■ 時代의 慣習인 東神을 ^享 한  것을 보며 이 

祈思도 隨行^로 되어있어 古代익 itfc fl임f r  알겠다. 이와 아울러 王室에서도 사람은 

보내어 따로 혔享하였으니 이것이 別祈恩이다. 이렇게하여 官中에서 王家에시 祀典 

에울린 山神율 다로 祭享 하였으니 이는 的인 祭享이 王떻의 祭享으로 移降한 

것이며 外庭과 宮中의 關'곪 s 享iM 厂 -뮤폐 組織이 宮中안의 自화a 에 估하여 行 

하여졌움움 말하는 깃이다.

fi? 떼«的 인 jTr恩과 別祈恩,國家的인 교^와 別향 ^  王이 벼家 ^  代表해서 官街

*  시키 奉密케 하■는 外에 r r 中에서 子后가 ■&中의 1ム :와 표觉& 와山에 보냈던 

깃 이다*.

iES!U£i 4와&王朝 金子粹의 J:疏에 

' 所謂 別祈恩之處 又不下十餘所 四吟之^以至無畔別祭 ᅳ年嫌®不可猫記 當祭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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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;lj鄕방踏故해여 背最的硏’)t i  75
時 雖禁酒之令方截 諸또作표 托稱째行 有司莫敢諸焉 故崇飲自若 九街S J : i » 歌 

m 麻所不爲 風浴不美 斯爲甚矣 g 明勒有司 除祀典所載外 ᅳ禁淫紀 用斷猪巫”

라 있어 阐行이 며 巫?s라 되•어0:.다.

이것이 闽朝资据의

“ 高題 於德® ，& 岳, 松S , 木S 等®  春秋令音寺及巫 5S* 했紀之 謂之祈恩'’

이라 한 37 과 通한다 •

李朝에 들어와서' 太宗나비 國行의’ 祈恩 & 후龍되었지만 ■別;ff恩만은 ユ대로 存Si 

한 뭇 하다,

太宗實錄十ᅳ年七月甲戌條 

“命總7?，vS德资，W岳，開^*:井祭 禮 先是 B1 家承前朝之!? 於德fi?. f t 岳，K S  

木S . f il岳, 開城大井, ■=•:聖, 朱'?병處春秋祈恩 읍及id c 들옳祀之 A 張女

楽 M &  上曰 神不亨•作禮 令禮官 병求古典 f f 罷i  j 納待別監春秋以« ど  

라 있어 'ᄀ 規模가 자*  정옴환 알中 인으겨, 그 中 本^ 편 비 있는 火 가 

"禮齊 i l 啓휴大國祭 以儀軌所無也 所不휴者 國巫堂과 

타 하여 罷후할 것융 행혔하였으며 *

齡 啓  近相 ? 松岳，니岳，해岳？®  令別監泰香行^  考於^ 月令s 岳한處 m k  

^ 祭  又 有 삶 뇨 삶  是  S M r t r

라 하언으나 

“ 上曰 別祈恩行久矣 不可廢fe 

라 하이 允許하지 않았던 것이다.

이것이 綿綿不絕하여

成宗實お ᄂ年九月 條

成说.hi 成

祈恩之使 휴秋■不絕 以J)t而병民 不亦左乎 S 等훈見昕思之行 自京都 S 開城 려®城 

楊州之^  騎塌费 不下数十ᄉ 其:4?僕 ««마 之 或行或留 淹滞不發 守令狗躬»3휴 迎 

人惟勤 或行t!fj胳 恨恐엔se於a s - m n m m  亦不得辭 弊之大教 無s k 此也"

라 하이 •. 향齊가 英 ! • 였.s*n- 말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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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76 ®  벼 흉 報

■여山 스賴
\ . ᅳ、 r - 으一ᄂ. 서너  노.> v、、ᅀ 三 .'-

r r v '  ■'■‘ 
t o - ^ ；-；' 、 ..

>-벼 rf 痕媒 >

ナ .ば l’t

ᅵ스 邮蜜山 !새 이 ) (

^  . \ * ^ m ............... ..  _ _

“民? 향,::.風

«스解火夫^현以爲常 竹不s if t  成解析思成稱半打 :,/!潰鬼神 無所'不爲■•••■■原其所 

自 S 하 fer요 旣 設 而 乂 於 如 in i또a? ' .二故^  ■ 伏^  '® 下u  ド威音 ^H i*ia s  

觉 毎於祈恩 亦is 朝kuu禮 ^之  上교也k ,;:バ通 r i新下ji ’ ,m ;K  

라 있어 소이 하는 바 下가 ■본받아 朝 사 . 祈恩, 1-제 이  S.HV-S- 恨喷하었으나

瞬家에서 째또堂 卜 » s li]ft 'f

& 國® 堂, 나하巫堂이 있어 이네들유 

+슴율 밝^ 준다'

이리하여 外方山川에 해표.祭니

“ 學패 谢*,待 ^ C )'!ftf；® a i# " " 

" 甲M ® 內恃 ^ 卿 ili i니:神 ’ ^  

값內타 太 刷 ;하T  "辛';!: 

" 壬K  t£使 f7Ap4山,掌 계  

“ 丁i !  ^ 内fS ^ 廣州城PB之紳”

과 강이 나온'斗. ''-S. .：'/■；■ 얼미ぺ i 

한 것ᅵᄂ로 窗表를 그 어보^  다옴 과 ;卜

■ 船 K K 이 个 나 - 하었으나 여기에 都巫女 或 

f : 山어! rm  •'遺巫致51” 하는 斬恩行의 표女로

추 ^ 錄 11: 年 나 i條에서만 추려보아모 

r 다 표内 G で 文義彼城之神 •

■ :치시̂

V  ^  龍 力 縣龍淵  及 fm  山 神 ”

■n 内作 챵ᅵ황 imu神及：強津之:향

변 세 m 융 알 수 있다, 이물 京城을 中心오고

ᅳ
ᄂ
쯔
r

f

^

r

§

.

^

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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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 tH挪楽 3* 歌 19 의 背最하 fc i'f i 7I

이 析표의 한 例포서 成輿 향星域에 «한  断恩祭틀 金휴고 쪼어보*•지 한며아 

燃* SEia» 别集 四 諸:«條이

*•祭星塊 在成興府南四十里都連浦 太姐» « 時稱®: 祭太^原 國初 « a y * 午 遺中*  

K  以御衣按揭致祭 其後本窗別差段 »仗致향

라 있다. 여기 ic f t星名 高句麻나 高麗의 s ® 의 遺が이면서 道敎와 結合하여 崇 

m -  받온 것이다. 이논 =후* m s w 외 힘율 太白星과 p b »關에 빌었다 하는 바 爾來 

올 «의  守 護 神 표포서 « fe H 서 中宗 때까지 析恩祭가 향라여 졌으며 祈 恩色 *.이 王 

k ■톨 입고, 音者 商孟孫과 t  男中가 이옴대里 牧 ««불  «다하여 期雄가 되어 ユ 

R 錄이 * 綠키 散見된다 

中宗實錄七年四사 錄 

傳 0 成興» 規寧 …■•

考其前例，侧时後放馬 皆®祈恩也 a 非«時王求篇 自開國以««초 A B I不* «6 »

曰左道 웠治今不可改也”

弘文館 S1 提學 金世® J:抓……

Iff天永命■■■-•ra歲향秋 遺人 ^.恩 辛以御衣 « 諸»馬 歷衛•ᅳ如® f? WISIK1IB

傳曰 春秋祈恩 祖宗以來 f f餘후前事也 非等信於今日也 

世宗成 宗 없稱東方환舜 而«不 辛 祈恩事 -”

中宗實錄七年四月 條 

密 If! 啓祈恩

今#f恩祭 l? A 耳目 若以爲 祖宗 則神不享非禮 是»神也 ^以爲ᅳ身 則窮神피求*  

是欺天也 … 豈可箱組宗타寧而[애B 不후乎 別差- - 嫌 *也  而欲亂朝庭已定^ 法 ."

中宗實錄七年四月 條 

‘惠짜啓 ■

如析恩之事 乃 *季之期H 而讯宰«  UhftMSk.7:能卒^  Ut育當時之大환也”

42f.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17거 ■m  m  m  해

中’̂ 實»七年四月 條

諫院화祈恩 •

STF ^ 以* 般S 辭 JM.I:朴:來A ?r 使不得®;t t 弊i i r

中혀» i!iH : 年四 7J 條 

«棟 啓曰 上敎以爲祈恩 非邀射於神• 彼« 免四W出遊 하쑈•神珠於某人

fc 하 乃巫했훈誕츠현也 W® 之神 J a t降於^ 하之휴 

中宗實錄-e 年 六;] f t  

剖提뿌 權敏手

今也外聖ᄉ之法 而假野道2JS W it-去眼 * 其坎& SS^H^r 名E M S

何»也 坎m m  把황先粗在^ 之.播 實非¥■子猫係:!ft표s  —

비,,:?W錄七年六 「3 修

■ 하k s jfl荆© 之 風 村村鬼#t  宗 ^神 盧  « 菜 厥紀 !:r\信i t f i j  s r t :  세  成不股r  '：： ᄀ 

而然耶 整以文武興 t 之地 雨 射 쇼 挪 練 源 以 涵 5: 流4in ? 年 2 A  大1ii# : r a u iL 스»

+i> • ■ ■’

小 •■;:•« 錄七年六피 條 

“ ««合 히 啓析想 安a a  柳子 t  安知^事 傅h  祈思之寧 考古記 剖自水했！m ra ft 

畔^ h!之物 政院亦 혔 以此. 广: 昨內;sm] 私而厅之 朝?s亦知,::/也 御衣 本ᅲ成 

m 而혔時出陳-者•非个曰■始也”

2. 요사에서의 取 ^  R: 향

f j 然人의 結合 ^니서 의 内휴? 表面的 언 外庭, ᅵ 规制에 街 하 아는 if: 하？시 ：:'!•； 'r

在로 되어 있斗. ■!?陽大？f 3! W經 ふW事業살ベ> 5U 폐 ^的  B 的도 니 었 ' 섧:.卜' ,

인.어 어는 宮内에 '나 沸来1니  レi :> 'i1 *1^- v?l- ! '기W. 事藥''1 었 、고 'V 이 나  B'

大极 佛經혼 隹者기느别手가 기 -  r - f r «  헤  '비 ->■«  if jt - -：'- ' ,；i 표ゼ 사

4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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時用鄉택^歌詞외 背a 的硏究 179

麻한 c 車中에 散a  된木 

麗代以來 佛,®는 사람물 외 祈藤永命외 祈혀行爲夏서 格히 結含하고 佛敎가 プ 

in：# 的인 s 落過程옥 밟움。:로서 휴中에 ᄌ 基盤율 扶植하고 内願堂융 設^ y■'으로서 

隱然中 거 a s r에 ® 存했있디-. ■거러나 供敎는 僧侶가 大概 世俗을 벗 어난비 •가 is 

中에 91 得力扶植에 限界f t 융 마지고 있다. 여기에 比하여 國巫堂으로 일컫는 座女의 

存在는 コ들이 女性이라는비 요'内ᄉ끌이 民間에서 广런 祈®的 ?!俗에 익혀온 바 

에 依하여 스•持를 받고 腰代6ᅵ 표女 # 歴6■' 속에서도 官中만은 恒常 例外的 存 ^포  

되어 있었오니, 宮■中에•& 火概는 王의 아 存.향하고 있었으a 로 王도 이들에g}히" 

여는 어찌할 «v-f. 물람먼 엇니다.

中宗寶錄 七年四月 乙未條어1 

"殿下 又» 훈殿S 빨  .Uh直村塞人言 .使不得優其화也”

라 있는 바와 강이 壬 ® 이 화力온 絕對的이었먼 .것이다.

변欽 현村堂言에

했朝;1고文爲敗可觀 iK佛祈祝 해有夷俗 故組宗朝 IU :有휴 M ff徒® ® .類 * 율  

표仁政毀 r o : k s 神祠 e s ® 泰 神«行禮後 표女設®  jw 開城현守入參 •¥:於與또女 

하舞 括不知恠 巫女往來神祠所用什物 音棒遍官供 及 ^ !朝  始有言者 .蔚之 連中향 

LT?P 國俗大變'■

이라 하53.으니 祈 ^ 에 掛한 -.j-T- 따로 舉論하였지만 일야나 宮中에서의 .®俗IV;'仰 

이 盛行가«더가의 좋^  /  ,1■시 f  것이다. 宵中에서 太祖표代부머 ■八關, S 燈에 代 

行하며 佛式의 水除政가 行와여 졌던 바 이는 多分히 祈躍해'.行：g 마■包含된 이다. 

生 部山^ H 記八年六시 修에.

“ ? i ' * 한 ^  i 니  聞 .:!:J i 이 虎 사 啓 令史往觀  꼬女 E 五향 ^ 古東흥外庭  ᅵ1 따 따 ;？ ■ -：K 

張紀事  마향 未知  W :之 M I S  이於禁W  恣行 C 事 표不ᅲ 

I- 있어 巫女들의 祀事가  표行:；;음윤  일. 千 있으거 이 런: 것은 前記 «대 의  水다; 

5 J M -  k：R-M  祝합齋의 i ' ®  "； 彩式的•으로는 相通하는  것이 여 여기-시 뼤 운  썼다는 

- f  빠 S 4 i '  안게 * 歌 ^ -  V i시세시  - 3 ■며졌움 ^  말하 ' : . : - 것이다 .  

j e  燕 山 ^ ! : ! 記十ᅳ年九 . !m H U i

“ 朴内人 原마！妓 j j ' r h l  flfT in  숀?처娘 多中i t v  ~E*.'?Rm  f 故하효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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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f t ' ffi 혀 f  作

?:； 子. 银間病 及死 ?壬 향之 摩 "•. f  i^M  王串諸feliS興淸 R 8 ® IS  f t

■셰 ®  세  표£?용냥二再> .U ^ @ s m  作«歌舞  歡 !las® 依2:狀

c. r:u■也 m ■行* it: K 中^ S I대:爲 ::■■

.■• -,： ■')- -. V. -F이 iff探 ^  中에 시 r  t t f -  f i 4•이 野s 흉 베뭏고 싸a j l  ffi가 되 어 

f. V ? 혜  것 "■ 보드리 '了: .* 歌가 부 ' r 입해 !?i:«化뒨 것율 했明하는 것이다.

?. 斬 W 祭

r 所祭의 大要애 射하여는 已件에 村山현厢氏에 估하여 調« 赛料 第四十五輯으로 

"1st!- 祈兩. 安宅 육 H政 絶督府에서 刊行된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 멋붙기는 것 

-? 하.足 익 感이 M으.!,- ^  «各하고 '»1 하다. 여 기에 서 .-f 는

•’5 T tfif雨祭이 諸行車에 脚하여 여目 비는 것은 이들 行事가 얼마® 往합부터의 

?■표- 세 ( 로 ffi存하고 또 9.!、n r니 ᄈ 에  다기 巫#!, 佛워, 道儀, 儒衆 王는 地 

卸說等이 여저• *•■*? 것율 W合«••어 은것이 눈이' 되인다. 이 特色혼 i f ® 祭에서 이 

와 >:<j 文化이 슛流니 不하하잇- ："■? 숨浪란 해雨2?가 生命의 摘食인 農生31윤 左 

:'「.‘■ ■- 降雨어k ᅵ 祈願. .ᄀ•져■& ---.般民.:r 니 효®的이고 里 深刻한 希求의 表現향 

- i 것으로서 ブ,금 아 직 民間f*i•仰 界에 ᅳ*依戎音 차징하는 巫按信仰이

기 ^  같이 ᅳ般K 衆의 切實한 要求비 支持■되1» -T 때문비 도든 種類의 文化가 센 

니 ;- 'M -̂ . ；?•'! -'t ^  ᄂ -자 헤  같이하는 "V? 이다 ’

« !• .••. % n  5T. HJ 나.. 이물 新兩祭의 ffi!•次비 있0{서는 

. . 11 條에

해？?화 표按高敢詳定古1ᅳ禮났 凡京鼓孟X i'. 後*  則 祈德海 » 及諸山川能輿雲雨者 

iM t.n r^ j- f t： ?:祈社稷 父浙宗離 ^ 七日ᅳt r  不兩通從綠*如初 今稷仲夏雨潘想

«  將 ^ 可 慮 請行北 «r; 望祭 從.스 

fi- 있고-

成宗實路 7T 年민 ;V fl 條”

"ig fS ^  各處祈雨應行車件 具 錄 于 此 行 之 何如

-  宗勒! m 채대f 漢江: h 角 ^  祖^ 爾雨휜« 行 祈祭

ᅳ •, ：k  ᅩ/ t  쮸; W V ̂  t '天■©設祈酿

42:1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時用解병a 歌爾의 .背景的硏휴 181

- -  谨江揚深沈虎頭 又令道流!8龍王經扑淵沉虎頭 

ᅳ- 京域各戸祀門했S  

患華館池邊벼is 竭新格 

一 造東方 靑龍 南方赤»  中央黄龍 西方白館 北方黑肢行析祭 

ᅳ. 格子島行»龍祭 

開北門 閉南門 

—  勿擊鼓

라 있어 이것이 其後 «行피었으며 太常結와 燃麥iEIE述別集 IG典에 있는 것이 大 

同小 異하다.

過去의 W 향祈雨祭에 尉하여는 三國史記，高敗史，各實錄내 많이 記載되어있고 이 

署 ^  i t 補文K 備考禮考 ® 방孕條에 «理한  바 있다.

三國史 記祭祀 條에 

“思樹行新雨祭 

라 있•고 X. 各 本紀에

"新羅沾解壬七年 自S 月至七«不雨 爾始組願会名山乃雨”

平王十四年향大旱 召방士理輕 i f 雨林康舍 雨俠旬”

■ 眞平王五 十年 e  大旱 - 쳤휴옳 龍

“ 高句通平原王五年大旱 王減轄^ 山ih " '

百濟仇首 t거-四年四月大孕 祈由東咕潮乃雨’’

•阿幸王十一年g ᄎ旱 禾苗枯, 子•옳옳옳s 乃雨”

휴 枚聚하기 어 렵다. 이제 .ュ 大 體의 趨向을 보면 最古외 記事로 新嫌 沾解王 

과 효濟仇首王代의 西紀三四世紀외 祈雨가 다 같이 始組廟비 對한 祈雨와 名山게 對 

한 析雨§■ 출었다> 이것01 中國의 影堪下에 이루어진 것인지 固有한 習俗인지는 断 

定하기는 어렵지만 時代的으보 보아 巫俗에 依한 것기^ 4 여 지나칭 比擬는 아닐것 

시다.新羅沾解主代와 같이 名山에 祈雨하고 川神에 미치지 아니람은 川神긴 이 

탄 神格이 漢土傳來인 것이기 때문에 宜當하 論理的 歸^이지만 较龍이 챦古에서 

m itu ri 手리나라에서 미리, H本에서 C ミゾチ;)이기! 헐신 先代게 ュ 傳來톨 잡아야

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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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:錢 ® 學 報

1ᄂ기 아직 밝問을 남겨 f •머.

中參:부서 寺院애' in-hum
^  中网式, 職 式- 所雨■力式■니 - 니 었으나 K 娘가운비 에 平 H밖고 있는 共同應의 

新雨는 3?俗에서 出현하»융 것냐- f l 明한 일일 것 아다.

이던 祈雨게 巫女틀 쌍集시겨 나하 것이 敗朝以來 文默비 散見되니 高敏朝만 하드

바도 史C五行志及世家 에 記錄뒤 것。! 二百阔나 되고 李朝네모 實錄에 記族된 

것타 二十數四나 되 — 英組十一부 1해行祭典挤인 "太常忠，에서 ᅳM 巫祭루 削谈하기 

까기 毕害가 있유때^.도 f .*-한 것 아% 地方니!서는 民俗的行事로 그■後까지 存級한것융 

보면 X 事했性융 圾燈아고 남몸 이 있 다.,, ® 錄 시 는 常嫌로 되 어 있 는 것 은 削除 한 것 

이 大部分이으보 ^錄내 記錄된 ； - 餘沿]外에 祈刚에 巫祭를 使用4 옴온 밝心할 餘 

멘가 ᄂ다. 기러나 英組吟A  .い떼 버 서  巫5?록 削除한 상  그보다 먼저 巫 ^가 祈 

雨니 がf r 하 지 U^', 점7!:는■ 진나 니O;: も 契;機로 히 여 佛敎，道敎가 二림자를 감추 

고 *레 i•以後의• 移陵盛nr톨 でr 가 여 儒敎가■ 盛한에 比例하여 이런 is■代遺制토서의 巫 

祭가 漸次 衰* 이* ア1 우 小 :. 것^ 이 다 .〔기런 事代의 反對解釋으호는 羅代의 祈

雨祭는 全허 이선 .찼^ - 使H ゾ: 라는 推定音 可能시키는 것이다)

니리하여 佛» ■ト i니\. m , \^ m  ■  ̂ 研 k  이 對&0! 

天神:;인癒 

名, ij 人.1: i神 

風 :K .다 ぼ

'.; 행 . 비.황.神 

碑

山 沖 

i!4 洲

H) 組 之 部

歷神

421

한국학중앙연구원 | IP:118.128.157.*** | Accessed 2020/05/11 13:39(KST)



鄉嫌議 * ^ 외  背 * 的 W5t m

諸佛

湛향普化天 n:

둥 中에서 가장 많이 ® 祟된 것.이 山川神, 龍神, 天神이다. 名地에 인는 三搜 

ᅳ廟 ( 社稷*  域隠행，厲壤，文願)가 現實的인 新雨祭의 祭행 «所이면서 따로 古 

부거 傳來하지 나려_s 는 祈雨處로^ mm, 龍?秋, ' 雅 弁, 其他山 * ^ * 환의 巫 

系祈雨處가 반드시 있다. 이리하여 古來年거 나려요는 三山, 五岳，四鎭，四海, m 

m , 諸山. 諸W等의 ««¥來嫌神51r에 新»외 川上祭, 외.析南狭，. '川上祭

水上祭, 城際祭 等율 通하여. » « 배 쇼 표희密雨가 秦* 的 id 典오토 较二된 위 에도 

(?5用웠옴奢 말外거 -t. 祭稱:가 ユ 當時리 «홍된 神ts 율 다라 盛行된것율• 말■수 있다

ユ런 곳비 서 .®.常외 굿 ，' 되 고 이번 가운 비 ZR» 가 ᅵ古代후거 民族희 ‘ 肢内에 

A  며 끌어 フ 本현譜게 있는 巫歌를 定看 시킬 宁 있었던 엿이外.

이의 實態톨 IE錄비시 추 t  보면 

■Bt 宗實錄九부 r ; ; i  m

“ 0 遣巫 析 桐于三两 « g

O 前刺 ■羅州하 事 贸 F淨:  fc황 祈雨之S  班 ^  笛 *普 化 灾 « 祈 雨尤切 請禅植6ffiil 

W - 'l l -  護현个著lM g-f 삐格!殺 從之. 

o e 雨于松 ; ;) , 五m !!

c w /w 雨祭子中央上« , 德潔, mm 交 降隹就设표娇南우松흙, 開— 命，s m

細개 等處

o  親傳 m :#新雨祭逸써 其祭 

ᄋ親傳영祭番祝 

o 祈雨于四方土龍及揚해 

o 再祈雨于北郊

o 聚僧于興天寺 넜- K f 澳< i祈*雨 盲ᄉ等自會明通寺祈雨

己피.雨 停各處祈雨 *げ闹협徒 賜布有楚 昭格殿道流 各正布二匹 

ᄋ祈雨巫女依僧徒例 ^佑  

라 있어 太 梁諮巫歌의 小稱니 되는 松표，開城의 大國，프聖CH城), 鋪•岳, «角

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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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 提 ffi 學 報

木«  等® 에 a t® 祈雨하었으니 여기에 宮中 $ |& 2 „표 서의 « 토 的 根®이 있옴율 推 

想할 수 있다.

4. 使臣城隆堂 期 ^

H5K에 된 “ 巫黨來K  이란 册게

"구동

明時 以水路® K故 « 當 使臣出發時 « 臣城！@ (» « 館外 )  以as女 SK* 無故闻通夹  因 

爲成俗 1 ! ^  « 例 白 紙 » 金錢  ᄈ 越于_ 浮鬼云”

이라 있다，

이는 서 *외  四城 ® 이라 하는 

東 ぬ 詞  « 는  紅 润 

南 牛 首 w  

两 使臣 

北 同 *卒

中  箱 밖ᅵ« S « a 재서 明게使&탕째  f f i女로 하게 한 것音 밟힌 것이다. 

서문 모두거리에도 

“ 숫큘고개 사신성광 광대걸

이라하여 이 寧實율 裏a»t•지만 여기에서 “干통” 이라 히■논 것은 巫神의 軍雄인 •»■

하다. 軍嫌비모 上山別軍雄，위殺軍雄, 使e 軍雄, 成造軍雄，표雄大ta等이 있어 大 

概  山神율 守護하는 軍紳이 거나，國使에 다론 我衛武官의 死靈합이다.. 이들은 人格 

神이 되겠으으로 本衆譜 所載의 軍竭大干과는 睡離가 있다고 하겠으나 使臣行次에 

後錢주리를 하었다는 事實만으로도 本染譜 所載의 他歌詞룰 g 生시킬 수 있는 했®  

•는 될 수 있다.

( 附 記 )

5. .!§ 祭  其  他

C馬5! 에 脇하여는 四章 軍馬요王後에 傑禮에 있어서의 巫祭的 耍素게 ® 한 推剛 ’:  

四章 «禮歌條에 削愛한다:

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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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手M挪 聚 雄»: 摘의 W最的W死 185

八, 結

%： 時用®栄펴가 内t •에 ■尹 大前提에

건대 本3曾 : : 十；1 JS

1 齒했향詞 納: t 歌

2 鼓吹樂詞' ^ 歌했펴 9

(현思求:!： 鼓吹曲)

3- 赛翠歌牌 «g林歌, 納년歌

K m ^

때 혔別曲

*•? 花曲 ( ! iw *  韋)

t¥Ul やil'ft

« T fln

미아먀(.;; Jr 

f t r l않((# r,

4. 系R 洞 儒환한(ffi禮歌請)

潘®.쇼 ( )

그 '；'；®! 

v T 飯

서서 ᄄ «IM69 y a w 保불 考«하

% ：'l iK !i：c >: f ! '：f r ' 

源포,  품察 “  내 七  ■

K'-：ms>v- 存 ^ 볼 V h 하여 -t. «流 的  « 衆과 m

信念^  수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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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 键 f¥? 學 報

우리 V'f!谷안 4 마니4 的인 같은 3:-敎的 rm ? -  .가지고 갈라진 日本 天係K 族리 향 

혔形:업를 考®하드라도 ■그네 들이 가지 ■足 있는 神헛1니 나 各 史記 시 保存하고 있는 古 

代遺年,!1는 그대료 이런 -포든 記錄이 없어진 우리 先代의 生活의 描® 7:- 아닐 수 없다• 

ュ러으료 上代익 自然평拜(naturism .)로서 의 ^天 과  ュ 것은 延長으로 서 의 各神祠와 

ᄀ- 發템으로서리 氏族神祠에서 王 그네들의 生活上에서 豊유히 Zfe系文學이 자랐었 

고 s . ■그것 이 神聖*i  것 이 었던 것만;'- 事實이다. ュ러나 新羅以後 中國的인 思현方式 

이 들어옴으로부터 儒，佛，道, 其他의 여러가지 文化익 행 (Pa 'te rn ) 敎埋가 이런 

宗敎的 生活形態 1■ 變貌시켰으나 가운데에 뿌리 깊이 심겨진 이런 生活은 高

W- 후朝까지 存續해 나려 a 면서 새 로운 佛, 搞式 祭典기 過去리 巫®:■.的 祭典위 에 

二重, 三重의 組織으 =• 存在하였 9 니, 王室에서 斬齡永命축 J S ii•여 各 山川게 巫향를 

지낸 것온 한 '^ M r ' '  보겠귀■. 이 건 가운태서 本 직출譜의 各 巫系歌떠가 採譜되고 

차줌 內宴에서도 불르게 뇌었요니 이 를 可能시킬 千 있는 ASS的 향圍氣로 無山君 

時代를 들지 않音 午 없다. 이로 보면 本 樂譜는 燕;M l時代S： 中心하여 요中에서 먹 

詠된 文學形態라고 볼 것이며 이것은 古代的 神樂익 殘표르 :i 우니 文學의 이 미 消 

被해버린 文學形態의 稀罕하 R.頭인 것이라 믿어진다. 生 이:c !K-；：：J Bfi敎의 a 體的 

자리로서 擁禮가 있으여 이는 巫系의 妓인 软하에 依하여 이 런것。: ^和될 充分하 

基盤이 되는 것이다.

(■끝으로 이 '硏究에 相副할 梁曲よ으로 본 位置'는 張師勒氏가 誠圖한 바있고く果 

® 日報 ᅳ九五五年二月十五日 靑山別曲> 梁柱東敎授의 註释的研究가 빨리 나^기를 

苦待하면서 擺筆한다. 또 이-?은 約 半달의 황벼間에 脫稿！!  것으로 行文¥ 의 難 

짧과 아울러 立論의 錯誤된 것은 ᄎ方의 叱正율 바말 뿐이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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